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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분야는 이미

전 세계 전력 소비량의

7% 정도를 소비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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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인터넷은 가상 공간의 영역을 넘어, 우리 생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전세계 사람들은 끊임없이 메시지와 

사진을 주고받고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 등을 이용한다. 금융, 물류 

및 통신 등에 필요한 여러 시스템들과 더불어, 인터넷은 세계 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디지털 기기, 데이터센터, 이와 관련된 디지털 기반 시설 등을 

생산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IT분야는 이미 전세계 전력의 약 7%를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1 전세계 인터넷 트래픽은 2020년2까지 현재 대비 3배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로 인한 에너지 소비량은 더 크게 증가할 

것이다.  개인들의 데이터 사용이 급증하고 있고, 전세계적으로 

디지털 세대가 현재 3십억에서 4십억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3   

디지털 기반 시설들을 어떻게 건설하고 운영하는지는 

매우 중요하다. 이는 기후 변화의 위협을 막기 위해 우리가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가 데이터센터나 다른 디지털 기반 시설 등을 100% 

재생가능에너지로 운영한다면, 인터넷 사용이 늘어나는 것이 

실제로는 재생가능에너지를 기반한 경제로 전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디지털 기반 시설이 기후 변화를 심화시키는 

석탄이나 다른 화석 연료를 통해 이루어진다면, 재생가능에너지를 

통한 경제로의 전환은 훨씬 더디고 비용 부담은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그린피스는 2010년 IT기업들을 대상으로 

재생가능에너지와 관련된 성적을 비교, 분석하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인터넷 운영에서 핵심적인 데이터센터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유수의 글로벌 IT기업들이 100% 재생가능에너지를 통해 

인프라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궁극적으로, 디지털 세상이 깨끗한 

재생가능에너지 혹은 구시대적인 화석 연료로 운영될 지는 이들 

기업의 선택에 달려있는 셈이다.

다행스럽게도, 몇몇 인터넷 대기업들이 재생가능에너지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하고 있다. 재생가능에너지에 

기반한 인터넷을 구축하기 위한 경쟁은 페이스북, 애플, 구글과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제공하는 기업들에 의해 시작됐다. 이들 기업은 

4년 전 100%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을 약속했다. 이제는 이런 

기업들의 수가 20 여 개4에 이르며, 여기에는 과거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에서 뒤처졌던 국제 클라우드 및 콜로케이션 회사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기업들이 재생가능에너지로 운영되는 인터넷 

구축을 위해 경쟁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 

• 탄소 감축과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업 고객들이 데이터센터 운영사들도 깨끗한 전력원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 재생가능에너지 가격 경쟁력이 상승하고 있다. 장기 계약을 

통해 재생가능에너지의 가격이 다른 에너지원을 통한 에너지 

생산 원가와 같아지거나, 혹은 여러 시장에서 화석 연료의 가격 

경쟁력을 앞지르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가격 안정성이 확보되고 

있다.

• 직원들이나 고객들은 기후 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더 깊이 

인식하고 있고, 이로 인해 IT 기업 간 경쟁에서 재생가능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이 브랜드 이미지와 경쟁력을 향상시킨다. 

요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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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재생가능에너지를 사용하겠다고 약속한 IT기업들로 인해, 

이미 엄청난 양의 재생가능에너지가 데이터센터 운영을 위해 

공급되고 있다. IT 분야 외에서도 100%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을 

추구하는 기업들에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기업들에 

의해 직접 구매된 재생가능에너지가 2010년 이후 급증하여, 2015

년 한 해에만 3.4기가와트(GW)를 초과했고, 이 중 3분의 2는 주요 

인터넷 기업들에 의한 것이다.5  

100%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을 약속한 기업들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재생가능에너지 100% 사용에 대한 약속을 실행하는 

정도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면이 있다. 애플, 구글, 페이스북 같은 

기업들만큼 친환경 기업이라는 인식을 얻으려고 하지만, 그 실천 

방법은 잘못된 경우도 있다. 겉으로만 ‘친환경’을 추구하려는 이러한 

편법들로 인해 IT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담당한 기업들의 노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또한, 전력 회사들이 투자 대상을 바꿔 새로운 

재생가능에너지를 전력망에 추가해야한다는 압력을 덜 받을 수도 

있다. 궁극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길을 멀게 만든다.  

올해 보고서를 업데이트하며, 분석 대상을 확대했다. 텐센트

(Tencent), 바이두(Baidu), 알리바바, 네이버 등과 같은 동아시아 

주요 인터넷 기업들의 성적을 포함했다. 이들 기업은 현재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지역에서 재생가능에너지를 

통한 인터넷 운영에는 어려움이 있다. 전력 시장의 독점 체제로 인해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수급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정책 

변화가 없다면, 동아시아 지역에서 인터넷은 석탄이나 다른 더러운 

전력원을 통해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온전히 재생가능에너지로 구현되는 인터넷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이 분야의 

기업들이 100%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을 약속하는 일이다. 이 

같은 약속에는 이들의 진정한 리더십을 보여주는 성실한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 즉, 목표한 방향을 향해 정진해야 한다. 많은 

시장에서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이끄는 중요한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버지니아 같은 시장에서는 데이터센터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는 만큼, 석탄과 천연가스의 소비가 엄청나게 

늘고 있다. 왜냐하면, 이 같은 시장은 재생가능에너지를 거의 

공급하지 않는 전력회사들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장들에서, 전력회사들의 견고한 독점을 극복하고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서 특히 더 강력한 지지 

활동(Advocacy)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당선 이후의 미국에서 더욱 그렇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자는 기후 

정책들의 후퇴와 석탄 산업의 부활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생가능한 전력원으로 전환하는 것의 환경적, 경제적 이점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기업들이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지금 이 시점 미국에서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중요하다. 

기후와 재생가능에너지 정책에 대한 기업들의 지지 활동의 핵심적 

중요성을 감안해서, 올해는 지지 표명과 지지 활동(Advocacy)에 

더 큰 비중을 두어 기업의 에너지 성적을 평가하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했다. 지금 우리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이베이와, 그리고 이제 

스위치(Switch) 등과 같은 선도 기업들이 협력 업체, 전력회사, 정부 

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다. 이 보인다. 

이는 이들 기업들이 과거에는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접근 자체가 

불가능했던 곳에서 재생가능에너지를 공급받기 위해서이다. 

이와 유사하지만 훨씬 제한적인 노력이 한국 인터넷 기업들에 의해 

시작됐다. 이런 기업들에는 삼성 SDS와 카카오 등이 있으며, 이들은 

재생가능에너지 수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재생가능에너지의 

지속가능한 공급을 위해 교량 역할을 하는 것은 나머지 IT분야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일이 되어야 한다. 

요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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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사항

• 애플은 3년 연속 플랫폼 운영사 중에 가장 앞서있다. 애플과 

구글 모두 사업 성장에 걸맞은 혹은 그 이상의 재생가능에너지를 

공급하며, 동종 업계를 계속해서 선도하고 있다. 두 회사 

모두 정부 및 전력회사와 IT 업계 협력사들이 사업 운영에서 

재생가능에너지를 확충하도록 자신들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 이번 ‘깨끗하게 클릭하세요(Clicking Clean)’ 보고서에 새롭게 

추가된 스위치(Switch)는 다른 어떤 기업에 비해 높은 점수를 

획득했다. 콜로케이션 사업자 중에서는 최종적으로 최상위에 

올랐다. 그 이유는 스위치(Switch)가 자사의 데이터센터 

사업 분야를 재생가능에너지 전력 구매를 통해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며, 재생가능에너지 정책에 대한 적극적 지지 전략을 

세웠기 때문이다. 

• 주요 인터넷 기업의 선도적 역할은 더 다양한 형태의 기업들이 

100%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을 약속하도록 이끄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있다. 이로 인해 미국에서는 기업들이 직접 체결한 

재생가능에너지 계약 규모가 3.4기가와트(GW)까지 성장했다. 

이 중 3분의 2는 주요 인터넷 기업들이 구매한 양이다.

• 클라우딩 컴퓨팅 시장의 선두인 아마존 웹 서비스 (AWS)는 

지난해 몇가지 중요한 선택을 했다. 여기에는 깨끗한 에너지에 

대한 정책을 지지하는데 앞장서겠다는 약속이 포함됐다. 하지만 

AWS의 투명성 부족 문제가 계속되고, 버지니아와 같은 시장에서 

더러운 에너지원을 통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AWS의 클라우드가 재생가능에너지로 운영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 비디오 스트리밍은 데이터 수요를 엄청나게 끌어올리는 

요인이다. 실제로 2015년 전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63%를 

차지했고, 2020년에는 약 80%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된다.6

넷플릭스(Netflix) 단독으로 이미 북미 지역의 인터넷 트래픽의 3

분의 1 이상을 유발하고 있다.7 현재 넷플릭스는 세계 시장 확대를 

추진 중이다. 

• 많은 IT기업들이 클라우드로 전환하며 에너지 효율은 크게 

개선됐고, 100%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을 약속한 기업들도 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석탄이나 다른 화석 연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왜냐하면, 버지니아 같이 재생가능에너지 비중이 

매우 낮은 지역에서 아마존 웹 서비스(AWS)와 디지털 리얼티

(Digital Realty)와 같은 클라우드 및 콜로케이션 회사들이 신규 

데이터센터를 급격히 추가했기 때문이다. 

• 독점적 전력 시장에서는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공급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부 기업들은 재생가능에너지로 운영된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현상 유지 수준의 편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결국 더러운 에너지원에 대한 수요를 늘리고 있다. 또한,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를 이끄는 선도 기업들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 에너지 수요량과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전력 

공급량에 관해 많은 기업이 여전히 공개를 꺼리고 있다. 이는 해당 

분야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한다. 아마존웹서비스

(AWS, 텐센트(Tencent), LG CNS와 바이두(Baidu)는 가장 

투명성이 낮은 기업들이다. 하지만, 아마존웹서비스(AWS), 

텐센트(Tencent), LG CNS, 바이두(Baidu) 등과 같이 투명성이 

매우 낮은 일부 기업들이 해당 시장에서 매우 지배적인 위치에 

있고, 이로 인해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한 이들 기업의 노력 부족이 

시장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 한국에서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지지 활동은 여전히 절실한 

상황이다. 독점적 전력회사가 에너지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대부분의 전력이 화석 연료와 원자력으로부터 생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강원도 지역에서 최근 어느 정도의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다. 춘천시 정부가 최근 동아시아 최초로 100% 

재생가능에너지로 운영되는 데이터센터 단지를 짓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것은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한국의 주요 IT기업들의 

더 커져가는 요구와 대중적 지지에 기반한 것이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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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세기 중반까지 

데이터센터가 전력 

사용량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사용량을 보이는 

분야 중 하나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  브래드 스미스, 마이크로소프트 
사장 겸 최고법무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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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산업 주요 전력 소비 분야 

2012 2017

클라우드 산업의 팽창 :  
재생가능에너지  VS  화석 연료

디지털 세상은 계속해서 팽창 중이다. 우리를 하나로 연결해주는 

디지털 기기와 인터넷은 해가 갈수록 현대 사회의 중심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고, 우리 삶의 매우 중요한 일부가 되고 있다. 수많은 

인터넷 가능 기기들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빠르고 저렴하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우리가 생각하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경계는 모호해지고 있다.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을 통해 

우리는 좀 더 현명하게 에너지를 소비할 수 있다. 즉, 에너지 소비와 

관리 방식을 개선할 수 있으며, 재생가능에너지원의 사용을 확대할 

수 있다. 

에너지 소비와 생산에서의 혁신적인 변화를 이끄는 이 같은 능력은 

IT 기업들이 얼마나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우리가 좀 더 현명하게 재생가능에너지에 기반한 경제로 전환할 

수 있을지, 온실가스 (GHG) 감축에 있어서 중요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이들 기업의 역할에 달려있다. 기후 변화의 끔찍한 재앙을 

막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이처럼 IT 기업들에는 우리가 마주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하지만 디지털 시대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필요하다. 전자 기기나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에너지 효율은 크게 향상됐지만, IT 관련 에너지 소비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전자 기기를 생산하고 인터넷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와 전세계를 하나로 잇기 위해 사용되는 디지털 

기반 시설 등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모두 합산했을 때, IT 

산업은  이미 2012년 기준으로 전세계 전력 수요의 7%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이 같은 수치는 2017년 

경이면 12%를 넘어설 것이고 2030년까지 매년 적어도 7%씩 

계속해서 증가하리라 예측된다. 이로 인해 전세계 전력 수요 평균 

증가 속도는 배로 늘게 될 것이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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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시스템에서 전력 수요를  이끄는  4가지 주요 분야는 

데이터센터, 통신 네트워크, 최종 소비자의 기기들 및 이 3가지를 

위한 장비의 생산이다.10     

전자 기기를 작동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오랫동안 IT분야의 전력 

소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은 빠르게 

변하고 있다. 그 이유는 개인용 컴퓨터나 전자 기기들이 점점 

소형화되고 하루 종일 사용이 가능하도록 에너지 효율이 크게 

개선됐기 때문이다. 이런 변화는 브로드밴드와 인터넷 기반의 

컴퓨팅 플랫폼들이 확산하면서 가속화됐다. 이것들이 개인용 기기 

자체의 작업이나 자료를 저장하는 일을 대신 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자 기기의 수가 빠르게 늘면서, IT 분야에서의 에너지 및 

온실가스 발자국이 증가하고 있다. 중국 및 다른 아시아 지역에서 

이러한 기기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 지역들은 석탄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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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센터 : 디지털 시대의 공장

인터넷에 의존하는 우리 일상생활 및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우리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전례 없던 속도로 만들어내고, 공유하고, 

저장하고 있다. 2003년까지 전 인류는 5 엑사바이트(Exabyte)의 

디지털 컨텐츠를 축적했다. 이 양은 이제 며칠이면 소비되고 있다. 

2015년 한 해에만 4,423 엑사바이트(Exabyte) 만큼의 데이터가 

발생했다.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더 많은 사람이 디지털 세상에 

합류하면서, 2019년 경에는 전세계 데이터 트래픽이 현재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하여, 한 해에만 10,000 엑사바이트(Exabyte)를 

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12 

이 같은 디지털 소비의 폭발적인 증가는 디지털 기반 시설에 

대한 엄청난 신규 투자로 이어졌다. 특히 디지털 경제에서 공장 

같은 역할을 하며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하는 데이터센터가 가장 

대표적 예이다. 메시지, 사진, 동영상 등을 저장하고 전송하는 

서버가 밀집된 데이터센터는 크기가 매우 다양하다. 또한, 규모가 

엄청나게 큰 클라우트 및 콜로케이션 기기들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데이터센터들은 중형 도시만큼의 전력을 소비한다.   

많은 인터넷 기업들은 투명성을 다소 개선했지만, 인터넷의 전력 

수요에 관한 데이터는 여전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인터넷 운영과 

관련된 전세계 네트워크 및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 추정치는 측정 

방식이나 범위에 따라 매우 상이하다. 현재 존재하는 많은 연구들은 

국가 샘플, 연간 조사나 업계 추정치에 기초하고 있고, 이런 자료들은 

각기 다른 방법들을 채택하여 서로 비교하기 어렵다. 

가장 최근의 국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2년 기준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가 연간 300테라와트시(TWh)에 육박한다. 이는 전세계 

전력 수요의 2%에 이르는 수준이다. 물론, 이보다 훨씬 더 높은 

비율을 보이는 국가나 도시들도 있고, 이런 곳들은 연간 전력 수요 

증가율이 7-20%에 다다를 것으로 추산된다.13  미국 내 최근 연구에 

따르면, 연간 전력 수요 증가율이 이런 예상 범위의 하위 구간 에서 

형성될 것이라고 한다. 그 주요 원인은 이전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에너지 효율 증대에 있다. 이는 본 보고서에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클라우드나 콜로케이션 데이터센터 운영사들이 주도하고 

있다.14 2030년 전 세계 데이터센터 수요는 현재 수준의 3배에서 

10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는 가장 높은 전망치일 때 전세계 전력 수요의 13%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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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효율 + 재생가능에너지

IT 분야와 여기에 연관된 기반 시설에 대한 의존이 점점 커지고 

있고 매우 빠른 속도로 클라우드 서비스 분야가 성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변화의 속도에 걸맞게 IT분야의 시설들을 확충하는 

방식이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과 부합하도록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석탄이나 다른 화석 연료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만족할 것이 아니라, IT분야는 좀 더 야심 찬 목표를 

세울 필요가 있다. 즉, 혁신적인 기술을 도입하는 IT업계의 능력을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투자와 정책에 대한 지지와 결합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재생가능에너지를 통해 구현되는 인터넷을 구축할 수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화석 연료와의 작별을 용이하게 할 것이다. 

미국 에너지부(Department of Energy)는 최근 자국의 데이터센터 

에너지 수요에 관한 연구를 실시했다. 여기에는 IT분야에서의 

미래 에너지 소비와 그 증가의 방향에 대한 사항이 담겨있다.16

이 연구에 따르면, 데이터센터 에너지 수요는 과거 예상보다 

느린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미국 시장에서 “하이퍼스케일 

(확장성이 매우 뛰어난 형태로 설계되고 소규모 개별 노즈라고 

불리는 서버로 구성된 데이터센터를 지칭함)”이나 클라우드 

컴퓨팅 데이터센터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과 일정 

부분 연관이 있다. 이 같은 시설들은 대부분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데이터센터보다 훨씬 높은 에너지 효율을 보인다. 그 주된 이유는 

높은 서버 활용률과 데이터센터 자체의 디자인 때문이다. 이로 인해 

냉각이나 시스템 운영 외에 필요한 전력의 비율이 매우 낮다. 

미국에서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 증가세가 서서히 꺾이고 

있다는 것은 물론 환영할 만한 소식이다. 하지만, 본 보고서에서 

강조하려는 핵심을 잘못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즉, 이 같은 현상을 

대형 데이터센터 운영사의 에너지 성과를 강조하기 위한 증거로 

오인하는 것이다. 이는 잘못된 것이다. 현재 규모가 크고 에너지 

효율이 좋은 데이터센터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제 

데이터센터 운영사들이 주요 시설의 위치를 정하고 이런 시설을 

운영하는 에너지원을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더 

강조해야 한다. 

3장에서 강조하겠지만, 재생가능에너지의 비중이 매우 작은 

독점 전력 시장에서 대형 규모의 데이터센터로의 집중 현상은 

더러운 에너지원에 대한 IT분야의 의존을 높이고 있다. 가능하면 

빨리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는 시기에 디지털 

시설들이 석탄이나 천연가스에 장기적으로 의존할 가능성이 있다.

에너지 효율 향상의 순 효과는 IT분야에서의 에너지 수요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기 보다는 오히려 데이터 소비와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를 전반적으로 늘리고 있다.17 

제번스의 역설(Jevons Paradox)에서 보듯, 에너지 효율 향상은 

실제로 에너지 소비를 증가 시킨다.  그 이유는 낮은 에너지 비용이 

더 많은 수요를 충당하기 때문이다(낮은 가격에서의 더 많은 공급). 

메모리, CPU, (주파수) 대역폭 등의 한계 비용이 0에 수렴하고, 

유튜브와 넷플릭스 같은 수많은 “공짜” 혹은 “무제한” 온라인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클라우드 기반의 서비스에서 얻어진 큰 폭의 

에너지 효율 향상이 엄청나게 증가한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를 

감당하는 것처럼 보인다.

IT업계는 매우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에 놓여있다. 즉, 

에너지 효율 향상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성장을 완전히 

재생가능에너지를 통해 구현할 수 있도록 약속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에서 가능한 빨리 

벗어나면서, 동시에 우리가 크게 의존하고 있는 핵심 시설들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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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수요를 늘리는 주요 요인들 :

비디오 스트리밍과 소셜 미디어

이용자 측면에서 데이터 수요를 늘리는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는 

비디오 스트리밍이다. 다양한 개인용 전자 기기들을 이용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사람들은 TV를 시청하고 영화를 본다. 2020

년에는 비디오 스트리밍으로 인한 트래픽이 개인 유저들에 의해 

발생하는 트래픽의 80%18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해 매 

초 거의 백 만 분의 비디오 컨텐츠가 네트워크를 거치게 될 것이다.19 

또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와 같은 SNS에서 실시간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곧 이 분야에 있어서 더 많은 

데이터의 증가를 의미한다. 

비디오 스트리밍에 의한 가파른 데이터 증가는 전세계에 걸친 

현상이다. 북미와 남미에서 실시간 엔터테인먼트 (Real-Time 

Entertainment)는 네트워크 증가를 야기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이용 피크 시간대에는 다운스트림 총량에서 71% 이상을 유발한다. 

비디오 컨텐츠 제공자 중 가장 규모가 큰 넷플릭스는 이용 피크 

시간대에 다운스트림 트래픽의 35.2%를 차지하며, 부동의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20

 

유럽에서는, 실시간 엔터테인먼트가 피크 시간 다운스트림 

트래픽의 45.6%를 발생시키며 가장 큰 트래픽 유발 그룹에 속해 

있다. 지난 가을, 넷플릭스는 6개 유럽 국가로 사업을 확장했고, 

이로 인해 이용 피크 시간 다운스트림 트래픽이 이전 3.44%에서 

증가한 것이다. 넷플릭스는 영국과 아일랜드에서의 네트워크 

트래픽의 20%를 유발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시작한 지 채 1년도 

안된 오스트리아와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는 이용 피크 시간대 

다운스트림 트래픽에서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21

 

유럽처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데이터 수요도 실시간 

엔터테인먼트에 의해 주도되고 있으며, 이는 피크 시간대에 총 

다운스트림 트래픽의 47.2%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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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산업의 재생가능에너지 구매 계약 (2010-2016, 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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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가능에너지에 기반한

인터넷 구축을 위한 경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100% 재생가능에너지 선두 기업들

그린피스가 2010년 3월 처음으로 주요 데이터센터 운영사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을 때, 에너지 효율 향상은 기업의 환경 성과를 

평가하는 주요 지표였다. 재생가능에너지를 확보해 자사의 데이터 

센터를 운영해야 한다는 것은 기업들의 관심 밖이었다. 구글이 

최초로 풍력을 통한 전력구매계약(PPA)22을 체결하며 길을 열었다. 

하지만 100% 재생가능에너지를 달성하기 위해 의미 있는 목표를 

채택해야 한다는 점을 어떤 기업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2011년 변화가 시작됐다. 그린피스는 석탄 사용 중단을 

요구하는 “석탄과 친구 끊기” 캠페인 (Unfriend Coal campaign)을 

진행했다. 뜻을 같이 한 백 만 명에 가까운 사용자들이 페이스북에 

이를 요구하자, 페이스북은 장기 계획 하에 100%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을 약속한 최초의 IT기업이 됐다. 애플과 구글이 2012년 그 

뒤를 이었다. 급격하게 성장하는 사업을 재생가능에너지를 통해 

운영해야 한다고 인식한 데이터센터 운영사와 주요 인터넷 기업들의 

수가 작년에는 크게 늘었고, 이제 19개에 이른다.23 여기에는 아시아 

기업 최초로 100%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을 약속한 한국 기업인 

네이버가 포함되어 있다. 

주요 인터넷 기업들의 선도적 움직임은 더욱 다양한 기업들이 

100%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목표를 채택하는데 촉매제 역할을 

해오고 있다. 또한, 그 자체로 전력 회사나 정책 입안자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즉, 현재 선도적 기업들이 

재생가능에너지원을 통한 전력을 공급받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약속들은 이미 미국에서는 기업들에 의한 재생가능에너지 

직접 거래의 급격한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2015년에만 3.4

기가와트(GW) 규모의 재생가능에너지 거래가 이루어졌고, 이 중 3

분의 2는 IT 기업들에 의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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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약속 

2011
12월 9월 

2012
5월 2월 3월 

2013

2015
3월 5월 6월 11월 12월 

2016
4월 9월 3월 

11월 10월 

2014

IT분야의 재생가능에너지 전환을 이끈

주요 국제 요인들 : 

• 재생가능에너지의 경쟁력

재생가능에너지 가격이 급격히 떨어졌다는 점은 최근 기업들이 

재생가능에너지 거래를 확대하게 된 주요 요인이다. 또한,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통해, 화석 연료의 미래 가격 폭등에 

대비할 수 있는 추가적 이점이 있다.

• 브랜드 이미지 향상

소비자가 특정 브랜드에 대해 지니는 호감이나 애착을 나타내는 

브랜드 충성도(Brand loyalty)는 매우 중요하다. 기업이 많은 

고객을 오랫동안 확보하기 위해서다. 최근 국제 설문조사들에 

따르면, 90% 이상의 고객들은 기업이 사회, 환경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중 3분의 2

는 다른 기업들이 도모하는 그 이상의 노력을 취하는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에만 관심을 두겠다고 밝혔다.24 기업은 자사의 

브랜드 이미지를 향상시키는 데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확대를 

활용할 수 있다. 

• 기업 고객

점점 더 많은 기업이 환경 발자국에 집중하고 있다. 미국 포춘지 

선정 100대 기업 중 60% 이상, 500대 기업의 43%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나 재생가능에너지 목표를 수립했다. 책임 있는 

기업들은 클라우드에서 디지털 발자국을 상쇄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자사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클라우드와 콜로케이션 협력 

업체들도 자사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나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확대 노력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 이와 유사하게, 국가나, 도시, 

그리고 지방 정부들은 그들만의 적극적인 기후 에너지 목표를 

수립하고 협력 업체를 선정하는데 이를 반영한다. 즉, 명확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기로 약속한 업체들을 

선호한다. 이런 고객사들의 노력들로 인해 협력 업체들도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을 점차 늘려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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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GW의 
재생가능에너지 

설
비

용
량

 (M
W

) 

구글(아이오와) 구글(오클라호마)
구글(오클라호마)

애플(노스 캐롤라이나)
마이크로소프트
(텍사스)

구글(텍사스)

애플(네바다)

구글(스웨덴)

애플(노스 캐롤라이나)

구글(네덜란드)

야후(캔자스)

구글(스웨덴)

마이크로소프트
(일리노이)

구글(아이오와) 

페이스북(아이오와)

애플(네바다)

구글(캘리포니아)

페이스북(텍사스)

구글(오클라호마)

에퀴닉스(캘리포니아)

애플(오리건)

구글(텍사스)

애플(캘리포니아)

구글(노스 캐롤라이나)

애플(중국)

구글(칠레)

애플(싱가폴)

스위치(네바다)

구글(스웨덴)

에퀴닉스(오클라호마)

AWS(버지니아)

구글(텍사스)

HP(텍사스)

에퀴닉스(텍사스)

AWS(인디아나)

애플(노스 캐롤라이나)

AWS(오하이오)

세일즈포스 
(웨스트 버지니아)

AWS(노스 캐롤라이나)

구글(텍사스)

페이스북(아일랜드)

구글(스웨덴)

세일즈포스(텍사스)

구글(캔자스)

애플(중국)

구글(노르웨이)

스위치(네바다)

애플(아리조나)

디지털 리얼티(텍사스)

마이크로소프트
(캔자스)

AWS(버지니아)

애플(중국)



24

Greenpeace 2017

깨끗하게 클릭하세요 

종류 (예시 기업)

재생가능에너지 직접 설치

Apple (NC & NV)

전력구매계약 (PPA)

Google

AWS

Microsoft

Facebook

HPE

Equinix

친환경 요금제 (w/Sleeved PPAs)

Google (NC)

Apple (NC & NV)

Switch (NV)

IO (AZ)

프로슈머

지역 태양광 / 풍력

직접 구매

 Apple (CA & OR)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이끄는 영향력이 큰 기업 전략들

장단점 (장점 :  파란색, 단점 :  붉은색)

- 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

-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의 집중과 토지 제한은 충분한 

공급을 담보하지 않음

- 특정 신규 재생가능에너지 프로젝트를 가능케함 

- 에너지 비용에 대한 대비책을  제공

- 일부 시장에서 규제가 어려움

-  가상 PPA는 지역 전력 포트폴리오에 제한적 영향만 줄 

수도 있음

-  에너지 가격이 계약 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재무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전력회사가 에너지 계약과 부하 균형을 관리

-  계약된 재생가능에너지 가격과 상관없이 종종 가격 

할증료를 형성 

- 일부 시장에서는 유연성 부족

- 일반적으로 기존 전력 회사보다 저렴

- CCA-프로슈머 개체에 의해 생겨난 공급/가격 위험

- 공급에 대한 지역 통제 가능 

-  기존 전력 회사의 강한 반대로, 수립을 위한 오랜 과정이 

필요, 종종 장기화 됨.

- 분산형  재생가능에너지 투자 지원

-  재생가능에너지 생산량이 신용어음으로 사용될 수 있다-

즉, 직접적인 금전적이득을 말한다. 

-  데이터센터근처에 재생가능에너지 직접설치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중요한 대안으로 작용할 수 있다. 

- REC는 보통 프로젝트 후원사가 보유

- 재생가능에너지 지역공급자의 활성화

- 고정된 가격 할증 요금 부재

- 신규 혹은 추가 프로젝트가 아닐 수 있음

-  구매가 제한되거나 엄청난 취소 수수료가 발생할 수도 

있음

주요 고려 사항

REC 또는 기존전력시스템 내에 존재하는 

다른 종류의 재생가능에너지 크레딧을 통해 

인센티브를 받고 있는가? 포기했는가? 

PPA가 제공되고 있는 구역에 자사의 

데이터센터가 있는가? 

-  해당 기업이  PPA를 통한 재생가능에너지 

구매나 설치를 하면서 REC이나 

기존전력시스템 내에 존재하는 다른 종류의 

재생가능에너지 크레딧을 받고 있지 않는가 

아니면 계속해서 인센티브를 받고 있는가? 

-  기업 고객이 더 낮은 재생가능에너지 요금 

혜택을 받는가?

-  전기 요금이 고정되어 있는지, 혹은 

할증제인지?

-  재생가능에너지 설치를 통해 발생하는 

REC이 총 규모를 기준으로  고객에게 

인센티브로 전달되는가 아니면 

개별품목으로 쪼개져 사용되는가?  

-  CCA-프로슈머 계약이 재생가능에너지 추가 

설비를 가능하게 할까?

-  재생가능에너지 설비설치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REC을 관리하는 방식이 

어떠한가?

- 프로젝트가 신규/추가인가?

제 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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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는 이 세계가 

대처해야 할 가장 절박한 

문제이다. 

우리는 민간부문이 정책 

당국자들과 더불어 담대한 

도전을 주도해야 한다고 

믿는다.

- Urs Hοlzle, SVP, Goo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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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재생가능에너지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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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원자력 발전소는 환경과 인간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 또한 지구 온난화로 인한 최악의 영향을 막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 효율성 증대와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을 가로 막고 있는 비용이 아주 비싼 에너지원이다. 미국의 

원자력 산업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은 원자력 발전소를 구축하고 유지하는데 들어가는 극단적으로 높은 비용으로 인해 

실패했다. 차라리 그 비용을 재생가능에너지원에 투자하는것이 훨씬 현명한 방법이다.

수력
수력발전은 가장 인정받은 기저 부하 청정 에너지원이다. 이미 존재하는 수력발전에서 데이터센터의 에너지를 공급 받는 

것은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석탄, 가스, 원자력으로 전력을 공급받는 것보다는 더 친환경적이다. 그러나, 이미 존재하는 

수력을 이용하는 것은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신규 투자로 연결되지 않고, 대형 수력 발전 프로젝트는 지역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의 많은 지역에서 기존의  수력 발전은 이미 모두 가동 중에 있기 때문에 수력 발전이 주를 이루는 

전력망 내에서 전력수요가 증가할 경우 증가하는 전력 수요가 결국은 새로운 화석 연료에 대한 투자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 

기업들이 기존에 이미 존재하는 수력에만 의존하지 말고 재생가능에너지를 요구해야 하는 이유이다.  

잘 계획되고 관리된 소규모 또는 초소형 수력발전 프로젝트는 하천 생태계에 훨씬 적은 영향을 미치며, 데이터센터를 위한 

확장 가능한 기저 부하 에너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지열
지열 에너지는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곳에서는 일관성 있고 재생가능한 전력원이다. 지열은 미국, 아이슬란드, 

인도네시아 등의 국가에서 점점 더 중요한 전력원이 되고 있다. 2014년, 케냐와 필리핀과 같은 개발도상국에서 생산을 

이끌면서, 620MW의 지열 전력이 전 세계적으로 새롭게 생산됐다. 

바이오 가스

바이오 가스는 다양한 원료로부터 생산될 수 있다. 매립지의 메탄 및 농장 폐기물 또는 하수 진흙의 혐기성 소화가 가장 

일반적이다. 바이오 가스의 환경적 이점은 그 원료가 무엇이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바이오 매스
전력 생산에 사용되는 대규모의 바이오매스는 심각한 환경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바이오매스의 원료가 지속 가능하지 

않은 원료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미국 남동부에서 생산된 목재 펠릿은 현재 영국과 유럽연합 국가들에 

수출되고 있는데,  삼림 벌채를 초래하고 이 나라들의 기후변화 저지를 위해 세운 목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

연료 전지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데이터센터 기업들은 모두 1차 및 비상 전력 공급 장치로 부지 내에 천연 가스 구동 연료 전지를 

직접 설치하고 있다.  연료 전지는 석탄 화력 전력망에서 데이터센터를 분리하기 위한 1차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좋은 완화 전략일 수 있다.  그러나 천연 가스는 연료 전지에 사용된다 하더라도 재생가능에너지원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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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가능에너지 설비 직접 설치  

현지 또는 인접 지역에서 재생가능에너지를 확보하는 것은 

가장 간단한 방식이다. 그 이유는 현지 재생가능에너지 투자는 

본질적으로는 ‘추가분’이며 지역에서 소비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데이터센터가 필요로 하는 집약적 에너지를 고려하면, 

태양광과 같은 재생가능에너지 설비를 현지에 구축하는 것만으로는 

전체 시설이 요구하는 전력 중 일부만을 공급하는 데 그치기 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지의 재생가능에너지 직접 설치는 전력 

회사에 강한 신호를 보낸다. 전력 회사가 고객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전력구매계약 (PPA)

전력구매계약(PPA)은 현재까지 기업 고객들이 재생가능에너지를 

구매하는 가장 주요한 수단이다. 기저 전력과 재생가능에너지 

모두를 약속된 구매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전력구매계약(PPA)은 

에너지 개발자가 자금을 확보하고 추가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 데이터센터 운영사는 전력구매계약(PPA)

에서 확정된 전기 요금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고, 기존 전력 

공급망에서 제공되는 전기 가격이 미래에 상승할 때를 대비할 수 

있다. 2015년 미국에서는 처음으로 기업 고객들이 전력 회사보다 

더 큰 규모의 풍력 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했다. 

부분적으로는 연방 정부 차원의 세금 장려책이 만료될 것이라는 

예측에 기인한 측면도 있다. 대부분의 전력구매계약(PPA)은 “가상”

이거나 “인위적”이다. 즉, 실제로 구매자에게 전력을 직접 제공하지 

않는다. 대신, 전력은 개방된 시장에 재판매 된다. 구매자는 기저의 

재생가능에너지 공급 인증서(REC)를 유지하고 이후 사용할 수 

있다. 만약 기업이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지역 내 위치한 전력 

시장에서 가상의 전력구매계약(PPA)을 이용한다면, 이는 여전히 

재생가능에너지를 확대하는 신뢰할 만한 방식이며 같은 전력망에서 

더러운 에너지원에 대한 수요를 대체할 수 있다. 

친환경 전력 요금 (Utility Green Tariff)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와 네바다 같이 전력시장이 독점으로 

관리되는 주에서도 데이터센터 운영사들이나 다른 기업들의 

재생가능에너지 수요가 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 전력 회사들은 

규모가 큰 고객들에게 새로운 재생가능에너지나 혹은 친환경 요금 

상품들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전력회사를 통해 

대규모의 재생가능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많은 경우, 이 

같은 새로운 전력 요금제들은 다자간 혹은 3자간 전력구매계약

(PPA)으로 이루어져 왔다. 즉, 전력 회사와 지정된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자 간의 전력구매계약(PPA)과 전력 회사와 기업 고객 간의 또 

다른 전력구매계약(PPA)이 동시에 진행된다. 노스캐롤라이나에 

위치한 듀크 에너지는 ‘Green Source Rider’ 요금제를 만들어 

구글, 애플, 페이스북의 요청에 대응했다. 이 새로운 요금제가 

시행되고, 구글과 애플이 첫 고객이 됐다. 애플은 네바다에서 

친환경 요금제를 수립하는 데 기여했다. 이후 이를 활용하여, 스위치

(Switch)는 네바다에서 전력 회사 규모의 태양광 프로젝트를 통해 

재생가능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 

지역 태양광 발전

가상의 넷-미터링(Net-metering, 대체에너지를 통한 전력을 

전력회사에 되파는 제도)을 허용하는 주에서는, 기업들이 부지 

밖에 위치한 태양광 발전을 통해 얻은 전력 생산분을 전기 요금에서 

상쇄하는 것이 허용된다. 단 태양광 발전이 요금을 책정하는 지역 

내에 위치할 경우만 가능하다. 이런 곳에서 지역 태양광은 기업 

고객들에게 큰 잠재력이 있다. 특히 최소 규모 요건, 다른 계약 

조건들 및 기타 위험 요소 등을 고려할 경우 전력구매계약(PPA) 

형태는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에는 지역 태양광 발전이 

매력적이다. 지역 태양광 발전은 콜로케이션 시설 안에 있는 

고객처럼, 어느 특정 지역에 소규모 부하를 처리하는 기업에게 특히 

적합할 수 있다. 

프로슈머 개념 (CCA)

지역 선택 집합체(CCA) 방식은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투자와 

대체를 위한 가장 유망한 방법의 하나로, 지방 정부나 여러 지방 

정부가 전력 수요를 총괄하는 역할을 하도록 한다. 또한, 이들은 

그 지역 내에서 재생가능에너지를 대규모 단위로 구매한다.25 

지역 선택 집합체(CCA)를 통해 지역 사회는 지역 전력 회사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재생가능에너지보다 훨씬 더 많은 재생가능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장기 전력구매계약(PPA) 하에, 

지역 선택 집합체를 통해 개별 전력 생산자들과 지역 주민 및 

기업인들을 대신해서 협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러 IT 기업들은 

재생가능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지역 선택 집합체(CCA)를 

추진하기 위해,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캘리포니아에서 지역 

사회를 지원하고 있다.

직접 구매

미국에서 직접 구매(Direct Access) 프로그램들은 전력 시장이 소매 

단계에서 규제가 완전히 완화되지 않은 경우에 존재한다. 하지만 

직접 구매는 고객이 지역 전력 회사가 아닌 다른 전력 생산자로부터 

전력을 직접 구매하도록 허용하기 때문에, 재생가능에너지 공급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모든 지역에서 직접 구매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간혹, 소규모 고객 (캘리포니아 California) 또는, 자격이 

있는 소수의 공급자에게만(오레곤 Oregon)  허용 된다.

제 2장 

재생가능에너지에 기반한

인터넷 구축을 위한 경주 



03
28

 페이스북과 애플은 

자사 데이터센터 

전력 사용 관련 정보를 

규칙적으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공함으로써 기업 투명성 

분야에서 IT산업을 

이끌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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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투명성 부족

그린피스가 2010년 데이터센터 운영사들을 평가하기 시작했을 

때, 대부분의 IT기업은 전력 사용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매우 

꺼렸다. 마치 기업들이 암묵적 합의 하에 침묵하기로 약속한 것 

같았다. 다행히도, 지난 3년 동안 의미 있는 변화를 이끈 글로벌 

데이터센터 운영사들이 늘어났다. 기업과 정부 고객들은 전산 

기능을 대행해주는 협력업체들의 환경 지수 및 이와 관련한 주요 

정보에 대해 점점 더 알고 싶어 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세워 놓은 

탄소 배출 감축이나 재생가능에너지 목표가 있고, 콜로케이션이나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업체가 이런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도와주길 

기대했기 때문이다. 

소비자를 위해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한 기업이 기꺼이 책임을 

다하겠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자료를 모아 공개하는 것은 친환경 

인터넷을 만드는데 기여하려는 기업이 해야 하는 첫 번째 의무이다. 

아직은 모든 기업이 재생가능에너지에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기업의 규모, 예산이나 운영 중인 시장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떤 기업이든 에너지와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여 

이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는 있다. 

 

페이스북이나 애플 등과 같은 온라인 플랫폼 데이터센터 운영사들은 

사업 운영과 관련한 투명성 확보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다. 접근이 쉬운 채널을 통해 정기적으로 자사 데이터센터 에너지 

소비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는 에너지 소비와 

공급에서의 변화에 대한 시설물 차원의 세부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 기업들은 에너지 투명성과 관련하여 애플과 

페이스북과 같은 플랫폼 기반의 선두 업체들보다 뒤쳐져 있다. 설비 

운영의 규모에 대한 세부 사항들을 공개하면 경쟁력이 약화된다는 

우려를 끊임없이 제기하고 있다. 국제적 컨텐츠 제공 네트워크

(Content Delivery Network) 업체인 아카마이(Akamai)는 이런 

일반적인 경향에서 중요한 예외이다. 아카마이(Akamai)는 에너지 

지수 데이터를 합산하여 보고하고, 요구가 있으면 고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아시아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데이터센터 운영사들에서, 

앞서 언급한 미국 IT기업들이 초기에 취한 “침묵 전법”이 목격됐다. 

하지만 이들의 태도는 점점 더 투명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현재까지 가장 뚜렷한 변화는 대부분 한국 IT기업들에 의한 

것이다. 네이버와 삼성 SDS는 최근 전력 사용과 관련한 내용을 

공개하기 시작했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우기도 했다.26 

하지만 텐센트(Tencent), 바이두(Baidu), 알리바바(Alibaba)와 

같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거대 중국 인터넷 기업들은 시민들과 

고객들에게 에너지 지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이들 기업의 전력 사용이나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와 정반대로, 대만의 

파이스트톤(FarEastTone)은 데이터센터 탄소 발자국과 디지털 

사업에서의 에너지 성과에 대해 매우 중요한 세부 사항들까지도 

공개하기 시작했다. 

한 기업이 100% 재생가능에너지로 운영되기까지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다음 두 단계의 세부 사항이 필수적이다: (a) 연간 

에너지 소비, 에너지 구성 및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기준 데이터  

(모든 주요 시설에 대한 세부 위치 정보 포함) (b) 재생가능에너지 

직접설치 여부 및 전력시장에서 재생가능에너지 전력 직접 구매 

혹은 회사 차원에서 따로 조달한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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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 확보에서, 가장 큰 단일 걸림돌 중의 하나는 아마존 웹 

서비스(AWS)이다. 전세계에서 가장 큰 클라우드 컴퓨터 회사인 

아마존은 에너지 소비량에 관해 투명성이 거의 확보되어 있지 않다. 

국제 클라우드 제공사들 가운데, 유일하게 아마존은 사업 운영과 

관련된 에너지 지수와 환경 영향에 대한 기본적인 세부 사항에 

대해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많은 데이터센터 고객들은 자신들의 IT 

협력 업체나 하청 업체들의 에너지 지수와 탄소 발자국을 평가하기 

위한 믿을만한 자료가 필요하다. 하지만 어떤 경우는 클라우드 

서비스 협력 업체들이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에너지 소비량에 

대해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기업들이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한다. 

아마존 웹 서비스(AWS)와 다른 많은 데이터센터 운영사 고객들의 

경우 온라인 사업의 발자국을 평가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왜냐하면, 협력사들이 정보 공개를 꺼리거나 혹은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비공개를 전제로 하는 경우가 있어서, 자료로서의 

유용성이 매우 제한적이다. 

(2) 재생가능에너지 확보 방안 부족 

북미 :

클라우드 컴퓨팅 회사들과 콜로케이션 운영사들의 대규모 신규 

자본 투자로 인해, 여러 미국 대도시 시장에서 새로운 데이터센터 

용량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는 버지니아와 시카고 

등이지만, 이 지역들은 에너지 생산에서 재생가능에너지 비중이 

매우 낮은 전력 회사들이 독점하고 있다. 

미국 데이터센터 투자가 매우 활발한 지역들

지역 (전력 회사)
재생가능에너지

+ 수력 
현재 데이터센터 용량27 앞으로 확장될 용량28

북 버지니아(Dominion) 3% 774MW +435MW

시카고(ComEd) 3% 502MW +101MW

북 캘리포니아 (PG&E) 30% 424MW +78MW

달라스 (ERCOT) 12% 403MW +143MW

뉴저지 (PSEG) 1-3% 327MW +148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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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니아 : 

클라우드 사업의 중심지 

워싱턴 DC의 포토맥 강(Potomac River) 너머에 위치한 북 

버지니아는 전세계에서 가장 데이터센터들이 밀집한 곳이다.29

라우던 카운티(Loudoun County)에 위치한 “데이터센터 대로”

에서는 일일 기준으로 전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70%가 통과하고 

있다. 버지니아는 현재도 매우 공격적으로 신규 데이터센터를 

유치하고 있다.30 

데이터센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엄청난 양의 전력이 

필요하다. 이는 대부분 도미니온 리소스(Dominion Resources)

라는 전력회사에서 공급된다. 이 전력회사의 총 전력 생산에서 

재생가능에너지원에 의한 비중은 겨우 3% 정도이고, 나머지는 모두 

더러운 에너지원에 의존하고 있다.31 미국 전력 수요는 앞으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측되지만,32 도미니온이 투자자들에게 보낸 

보고서에 따르면, 데이터센터가 전력 수요를 늘리는 주요 원인이며 

적어도 2020년까지 매년 11% 정도의 전력 수요를 증가시킬 

것으로 예측된다.33 

재생가능에너지를 확보하는 방법이 부족한 실정이지만, 100% 

재생가능에너지로 사업을 운영하겠다고 약속한 기업들은 작년 

버지니아에서 대규모 사업 확장을 추진했다. 그 중심에는 아마존 웹 

서비스(AWS)가 있다. 23개 시설에 대해 이미 500메가와트(MW) 

이상의 데이터센터 용량을 보유하고 있는 아마존 웹 서비스(AWS)

는 버지니아의 탄소 발자국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다. 

버지니아에서 최근 아마존 웹 서비스(AWS)를 위해 승인된 백업 

전력 생산에 관해 분석해 보면, 아마존은 버지니아 주에서 현재 사업 

규모를 두 배 이상 확장하려고 계획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번 

그린피스 보고서 발표 이후, 기존 및 7개의 신규 데이터센터 용량에 

560메가와트(MW)가 추가되는 것이다.34

재생가능에너지

석탄

원자력

천연 가스

수력

1%

31%

33%

32%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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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가능에너지를 현재 단계에 이르게 하는데, 작년에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다. 그 두 가지 방식은 다음과 같다 : 

• 도미니온 전력(Dominion Energy)의 독점 전력 공급 하에서 

재생가능에너지를 구매하기  위해, 아마존 웹 서비스(AWS)는 

자사의 데이터센터와 같은 전력망에 있는 2건의 재생가능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해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했다. 이 두 건 중 

한 건은  풍력35, 나머지 한 건은 태양광36인데, 둘 다  전력회사 

생산규모와 맞먹는 지역 내 첫 번째 프로젝트였다. 

• 마이크로소프트는 지역 전력 회사와 버지니아 주 등과 함께 3

자간 파트너쉽을 맺었다. 버지니아 주에서 진행하는 20메가와트

(MW) 규모의 태양광 프로젝트의 자금 확보를 돕기 위해서였다. 

버지니아 주는 실제 전력을 공급받고 마이크로소프트는 

프로젝트를 통해 생산되는 전력과 연관된 재생가능에너지 공급 

인증서(REC)와 다른 환경보존노력 가산점(environmental 

attributes) 등을 취하는 구조이다. 다른 주체들이 환경 규제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기서 생산된 태양광 전력을 합산하지 

않도록 했다.37

이들 두 기업은 전력 수요를 엄청나게 증가시키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석탄과 다른 더러운 에너지원에서 생산된 전력을 자신들이 

사용하는 전력망에서 재생가능에너지로 대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이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이러한 노력은 고객이 

재생가능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게 하는 더 좋은 옵션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또한, 기업들을 대신해서 이 같은 거래가 더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도 잘 

보여주고 있다. 

• 아마존 웹 서비스(AWS)는 규모가 큰 계약을 맺어 이 같은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했지만, 그 두 개 프로젝트에 

대해 재생가능에너지 공급 인증서(REC)를 보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해당 지역에서 전력회사들이 재생가능에너지와 

관련해 준수해야 할 의무 때문에 생기는 인증서의 중요성을 

고려한 것이다.38 하지만 AWS는 이들 프로젝트를 위한 기저의 

재생가능에너지를 공급 인증서(REC) 형태로 구매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대신,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판매하는 공급인증서

(REC)를 단순히 구매하면서 AWS가 재생가능에너지를 추가로 

확보했다는 주장이 힘을 잃게 됐다. 

• 파트너쉽에 있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참여는 태양광 설비에서 

생산된 전력과 관련이 있는 재생가능에너지 공급 인증서(REC)

와 다른 환경보존노력 가산점(environmental attributes)

의 구매에 제한됐다. 여기에는 미국 환경보호국(EPA)의 청정 

전력 계획(Clean Power Plan)이 시행되면 실효성을 갖는 탄소 

배출권(carbon credit)이 포함되어 있다. 기저의 “공(空)” 전기는 

버지니아 주에 팔렸다. 3자간 파트너쉽은 도미니온(Dominion)

에 의해 체결됐지만, 이는 과거 규제 당국이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거절한 프로젝트를 회생시키기 위한 것이었다.39 여기서 제안된 

것은 3자가 도미니온(Dominion)이 납세자들에게 요구하려고 

했던 비용보다 낮은 가격으로 프로젝트를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거래에서 발생한 재생가능에너지 

공급 인증서(REC)를 구매하겠다고 합의했고, 이로 인해 도미니온

(Dominion)이 프로젝트를 통제할 수 있었고, 납세자들에게 

청구해서 얻으려 했던 이윤 폭을 유지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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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 웹 서비스(AWS)의 전력구매계약(PPA) 거래에 대응하기 

위해, 도미니온(Dominion)은 최근 승인을 얻어 신규 “특별 요금제”

를 마련하게 됐다. 이를 통해, 통합된 전기 요금제를 제공하게 됐다. 

또한, 재생가능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의 결과로 발생하는 

대규모 거래와 자사의 구역에서 아마존 웹 서비스(AWS)가 전력 

사용에 대해 지급해야하는 전기 요금을 합산할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좀 더 안정적인 순 전기 요금을 제공하게 됐다.40 비록 수요가 

200메가와트(MW)41 정도 에 불과하지만, 도미니온(Dominion)

은 다른 데이터센터 운영사에도 이 특별 요금제를 확대하려고 

계획 중이다. 이 같은 새로운 전기 요금제의 도입은 성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버지니아에서 정말로 필요한 것은 100% 

재생가능에너지 상품을 제공하는 개발자들에게 전력구매계약

(PPA)을 허용하는 시장을 개설하는 것이다. 이는 현재 버지니아 

법령에서 허용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버지니아주에서 도미니온

(Dominion)과 다른 전력회사들이 격렬하게 맞서고 있다. 하지만 또 

다른 재생가능에너지 전력 요금에 대한 최근 행정 결정으로 인해, 

버지니아에서 재생가능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을 허용하게 

하는 길이 열릴지도 모른다.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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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니아에서의 대규모 신규 성장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센터
운영사

데이터센터
용량에 대한 과거 추산치

2015년 보고서 이후
신규 혹은 발표된 용량

2015-16 주요 발표

500MW +560 MW43

실 용량 137MW에 해당하는

7개의 재생가능에너지 프로젝트

(명판 용량 468MW)44

145MW
신규 데이터센터 캠퍼스를 위한 

130에이커 구매 (+150MW)45
없음 

217MW
ACC9 데이터센터 확장으로 

+32MW46
없음 

121MW

5개의 신규 데이터센터와 함께 

새로운 캠퍼스 추가 계획 발표,

총 15개의 데이터센터47

없음 

115MW +30MW48
실 용량 5MW에 해당하는 태양광 

프로젝트 체결 (명판 용량 20MW)49



34

Greenpeace 2017

깨끗하게 클릭하세요 

재생가능에너지

석탄

원자력

천연 가스

수력

5%

3.2%

67%

2.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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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시아 3국의 상황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IT 분야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 중 

하나다. 하지만 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과 같은 선도적 IT기업들과는 

달리,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기업들은 재생가능에너지로 운영되는 

인터넷 구축에서 여전히 매우 뒤처져 있다. 

중국 :

중국에서는 지난 10년간 풍력과 태양광 시설들이 엄청나게 

증가했다. 중국은 현재 250기가와트(GW)50 규모의 풍력과 150

기가와트(GW)51 태양광 설비를 2020년까지 완비하려는 목표를 

수립했다. 재생가능에너지를 통한 전력 생산량은 24.5%에 

해당한다. 하지만, 2015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수력이고 

나머지 5%만이 태양광과 풍력에 의한 것이었다.52 중국의 전력 

분야는 매우 중앙집권적이고 독점적이며 투명성이 부족하다. 현재 

5개의 대형 국영 전력 회사가 있고, 두 개의 전력망이 전국적으로 

전력 거래 및 통합, 전송에 쓰이고 있다. 

2015년에는 느리지만 꾸준한 개혁이 전력 생산 및 송전 부문에서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다양화된 전력 생산자들이 전력망에 

통합되었고, 또한 개인 기업들이 전력 송전 부문에 등록했다. 

다가올 미래에는 전력 분야를 좀 더 재생가능에너지 친화적으로 

바꾸겠다는 목표가 세워져 있다. 따라서, 여러 번의 초기 시도들과 

시행착오들을 거치며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 하지만, 현재에는 회사 

혹은 개인이 재생가능에너지를 요구할 경우 이를 만족하게 할 시장 

매커니즘이 없다. 단순히 태양광 패널이나 풍력 터빈을 자신들의 

시설에 직접 혹은 시설 부근에 설치하는 방법뿐이다. 애플이 중국에 

최근 투자한 것처럼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소에 투자하는 것은 해볼 

만한 일이지만 직접적이지 않은 옵션이다.5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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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전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인터넷 기반 시설이 마련되어 있고,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되어 있기때문에, 한국은 다양한 형태의 

디지털 기술에서 매우 빠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전통적으로 

한국은 IT 제조 부문에서 인정받아 왔지만 IT 서비스 분야가 

매우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그 이유는 클라우드, 모바일 산업과 

빅데이터 분야의 중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국제 클라우드 기업에게 한국은 아시아에서 크게 주목받는 지역이 

됐다. 실제로, 지난 1년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웹서비스와 같은 

국제 IT기업들이 신규 데이터센터를 위한 투자를 진행했다. IBM

도 사업을 확장했으며, 빠르게 성장하는 클라우드 시장인 한국에 

데이터센터를 개설하려고 계획 중이다.  

하지만 한국전력공사(KEPCO)는 자국 전력 시장을 독점하고 있고, 

총 전력 비율 중에서 겨우 1.1%만이 재생가능에너지에 해당한다. 

반면에 화석 연료와 원자력 에너지는 90% 이상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54 미국의 여러 지역처럼 독점적 전력 시장으로 인해, 

한국 내 고객들은 다른 전력 공급자로부터 전력을 구매할 수 없다. 

한국 정부는 2035년까지 총 전력 생산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13.4%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하지만 이는 유럽이 

2020년55 까지 재생가능에너지 비중을 20%까지 늘리겠다는 것과 

비교할 때 매우 불충분한 수준이다. 

아시아 기업 최초로, 네이버는 100%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을 

약속했다. 하지만 독점적 전력 회사 때문에 시장 체계를 통해 

재생가능에너지를 구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책적 지원이 

없다면, 한국에서 데이터센터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은 거의 없다.

재생가능에너지

석탄

원자력

천연 가스

수력

1.1%

38.7%

31%

19.1%

1.1%

1%

친환경’이라는 브랜드의 경제적 

가치는 IT 기업들에게 또다른 

기회의 장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기업이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 

것과 동시에 사회적인 책임도 

다할 수 있도록 데이터센터 ‘각’은 

긴 호흡을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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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유일한 옵션은 재생가능에너지 생산 설비를 직접 설치하거나 

부근에서 진행하는 재생가능에너지 프로젝트를 찾아보는 정도다.  

하지만 밝은 면도 있다. 최근 강원도 정부가 춘천시에 

재생가능에너지로 운영되는 데이터센터 단지를 짓기로 결정한 

것인데, 200MW에 해당하는 수상 태양광과 소양강 댐에서 나오는 

물을 이용한 수열에너지로 이루어질 계획이다. 이것이 실제로 

지어진다면, 동아시아 최초의 100% 재생가능에너지 데이터센터 

단지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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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

전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첨단 산업 기업 중 일부는 대만에 

본사가 있다. 또한, 대만은 전세계의 첨산 산업 하드웨어 제조 

허브로서 독특한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고,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빅 데이터 기술 등과 같은 경쟁력 있는 IT 서비스들을 결합하여 IT 

생태계를 구축했다. 구글은 최근 대만에 데이터센터를 확장했고, 

다른 유수의 국제 기업들이 대만에 데이터센터를 위한 투자를 

고려 중이라는 보도가 있다. 구글이나 다른 데이터센터 운영사들은 

100% 재생가능에너지로 데이터센터를 운영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대만에서는 전력 회사의 독점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타이파워(Taipower)는 국영 전력 회사로, 전력 수급을 위해 수입 

에너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7.6%

에 달한다. 또한, 수입되는 전력원의 대부분 화석 연료이다. 

아시아에서 자발적 재생가능에너지 시장의 창출을 모색하기 위해, 

구글은 재생가능에너지 추적 시스템을 지원하기 위한 초기 기금을 

마련했다. 그 초기 대상 지역이 대만이었다.56

재생가능에너지

석탄

원자력

천연 가스

수력

4.2%

35.7%

16%

35.1%

1.4%

4.2%

제 3장

100% 재생가능에너지로 구현되는 

인터넷을 가로막는 장벽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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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 구글, 페이스북, 

그리고 스위치 같은 

선도 기업들은 

독점 전력 시장에서 

재생가능에너지 공급이 

가능해지도록 지속적이고 

헌신적으로 그들의 능력을 

보여줘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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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재생가능에너지 거래가 크게 증가하고 그 규모도 

커지면서 시장에서 중요한 변화를 이끌고 있다. 전력 회사들의 

포트폴리오에서 재생가능에너지량을 늘리는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계약들로인해 한 회사의 전력 공급망이 

더러운 에너지원에서 재생가능에너지원으로 전환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일은 그리 간단치 않다. 전력 흐름은 근본적으로 눈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전력 사용 정보 공개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하며, 

재생가능에너지 구매에 대한 보고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전력망에서 에너지 믹스에 영향을 주는 효과적인 전략을 추구하며 

재생가능에너지 기업이라고 주장하는 기업이 존재하는 반면, 어떤 

기업들은 현재 소비하는 전력에는 변화가 없으면서 겉으로만 

친환경을 추구하며 재생가능에너지로 운영되는 기업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면밀한 조사가 없다면, 이 두 가지 행태를 구별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장기적으로 전력망을 개편하는데 초점을 맞춘 전략을 취하는 

기업은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이끄는 강한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다. 또한 전력회사 및 정책 입안자들이 전력망에 

재생가능에너지를 확충하는데 우선순위를 두도록 할 수 있다. 애플, 

구글, 페이스북, 그리고 이제 스위치(Switch) 같은 선두 기업들은 

독점 전력 시장에서 재생가능에너지를 늘리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에 집중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실제로 그런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반대로 재생가능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실제로는 전력망에서 전력 구조를 바꾸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로 인해 전력회사가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하도록 

만드는 압력은 오히려 줄어들게 되며, 전력 공급망에서 화석 

연료나 다른 더러운 에너지원에 대한 수요를 늘릴 가능성이 높다. 

재생가능에너지 추가분(하단 참조)에 대한 보고 및 이행 약속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 소수 기업이 100% 재생가능에너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편법들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즉, 현재 

큰 효과를 가져올 전략을 추진 중인 재생가능에너지 선도 기업들의 

의지를 약하게 만들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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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한 친환경 약속들을 제대로 해석하려면 알아야 할 사항 :

100% 재생가능에너지  

100% 재생가능에너지로 운영하겠다는 장기 약속으로 데이터센터 

와 인터넷 기업들의 경우, 이 같은 약속의 핵심은 재생가능에너지를 

통한 전력을 확충하는 것이다.  

깨끗한 에너지  

현재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대수력 전기와 더불어 재생가능에너지를 

통틀어 지칭하기 위해 종종 사용된다. 특정 에너지 기업들이 

제안하듯 원자력57이나 천연 가스58를 포함한 개념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탄소 중립/ 탄소 순 배출 제로  

목표 달성을 위한 방법에 대한 정의가 합의되지 않았지만, 해당 

기간 안에 기업의 활동(적어도 직접배출(Scope 1)과  과 간접배출

(Scope 2))에서 모든 탄소 배출을 측정하고 얼마간 줄이거나 혹은 

“상쇄”하겠다는 광범위한 약속을 말한다. 기업의 “상쇄” 프로젝트는 

에너지 분야 이외에 속하거나 메탄과 같은 다른 온실가스 등을 

포함할 수도 있다. 에너지원의 변화나 에너지 소비로부터의 

공해 저감을 수반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탄소 중립 주장이 개별 

재생가능에너지 공급 인증서(REC)나 탄소 상쇄분의 구매를 통해 

달성되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탄소와 관련된 오염에 국한된다.

2014년 100%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에 대한 약속과 함께, AWS

는 사용자들에게 네 곳의 “탄소 중립” 지역에서 호스팅하는 옵션을 

제공하고 있다.59 탄소 중립의 정의나 어떻게 이를 달성할 지에 대한 

세부 사항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2012년 채택한 100%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약속 뿐 아니라, 구글은 

2007년 이후 줄곧 “탄소 중립” 기업이 되기 위한 약속을 유지하고 

있다. 구글은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별 판매되는 

재생가능에너지 공급 인증서(REC)를 구매하지 않고 오직 장기 

계약을 통한 재생가능에너지만을 구매하고 있다. 2011년 구글은 

상쇄 프로젝트에 쓰이는 기준과 관련하여 백서60를 출판했지만 

상쇄분을 확보한 프로젝트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공표하지 않고, 탄소 발자국의 잔고에 대해 측정된 총 량에 대한 

부분만을 공개하고 있다.61 

2014년 100%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에 대한 약속을 하기 전, 

마이크로소프트는 전사적으로 2012년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이미 했었다. 또한 내부적으로 탄소세를 채택했으며 계획에 

대한 개요를 담은 백서를 출간했다.62 마이크로소프트는 탄소세를 

통한 수익으로부터 투자한 사항에 대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제공하고 있으며, 개별 재생가능에너지 공급 인증서(REC) 구매와 

탄소 상쇄보다는 재생가능에너지와 관련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재생가능에너지 계약을 늘리는 방향으로 전환해 나가고 있다.63

작년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탄소 발자국을 “완전히 상쇄”

하겠다는 약속 혹은 의도를 밝혔다. AWS의 “탄소 중립” 지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며, 넷플릭스는 AWS의 기준에 따라, 

“중립적”이지 않은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재생가능에너지 공급 

인증서(REC)나 GOOs(Guarantees of Origin: 유럽식 REC)에 이미 

의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풍력(북미)과 수력(유럽)에 의한 전기가 

구분되었지만, 특정한 프로젝트가 언급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넷플릭스는 개별 판매되는 재생가능에너지 공급 인증서(REC)에 

의존하고 있어 보인다.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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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재생가능에너지 전략과  
재생가능에너지 거래 평가 

기업들은 어떻게 100% 재생가능에너지 목표를 달성하려는 

지에 대한 뚜렷한 원칙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를 통해 명확한 

기준을 세우고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세울 수 있다.

재생가능에너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효과를 극대화하는 

전략을 추구하는 기업들은 다음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 

•�전력망 위치 : 회사의 에너지 수요가 발생하는 지역 전력망 내 

재생가능에너지 공급

•�신규 투자 창출 : 재생가능에너지 인증서는 기저 전력과 묶여 

있고, 기존의 더러운 전력 생산에 대한 수요를 대체 

•�추가 : 재생가능에너지는 새롭게 생산된 것이며, 발생했을 

지도 모를 것에 대한 “추가분” 

•�재생가능에너지 지지 활동 : 기업이 사업을 운영하는 지역의 

전력망에서 재생가능에너지 공급을 늘리려는 전력회사와 

규제기관 혹은 정책을 담당하는 선출직 관리자들이 

만들어내는 변화에 대해 지지

 

100% 재생가능에너지
주장에 쓰이는 일반적인 편법

개별 REC에 대한 의존  

재생가능에너지 주장을 달성하기 위한 개별 

재생가능에너지 공급 인증서(REC) 구매에 대한 의존은 

재생가능에너지 투자를 거의 늘리지 않음. 

(아래 1, 2번 참조)

재생가능에너지와 관련된 주장 부풀리기  

공유되는 전력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 지역에서 대규모 

재생가능에너지 거래를 통해 다른 지역에서의 에너지 

소비량에 변화를 기했다는 것은 과도한 주장임. 

(아래 3번 참조)

거래와 관련한 정보 비공개  

재생가능에너지 거래의 본질에 대한 투명성 부족은 종종 그 

거래가 추가적인 것이었는지, 혹은 더러운 전력원으로부터 

얻어진 전력 수요를 대체하는 데 도움을 주었는지를 판단할 

수 없게 함.

(아래 3번 참조)

재생가능에너지의 새로운 정의  

다양한 재생가능에너지 기술들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가 

존재하지만,65 일부 전력회사들은 주나 국가 단계에서 

재생가능에너지로 받아들여지는 경계를 확장하거나 

변질시킴.

이런 예로 다음과 같은 에너지원을 포함하려고 함 : 

바이오매스, 대수력, 수소 전지, 석탄가스화(integrated 

gasification combined cycle), COG (Coke Oven 

Gas), BFG (Blast Furnace Gas), LDG (Linz-Donawitz 

Converter Gas)66 혹은 지방 자치 단체의 폐기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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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가능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실제적 조건들

(1) 지역 : 수요와 연결된 재생가능에너지 공급

100% 재생가능에너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략을 추진 하는 데 

있어서 핵심 원칙은 지역 에너지원을 통해 얻은 재생가능에너지를 

구매하는 것이다. 혹은 기업이 주 전력을 공급받는 전력망에 

연결된 에너지원에서 얻어진 재생가능에너지를 구매하는 것이다. 

시설물이 위치한 지역의 전기 공급망에 연결되지 않은 타 지역에서 

재생가능에너지를 구매하고 해당 시설물을 재생가능에너지로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성을 얻기 힘들다. 왜냐하면, 

해당 시설물을 운영하는 전기 공급과 관련해서 무엇도 변화시키지 

않았고, 더러운 전력 생산으로 인한 지역의 대기 오염을 줄이는데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전력원을 선택할 수 없는 몇몇 독점 시장에서는 지역 

내에서 재생가능에너지를 확보하는 일은 매우 어려울 수 있지만, 

가상의 전력구매계약(PPA)과 같은 대체 방식들은 시장을 개설하고 

재생가능에너지로 전력을 대체하는데 있어서 과도기적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궁극적으로는 친환경적 전력망을 위해 기업이 

재생가능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도록 시장을 개설하는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 국가적 차원을 선호하긴 하지만, 지역의 개별 

재생가능에너지 인증서(REC) 구매가 과도기적 수단이 될 수는 

있다. 하지만 시장에서 재생가능에너지 구매를 용이하게 하고 

전력 회사의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이 더 우선시 

되어야 한다. 

(2) 기존 프로젝트의 재판매가 없는 신규 투자 창출 

재생가능에너지 공급인증서(REC)는 – 유럽에서의 전력생산출처 

증명서(Guarantees of Origin) - 재생가능에너지가 생산 

되면 발생하는 재산권으로 재생가능에너지 공급인증서

(REC) 소유자에게 재생가능에너지의 환경보존노력 가산점

(environmental attributes)을 제공하기 위해 쓰이며, 생산된 

전력과 분리해서 판매할 수 있다. 재생가능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는 기본적으로 전력회사에 유연성을 제공하는 회계 시장 때문에 

만들어졌고, 하나 이상의 주체가 같은 재생가능에너지 전자를 

동시에 계산해 넣지 않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의 시장에는 엄청난 양의 재생가능에너지 

공급인증서(REC)와 GOO가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그 이유는 

재생가능에너지의 생산 단가가 석탄이나 다른 더러운 에너지원보다 

점점 더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추가된 재생가능에너지 

공급인증서(REC)는 많은 시장에서 규제 의무 수준을 계속해서 

상회하고 있고, 회계 목적이 아닌 재생가능에너지 인증서의 가격은 

기록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 텍사스와 같이 공급 

과잉이 벌어진 시장에서 재생가능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격은 

2015년 MWh당 0.38달러까지 떨어졌다67. 재생가능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판매로 인해 발생한 아주 적은 수입만으로는 

추가적 재생가능에너지 설비 확충이나 더러운 전력원을 대체하는 

데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 

재생가능에너지 공급인증서(REC)는 미국 내 자발적 친환경 

전력 판매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68 자발적 개별 

재생가능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시장은 2014년 최초로 성장이 

멈추었고, 2015는 다소 회복세를 보였다. 이는 기업 고객들이 

변화를 이끄는데 있어서 효과가 작은 이런 상품에서 눈을 돌리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 이유는 효과가 훨씬 더 큰 재생가능에너지 

옵션들이 해가 갈수록 저렴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텔과 같이 

주목해볼 만한 예외들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IT기업들은 주요 

전략으로서의 개별 재생가능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상품 구매를 

줄여나가고 있다. 그 주요 원인은 전력망에서 화석 연료를 통해 

얻은 전력을 대체하는 효과가 부족하고, 구매자 측면에서 폭등할 

수 있는 전기 가격에 대한 헷지로서의 경제적 이점이 부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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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과거 “탄소 중립” 주장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별 재생가능에너지 공급인증서(REC)구매에 

크게 의존했었다. 하지만 전력구매계약(PPA)과 같이 효과가 

더 큰 전략으로 점진적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이를 통해 전력과 

재생가능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함께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며 

새로운 재생가능에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충분한 수입이 보장된다.

(3) 재생가능에너지 거래에서의 투명성 : 추가분

100% 재생가능에너지 목표를 추구하는 기업들은 자신들의 지역 

전력망에 신규로 생산되거나 추가된 재생가능에너지에 집중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존의 재생가능에너지 용량을 단순히 전매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더러운 에너지 공급을 대체하도록 할 수 있다. 

추가분을 측정할 때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은 전력회사가 

기존 재생가능에너지나 탄소 규제 의무 규정을 만족하기 위해 

추가된 재생가능에너지를 합산해 넣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지역 기반의 재생가능에너지 구매를 희망하는 기업의 수가 늘면서 

생겨난 문제는 전력회사를 통해 재생가능에너지를 직접 구매할 수 

있게 하는 계량 가능한 방법이 없는 시장에서 이 같은 수요를 어떻게 

충족시켜야 하는지 이다. “가상 전력구매계약(PPA)”의 증가와 함께, 

“재생가능에너지 공급인증서 (REC) 교환”과 “재생가능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대체”의 행태가 나타나면서 구매자에게 이런 

거래의 비용을 줄일 수 있게 했다. 

이 같은 종류의 조율은 지역 재생가능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격이 매우 높은 시장에서 등장했다. 가격이 높은 이유는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에 대한 규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발생한 

시장의 수요 때문이다.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사들은 인근 

재생가능에너지 프로젝트로부터의 전력구매계약(PPA)이나 

가상 전력구매계약(PPA)을 제공하지만 실제로 해당 프로젝트로 

인해 생겨난 재생가능에너지 공급인증서(REC)는 개별 가격을 

매기거나 보유한다. 대신, 기업 구매자에게 “대체 재생가능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제공하겠다고 동의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재생가능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격이 원가의 10분의 1 이하인 

텍사스나 오클라호마와 같은 공급 과잉 시장에서 발생한다. 그 대신 

개발사는 지역 재생가능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전력회사에 

판매한다. 왜냐하면, 전력회사는 규제 의무를 만족하기 위해 

인증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거래는 국가적 차원의 재생가능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단순히 구매하는 것보다 더 큰 효과가 있고 지역 내 전력망에서 

더러운 에너지원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 

하지만 거래가 재생가능에너지를 근본적으로 추가한 것이냐 

에는 의문이 든다. 왜냐하면 전력 회사는 이런 방식을 쓰지 않을 

경우 규제 의무를 달성하기 위해 전력 생산 비율에서 일정 양의 

재생가능에너지를 제공했어야 했을 것이다. 

기업은 시설이나 지역 수준에서 탄소 발자국에 대한 보고를 충실히 

해야 한다. 더불어, 기업들이 재생가능에너지 전력구매계약 (PPA)

을 통해 이루어진 재생가능에너지 공급인증서(REC)에 대해 어떻게 

계약을 하고 총량을 합산하는지에 대한 투명성 개선이 요구된다. 

각각의 재생가능에너지 거래 발표가 이루어지면 다음 사항들이 

포함돼야 한다. 

• 재생가능에너지 구매를 통해 운영될 시설의 현재 및 기대되는 

전력 수요의 공개

• 에너지원과 생산이 예상되는 재생가능에너지 전력량에 대한 

기본적인 세부 사항들과 구매 수단 (PPA, Green Tariff, Direct 

Access, etc)

• 기업이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한 재생가능에너지 공급인증서

(REC)를 보유하고 처분하는 지의 여부. 전체 혹은 부분적으로 

판매되는 지와 공개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인식할 수 

있도록 함 

• 모든 환경보존노력 가산점(environmental attributes)

의 보유 : 미국 환경보호국의 청정 전력 계획(Clean Power 

Plan)이 발효되면 미국 시장에서 매우 중요해질 추가 요소는 

재생가능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한 기업이 

재생가능에너지로부터 발생한 “모든 환경보존노력 가산점”을 

보유하는지, 혹은 탄소 가산점을 보유했다가 탄소 배출에 관한 

규제를 충당해야 하는 전력 회사에 판매하는지 여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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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력망에서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위한 지지 활동

많은 시장에서 기록적인 수준으로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선도하는 

IT기업들이 있다. 하지만, 규제와 정책적 틀을 바꾸기 위한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기후 변화의 위협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규모와 스피드로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이 가능할 수 있다. 

재생가능에너지 구매가 저렴하고 쉬운 텍사스 같은 곳에서 기업에 

의한 재생가능에너지 거래는 100%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을 약속한 

기업에게 파급력이 크지 않다. 오히려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재생가능에너지 확충에 대한 옵션이 부족한 버지니아, 한국 

등과 같은 지역에 데이터센터가 있는 경우라면 그 영향이 크다. 

재생가능에너지 요금제를 통해 재생가능에너지 거래가 가능한 

시장을 개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가능하면 빨리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더 

크고 더욱 혁신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에너지 정책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 특히나 아시아나 미국 남동부처럼 전력 시장이 

독점인 경우는 더욱 그러하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본 보고서에는 

기업의 재생가능에너지 정책에 대한 지지를 추가로 평가했다. 

심지어 전력시장이 자유화된 지역에서도, 대규모 전력망을 

친환경으로 바꾸게 하는 정책에 대해 기업은 더 강력히 지지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100% 재생가능에너지를 공급하고 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이다.  

공동의 재생가능에너지 정책 지지

• 미국의 청정 전력 계획(Clean Power Plan)-(미국 환경보호국) :

아마존,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은 공동의 법정 대리인을 

통해 워싱턴 DC 순회 상고 법원에, 발전소에 탄소 배출 규정을 

두는 미국 환경보호국의 청정 전력 계획을 지지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들의 경험을 공유하며, 재생가능에너지는 환경뿐만 

아니라 사업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2016년 3월)69 

•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전환 (버지니아) :

어도비(Adobe), 페이스북, 이퀴닉스(Equinix), 링크드인

(LinkedIn), 마이크로소프트는 버지니아의 여러 대기업들과 함께 

버지니아주 전력 규제기관에 서한을 보냈다. 여기서 2015년 

도미니온 전력(Dominion Power)의 통합 자원 계획(Integrated 

Resource Plan) 제안서의 일환으로 버지니아 주에서 다양하게 

추진 중인 재생가능에너지 공급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70

• 재생가능에너지 기준의 역행을 저지 (노스캐롤라이나) :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대형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애플, 구글, 

페이스북 등은 주의회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버지니아주의 

재생가능에너지 포트폴리오 기준을 동결하는 제안에 대해 

거부해달라고 요청했다.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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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관련 재생가능에너지 정책 지지

아마존 웹 서비스(AWS)의 클라우드에 대한 에너지원이나 

에너지량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이로 인해, 훗스위트

(Hootsuite), 텀블러(Tumblr), 체인지(Change.org), 허핑턴 

포스트(The Huffington Post) 등을 포함한 19개의 아마존 웹 

서비스(AWS) 고객사들은 AWS에 서한을 보내, 에너지 지표에 대한 

공개와 에너지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약속해달라고 요청했다.72  

여기에는 AWS의 에너지 및 탄소 발자국과 재생가능에너지에서의 

성과를 기술한 정보의 공개를 포함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구글, 애플, 스위치(Switch) 등은 지난해 업계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청정에너지 정책 지지를 피력했다. 각각의 기업들은 

다른 방식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필요한 정책 마련에 힘썼다. 이런 

정책들은 재생가능에너지를 확충하고 재생가능에너지를 통한 해법 

마련에 대한 투자를 늘리도록 한다.

제 4장

100% 재생가능에너지를 향한 경주 : 

바른 길 vs 잘못된 길



Greenpeace 2017

깨끗하게 클릭하세요 

46

그린피스는 기업들이 그린피스에 미팅 등을 통해 직접 제출한 자료, 

보고 기관이나 주주에 대한 보고서 작성을 위해 공식적으로 제공한 

자료, 투자를 발표할 때 기업들이 공개한 사항, 그리고 투자나 설비 

건설에 관련한 언론의 보도 내용을 기초자료로 삼아 다음의 각 

항목을 평가했다. 

총점 (Column 1)

총점은 다음에 따라 측정되었다: 투명성 (20%),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약속 및 입지 정책 (20%), 에너지 효율성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10%), 기존 에너지원 비율을 포함한 재생가능에너지 구매 

정책 (30%), 재생가능에너지 지지 활동(20%). 

 

청정 에너지 지수에 대한 평가 방법론 (Column 2)

그린피스는 청정 에너지 지수를 개발했다. 그 이유는 기존의 데이터 

및 기법으로는 주요 클라우드 업체들과 이들의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비교, 평가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료가 부족한 이유는 자료 자체가 없어서가 아니다. 많은 

수의 기업은 증가하는 전력 소비량과 에너지원에 관한 기본적 

정보를 제공하길 매우 꺼려한다.  또한, 업계 자체가 에너지 효율에 

기초하여 데이터센터가 얼마나 친환경적인지를 계량화하려고 (예: 

전력사용효율지수, PUE) 개발한 기법들이 확산되고 있지만, 좀 더 

새로운 방식(예: 친환경 에너지 계수, Green Energy Coefficient)

을 채택하려는 기업들은 드물다. 새로운 방식들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질문들을 던진다: 더러운 에너지가 얼마나 사용되고 

있으며, 어느 기업이 재생가능에너지 전력을 사용해 클라우드를 

운영하고 있는가?   

청정 에너지 지수는 이 같은 질문에 대한 기본적 답을 제공하려는 

시도다. 기본 자료는 기업들이 제공하거나 제한적으로 이용 

가능한 오픈소스 를 수집하여 얻는다. 그 중 선별된 기업의 

최근 데이터센터에 대한 투자와 각각의 투자와 연관된 현재의 

재생가능에너지 공급량을 가장 중점적으로 다룬다. 

그린피스는 대형 클라우드 업체 중 일부를 선별하여 분류했고, 이 

기업들의 가장 최근(5년 이내) 설비 투자에서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사항을 확인하려 했다.  

그 두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각 설비의 전력 수요에 대한 추산치 (메가와트로 표시);

(2)  각 설비를 가동하는데 사용되는 재생가능에너지의 양 

(비율로 표시).

이 같은 정보를 통해 기본적으로 시설 차원에서 소비되는 

재생가능에너지 에너지의 총량(메가와트로 표시)을 추산하게 

된다. 대표적 데이터센터 샘플에서 시설 차원에서의 청정 에너지 

지수를 산출하게 되면, 해당 기업이 시설 전반에서 사용하는 

재생가능에너지 에너지 비율의 평균을 계산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를 종합하면서, 그린피스는 보고서에 

소개된 모든 기업에 연락을 취했고 데이터센터 시설에 관한 정보를 

요청했다. 여기에는 에너지 사용에 대한 정보와 기반 시설의 위치, 

에너지 효율성과 온실가스 배출 감축 노력, 재생가능에너지 구매 

정책, 재생가능에너지 지지 활동등과 같은 정보가 포함됐다. 지난 

2015년 보고서와 달리, 그린피스는 기업들의 재생가능에너지 

지지 활동에 좀 더 많은 가치를 두었다. 그 이유는 이 같은 움직임이 

재생가능에너지 친화적인 프로그램과 비즈니스 환경을 만드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기업이 명확하고 일관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그린피스는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를 

추산했고 보고서 발간 전에 기업들에게 연락해 수치에 대한 

정확성을 재확인 했다. 기업들이 제기한 문제들이 있을 경우, 이를 

스코어카드의 각주에 표시했다. 

위 정보들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취합했다 : 

• 기업들이 그린피스에 직접 제출한 자료.

• 기업들이 보고 기관이나 주주에 대한 보고서 작성을 위해 

공식적으로 제공한 자료.

• 투자를 발표할 때 기업들이 공개한 사항.

• 언론의 보도 내용 (투자나 설비 건설에 관한 기사 등). 

• 전력 수요는 발표한 투자 규모를 기반으로 메가와트 단위로 

추산했다.  IT설비의 부하 당 업계의 평균 비용을 시설에 대한 

전력사용효율지수와 곱하거나, 이 같은 정보가 없을 경우 신규 

설비에 대해서는 1.5배를 했다.

• 시설의 전력 수요량을 추산하기 위해 예비 발전 장치 허가서를 

참고할 경우, 그린피스는 발전 장치가 감당해야하는 총 전력량에 

대해 매우 보수적으로 추정했다. 발전기 수에 대한 것도 중복의 

우려가 있으므로 같은 입장을 취했다.

부록 I :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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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peace 2017

깨끗하게 클릭하세요 

부록 I 

방법론

기업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전력원에 대한 비율은 

다음 중 이용 가능한 방식에서 하나를 선택했다. 선호도 순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

• 지역 전력 회사나 국가 규제 기관에서 가장 최근에 발표한 

전력원에 대한 비율.

• 미국의 경우, 환경보호청(EPA)이 발표한 2010년 eGrid 

자료에서의 전력원 비중(제 9호), 혹은 이런 자료가 부적합할 

경우, 세부 지역별 eGrid 전력원 비중 자료.

• 미국 외의 지역의 경우, 국가나 지역별 데이터(예: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한국전력통계,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보고서 )와 

국제 에너지기구(IEA)의 2013년 통계자료.

중요 참고 사항 : 본 분석은 그 자체로 기업 차원에서 얼마나 많은 

재생가능에너지 에너지가 사용 중인지를 종합적으로 다루기 위한 

시도는 아니다. 이 같은 정보를 가장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는 곳은 

각 기업들뿐이다. 

그린피스는 이번 분석에 더 세부적인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환영할 것이다. 이는 클라우드 업체들의 에너지 

사용에 대한 보다 완전하고 일관된 이해를 돕는데 유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보다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한다면, 그린피스는 

이를 평가에 반영할 것이며 다른 기업들도 동참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100%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목표를 채택하고 시설 차원에서의 

에너지 정보를 제공한 기업에 대해, 그린피스는 설계된 설비 용량 

대신 기업들이 제공한 현재의 에너지 소비와 재생가능에너지 

구매에 관한 데이터를 사용했다. 

석탄, 원자력, 천연가스 편중도 (Column 3-5)

한 기업의 석탄 편중도는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다. 기업의 

데이터센터들을 운영하는데 사용되는 전력 중 석탄에서 얻어진 

전체 비중을 추산하면 된다. 원자력과 천연가스에 대해서도 

비슷하다: 즉, 데이터센터 운영에서 원자력 및 천연가스로부터 

얻어진 전력의 비중을 추산하면 된다. 이는 시설 차원에서 초기에 

계산된다. 기본적으로 시설에서의 최대 전력 수요 추산치와 석탄 

및 원자력으로 생산된 전력의 비중에 기초하게 된다. 이때의 전력은 

계약된 전력 회사나 지역 전력망을 통해 공급된 것이다. 

 

기업 차원에서의 석탄, 원자력, 천연가스 편중도는 샘플로 쓰인 

데이터센터 단지 전반에서 석탄, 원자력, 천연가스 발전으로부터 

얻어진 최대 전력 총 추산치를 추가하여 얻어진다. 이후, 같은 샘플의 

데이터센터들의 최대 전력 수요 총 추산치로 나누게 된다. 

 

 

에너지 투명성에 대한 평가 방법론 (Column 6)

투명성은 기업들이IT 시설의 에너지 소비에 대해 공개한 정보의 

범위나 정도에 따라 평가했다. 이를 통해 이해관계자들과 

소비자들은 기업, 제품, 시설 차원에서의 에너지와 관련된 환경 

성적과 영향을 평가할 수 있다. 공공 정보에는 기업 웹사이트의 내용, 

연차 보고서, 규제 당국에 보낸 자료 혹은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

(CDP)73 와 같은 정보 기관에서 이용 가능한 자료들이 포함된다.

 

• 기업이나 시설 차원에서의 정보 공개에서, 정보의 핵심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시설의 위치 및 규모, 전력 소비 규모, 전력원 비중 

및 이와 연관된 탄소 구성 (해당 시설에 특화된 전력 구입 계약 

포함), 데이터 전송 및 저장에 있어서의 탄소 집중도. 이러한 

사항들을 공개할 경우, 직접 소유하거나 대여한 설비 모두를 

포함해야 한다.  

• 소비자 차원에서의 정보 공개에서, 기업들은 정기적으로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정보(pre-offset)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소비자들의 소비와 연관되어야 하며 이미 개발된 정보 

공개 프로토콜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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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가능에너지 약속과 입지 정책에 관한 평가 

방법론 (Column 7)

기업들이 재생가능에너지로 자사의 데이터센터를 운영하겠다는 

약속의 강도에 따라 평가했다. 여기에는 기반 시설의 입지선정에 

대한 기준과 투자 결정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기업의 IT 기반 시설의 

개발이 재생가능에너지 에너지원의 사용을 극대화하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석탄이나 원자력을 통해 증가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는 것을 피할 수도 있다. 점수가 높은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 

• 100%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에 대한 약속을 채택한다.

• 재생가능에너지 구매 가이드라인은 재생가능에너지를 사용할 

경우 보다 큰 파급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방식을 우선적으로 

채택하며, 추가분(additionality), 수요에 있어서의 접근성과 

지속가능성 등을 선호하지만, 개별 재생가능에너지 공급 인증서 

(REC)구입이나 탄소 상쇄분 구매는 반대한다.

• 전력원으로써 재생가능에너지를 주 에너지로 사용하는 IT 기반 

설비 투자나 구매 정책을 우선시하는 재생가능에너지 에너지 

부지 선정 정책을 제정하여, 기반 시설의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석탄이나 원자력 사용을 제한한다.

• 주요 기반 시설 투자 결정 시 일관성을 갖고, 전력에서 

재생가능에너지원을 늘리거나 재생가능에너지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

• 기업의 기반 시설을 운영하는데 석탄, 원자력, 천연가스를 통한 

에너지 사용 철회를 약속한다.

에너지 효율성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평가 

방법론 (Column 8)

기업들은 자사의 IT기반 시설에서 사용되는 더러운 에너지에 대한 

수요를 감축하기 위해 얼마나 강력한 전략을 사용하고 있으며, 측정 

가능한 범위에서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 지에 따라 평가된다. 기업의 

감축 전략의 효율성과 강도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측정된다 :  

• 배출 자체를 완전히 근절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기업들은 배출 

정도를 줄이는 목표를 채택한 기업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게 된다. 

• 재생가능에너지 에너지 공급과 지역 에너지 효율 메커니즘에 

대한 투자는 재생가능에너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탄소 상쇄분 

구매나 재생가능에너지 공급 인증서 (REC)를 구입하는 것보다 

더 높이 평가된다. 

• 에너지 효율이 높은 디자인과 장비의 재원에 대해 오픈소스로 

공유하는데 적극적인 기업은 그 공을 인정받게 된다. 이를 통해 

업계내에서의 추가적 학습과 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Greenpeace 2017

깨끗하게 클릭하세요 

부록 I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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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가능에너지 구매 정책 (Column 9)

기업들은 재생가능에너지 투자에 대한 약속의 강도와 측정 

가능한 성과의 정도에 따라 평가된다. 재생가능에너지 구매에 

대한 정보 공개에서, 기업들은 온실 가스 프로토콜(Greenhouse 

Gas Protocol)에서 제시한 사항을 따라야 한다. 여기에는 시장에 

기초한 재생가능에너지 전력의 구입에 대해 정보를 공개하는 

방법이 명확히 소개되어 있다.74 높은 점수를 받은 기업들은 다음을 

실천하고 있다 : 

• 재생가능에너지 설비를 직접 설치하여 전력 수요를 충당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여 탄소 배출을 줄이고 있다.

• 장기 전력구매계약(PPA)이나 지역내 재생가능에너지 개발/전력 

회사를 통해 전력 수요를 충당하고자 한다. 

• 콜로케이션 시설에 대해 친환경 전력(Green Power) 옵션을 

선택하거나 요구하려는 노력을 보인다.

재생가능에너지 지지 활동에 대한 평가 방법론 

(Column 10)

기업들이 정부 차원의 재생가능에너지 발전과 사용에 대한 적극적 

장려 정책들을 지지할 경우, 그러한 활동에 기초하여 평가된다. 높은 

점수를 받은 기업들은 다음 사항들을 실천한다.

• 정부/지역/정책입안자들의 재생가능에너지 정책에 대한 

지지 입장을 최상위 수준으로 피력한다. 이러한 정책들은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더 많은 

재생가능에너지가 전력망으로 유입되도록 유도한다.

•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거나 전력망 전체에서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늘린 전력회사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 기존 클라우드 서비스, 콜로케이션, 또는 CDN 업체들이 

재생가능에너지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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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I 

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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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스는 기업들이 그린피스에 설문조사 및 개별 면담 등을 통해 직접 제출한 자료, 보고 기관이나 주주에 대한 보고서 작성을 위해 

공식적으로 제공한 자료, 투자를 발표할 때 기업들이 공개한 사항, 그리고 투자나 설비 건설에 관련한 언론의 보도 내용을 기초자료로 

삼아 다음의 각 항목을 평가했다.  청정에너지 지수와 개별 기업의 에너지 믹스를 어떻게 평가했는지에 대한 사항은 부록1: 방법론을 참조 

바란다.

부록 II : 기업 점수 설명

67%24% 3% 3%

알리바바(Alibaba)는 전세계에서 가장 큰 전자 상거래 사이트다75. 알리바바는 중국에서 수 십 개의 컴퓨팅 및 콜로케이션 데이터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싱가포르와 미국 등 해외에서 데이터센터를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에너지 데이터에 관한 그린피스의 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투명성 : 에너지나 온실가스에 관해 대중에게 공개된 정보는 없다.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약속 및 입지 정책 :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약속에 관해 공개된 자료는 없다.

  에너지 효율성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 알리바바의 첸도후 데이터센터는 냉각 시스템에 천연 호수의 물을 이용했다. 에너지효율지수(PUE) 가 

1.3까지 낮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베이 현에 위치한 알리바바의 신규 데이터센터는 서버 냉각을 위해 풍력 타워 사용을 실험 중이다. 이는 

에어컨을 사용하는 기존 방식으로부터 전기를 절약하기 위한 것이다.

  재생가능에너지 구매 정책 : 장베이의 신규 데이터센터는 풍력 자원 공급이 풍부한 곳에 자리잡았다. 장베이는 중국 북부에서 

“재생가능에너지 구역”으로 지정됐다.76 알리바바가 건설한 태양열 발전의 총 설비 용량은 200KW이며, 이는 매우 적은 규모이다.

  재생가능에너지 지지 활동 : 알리바바 회장인 잭 마가 공개된 행사에서 기후와 관련된 이슈에 관해 매우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알리바바 

기업 자체가 공식적으로 재생가능에너지를 지지한다는 자료는 없다.

30%17% 24% 26%

아마존 웹 서비스(AWS)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클라우드 업체이며, 빠르게 확장하고 있는 시설들의 에너지 발자국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데 

있어서 가장 낮은 수준의 투명성을 보이고 있다. 자사의 클라우드가 재생가능에너지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정보를 공개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지난해 체결한 3 건의 재생가능에너지 프로젝트가 포함), AWS의 최근 투자에 대한 그린피스의 분석을 보면, 전반적인 친환경 

에너지 지수는 지난 보고서 이후 급격히 떨어졌다. 그 이유는 버지니아에서 거의 2 배 가깝게 증가한 데이터센터 용량이 재생가능에너지 공급의 

추가분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다 77. 긍정적인 면은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AWS의 지지 활동이 크게 강화됐다는 점이다. 재생가능에너지와 관련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업계 내의 다른 선도 기업들처럼 AWS는 자사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구글, 페이스북, 애플이 했던 

것처럼,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의 성장과 재생가능에너지를 접목시키려는 진정한 실천이 없다면, 고객들은 AWS의 빠른 성장이 결국 석탄이나 다른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자원에 대한 수요를 계속해서 늘릴 것이라는 걱정을 떨쳐버릴 수 없을 것이다.

  투명성 : AWS가 100%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목표에 대해 고객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투명성 부족이 계속 제기되기 때문이다. 

주요 고객들은 AWS 클라우드 사용과 관련한 에너지 데이터를 얻지 못하고 있다. AWS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측량하고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78. AWS는 광범위한 수준에서 현재의 연간 전력 수요(500-650MW)79에 대해 마침내 공개했다. 하지만, 에너지 소비에 대한 세부 

데이터가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재생가능에너지를 구입하는 것이 최근에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는 고객들이 AWS의 사용 

여부나 AWS의 시설을 통해 자료를 관리해야 할지에 관한 판단을 매우 어렵게 만든다. 이는 모두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ASW는 5

개 지역을 “탄소 중립80”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혹은 이 같은 주장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제대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 AWS의 아일랜드 지역이 프랑크푸르트 지역보다 친환경적일까? 온라인 환경에 있어서, 미국 중부 (오하이오)가 미국 동부(버지니아) 

보다 더 청정 지역일까? 불행히도, AWS가 투명성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고객들이나 일반 대중들은 이러한 질문에 정확한 답을 찾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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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약속 및 입지 정책 : AWS는 2014년 11월 100%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에 대한 장기적인 약속을 수립하며 진일보한 

모습을 보였고, 이후 2016년 말까지 40%의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이라는 보다 구체적인 목표를 수립했다. 그 이후 AWS는 신규 데이터센터 

설비에 대한 엄청난 투자를 진행해오고 있다. 하지만 AWS가 투자한 대표적인 지역인 오하이오와 버지니아81는 거의 대부분의 전력을 석탄에서 

생산하고 있다. 또한, 인도, 영국82, 한국83 등에서도 데이터센터를 확대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지역에서 필요한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재생가능에너지 조달과 관련한 계획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84 이와 대조적으로, 페이스북, 구글, 애플은 재생가능에너지 부지 선택과 

관련된 정책을 마련하여 재생가능에너지의 조달을 우선시하고 있으며, 100% 재생가능에너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신규 데이터센터의 위치를 

선택하는데 점점 더 큰 힘을 쓰고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예에는 덴마크85, 아일랜드86, 스웨덴87,그리고  미국의 지역들(알라바마88, 아리조나89, 

아이오와90, 뉴 멕시코, 텍사스91)이 포함된다. AWS는 자사의 재생가능에너지 약속이 실제적으로 재생가능에너지 성장을 이끌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야한다. 이는 정책적으로 신규 데이터센터의 부지를 선택할 때 재생가능에너지의 확보를 우선시하는 노력을 통해서 가능하다. 

  에너지 효율성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 AWS는 클라우드 컴퓨팅이 사내 데이터 관리보다 탄소 배출량이 적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높은 서버 

활용률과 에너지 효율을 계속해서 광고하고 있다. 하지만 불행히도, AWS는 고객들이 이러한 잠재적 효용을 입증하는데 도움이 되는 자사의 

실제 데이터는 공개하고 있지 않다. 그 대신 “평균” 데이터 수치들을 사용한 연구들을 주로 인용하고 있다92. 그린피스는 AWS가 평균적인 

사내 데이터센터 보다 훨씬 높은 서버 활용률을 나타내며 효율이 매우 높은 클라우드를 운영하고 있다는데 이견이 없다. 하지만 고객들은 이 

같은 이득을 계량화할 수 없고, 아마존을 다른 경쟁 회사들과 비교할 수도 없다. 이를 위해서는 실제 데이터가 필요하다. 반면에, 구글은 자사의 

효율성 증진 노력에 대한 풍부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실제 전력사용효율지수(PUE) 데이터에 관해서도 공개하고 있다93. AWS는 테슬라(Tesla)

와 파트너쉽을 맺고 자사의 데이터센터 중 한 곳에서 전력회사 규모의 전기 저장에 관한 중요한 실험을 진행하고 있고, 그 결과가 매우 기대된다. 

만약 성공한다면 두 회사는 재생가능에너지원을 통한 전력에 대한 의존도를 높일 수 있다.94 이번 첫 시도를 통해 AWS로부터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재생가능에너지 구매 정책 : 2015년 AWS는 자사의 재생가능에너지 약속의 규모를 조정하며 중요한 리더십을 보여줬다. AWS는 자사의 

데이터센터가 위치한 주에서 세 개의 중요한 계약을 체결했다. AWS는 대규모의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했고, 금융 측면에서도 이 

프로젝트들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했으며, 심지어 각각에 대한 명명권도 확보했다. 하지만 AWS는 이들 프로젝트를 위한 기저의 재생가능에너지를 

공급 인증서(REC) 형태로 구매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대신,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판매하는 공급인증서(REC)를 단순히 구매하면서 AWS

가 재생가능에너지를 추가로 확보했다는 주장이 힘을 잃게 됐다. 구글, 애플 및 다른 선두 기업들은 100% 재생에너지 목표에 대한 명확한 

원칙들을 밝혔다. 이를 통해 재생가능에너지를 통한 전력의 구매는 전력망에 추가적으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과, 아울러 이러한 

프로젝트와 연관된 모든 환경보존노력 가산점(environmental attributes)이 처분된다는 점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AWS는 재생가능에너지 

거래의 특성과 탄소 중립 주장에 대해 투명성을 좀 더 확보해야 한다.

  재생가능에너지 지지 활동 : 아마존은 전력회사와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고 정책입안자들과 함께, 지난 한 해 동안 친환경 에너지와 기후 변화 

방지에 대한 자사의 지지를 보다 명확히 했다.95 미국 내 차원에서, 청정전력계획(Clean Power Plan)에 대한 법정 의견서 제출에 동참한 것과 

더불어, 아마존은 재생가능에너지를 위해 중요한 세제 혜택의 확대를 지지했다. 또한 오하이오에서는 풍력 개발을 제한하는 법률 폐지를 위해 

노력했다.96 버지니아에서는 전력회사인 도미니온 버지니아와 혁신적 에너지 관리 계약을 조율하는데 성공했다. 그 결과 도미니온은 AWS의 

전력구매계약에서의 전력을 관리하고, 다양한 아마존의 풍력 및 태양열 발전 프로젝트로부터 생산된 전력을 AWS의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전력망에 통합시키는데 합의했다. 또한 도미니온은 자사의 구역에서 발생하는 AWS의 전력 수요에 대해 단일 전기 요금을 제공하게 됐다. 

애플이 재생가능에너지로 온라인 플랫폼을 운영하려는 노력은 업계 내에서 매우 적극적인 편이다. 애플은 자사의 데이터센터가 위치한 지역에서 

새로운 재생가능에너지 시장을 확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 가장 최근 데이터센터를 개설한 애리조나가 대표적이다. 애플은 IT공급망 

내에서 촉매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협력관계에 있는 다른 데이터센터 및 클라우드 운영사들이 재생가능에너지를 통해 사업을 운영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물론, 지금까지는 애플이 소유한 데이터센터들에 비해서는 그 성과가 느리게 나타나고 있긴 하다. 

  투명성 : 애플은 자사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실적에 대해 주요 데이터센터 운영사들 중에서 가장 명확하고 가장 세밀하게 공개하고 있다. 여기에는 

에너지 소비에 대한 세부 정보를 비롯해 재생가능에너지 계약이나 투자가 각각의 데이터센터와 연결된 전력망에서의 에너지원 비중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한 사항까지도 포함되어 있다. 올 한 해, 애플은 집합적 콜로케이션 환경영향에 대한 정보 공개에 있어서 개선됐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야할 필요가 있다. 즉, 애플이 100% 재생가능에너지로 인터넷을 구현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도록 돕고 있는 협력 기업들에 관해서도 

공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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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두(Baidu)는 중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인터넷 검색 사이트 운영사다. 중국 인터넷 사용자의 약 92%가 인터넷 검색 엔진으로 바이두를 

사용한다. 바이두는 콜로케이션 및 직접 건설한 데이터센터들을 사용한다. 에너지 데이터에 관한 그린피스의 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투명성 : 에너지나 온실가스에 관해 대중에게 공개된 정보는 없다.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약속 및 입지 정책 :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약속에 관해 공개된 자료는 없다. 

  에너지 효율성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 바이두의 양취안 데이터센터와 M1 데이터센터는 에너지 효율 개선과 온실 가스 감축을 위해 혁신적 

기술을 적용했다.

  재생가능에너지 구매 정책 : 양취안 데이터센터에 굉장히 작은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이 설치됐다. 바이두가 생산하는 재생가능에너지 총 설비 

용량은 66.79KW다. 다른 추가 정보는 제공되지 않고 있다. 

  재생가능에너지 지지 활동 : 공식적으로 이용 가능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약속 및 입지 정책 : 2012년 100%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을 약속한 이후, 애플은 입지에 대한 확고한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신규 데이터센터의 부지는 100% 재생가능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애플은 

재생가능에너지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확고한 원칙들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애플이 새롭게 생성하는 부하만큼 재생가능에너지 

공급도, 기저의 전력 공급망의 전력원 비중과 관계 없이, 확충되어야 한다. 최근 아일랜드, 덴마크, 아리조나에서 애플은 데이터센터를 확대했고, 

이때 초기 단계에서부터 재생가능에너지 공급 계획도 함께 추진됐다. 

  에너지 효율성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 재생가능에너지 공급을 늘리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애플은 자사의 데이터센터와 관련된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에 대해서도 공개하고 있다. 여러 가지 방안들을 동원하고 있으며, 다른 수많은 기업들처럼, 데이터센터를 북쪽 위도 

지역에 배치하여 야외 공기 냉각을 활용하려고 하고 있다. 덴마크에 위치한 신규 데이터센터의 경우, 폐 열을 인근 지역의 난방에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다른 곳에서는 화석 연료 소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재생가능에너지 구매 정책 : 애플은 데이터센터를 확대할 때 그에 부합하는 지역내 재생가능에너지 공급도 함께 늘리고 있다. 덴마크와 

아일랜드에 위치할 가장 최근의 데이터센터에 대한 재생가능에너지 공급에 관해서는 아직 세부 사항이 공개되지 않았지만, 애플은 최근 대규모 

신규 태양열 프로젝트에 대해 공식화했다. 이 프로젝트는 애리조나의 메사에 위치할 신규 데이터센터인 “콘트롤 센터”에 재생가능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애플이 추진하는 이 50MW 프로젝트를 위해, 지역 전력회사는 장기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애플은 

자사의 세번째 태양열 프로젝트를 시작하며, 노스 캐롤라이나에서의 데이터센터 확장을 준비해오고 있다. 또한, 듀크 에너지의 재생가능에너지 

요금제인 ‘Green Source Rider’의 공식적인 두 번째 고객이 됐다. 

  재생가능에너지 지지 활동 : 애플은 기후 변화와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더욱 강력히 지지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고 있다. 애플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과 함께 미 환경보호국의 청정전력계획을 지지한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애플은 또한 미국의 주 차원에서도 

매우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애플의 가장 큰 데이터센터가 운영 중인 노스 캘로라이나에서, 애플은 페이스북, 구글과 함께 기존의 재생가능에너지 

정책이 비판 받지 않도록 노력했다. 애플은 자사의 콜로케이션 업체들이 재생가능에너지를 통한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데 어느 정도 

성공했지만, 최근 시카고와 버지니아에서 듀폰트 파브로스 테크놀로지 시설에 대한 의존도를 크게 높인 것은 잘못된 결정으로 보인다.

부록 II

기업 점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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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은 전세계 3대 소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다(Facebook, Facebook Messenger, WhatsApp).97 따라서 페이스북이 자사의 

데이터센터를 어떤 에너지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우리가 얼마나 빨리 재생가능에너지로 인터넷을 운영할 수 있을지와 크게 연관되어 있다. 

페이스북은 100%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을 약속한 최초의 인터넷 기업이었고, 업계 내에서 꾸준히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다. 페이스북은 높은 

투명성을 유지하며 5 곳의 최신 데이터센터의 실적을 공개하고 있다. 이런 노력으로 재생가능에너지를 통한 운영이 가능했던 것이다.   

  투명성 : 페이스북이 데이터센터 운영상의 발자국을 공개하는 방식은 다른 주요 데이터센터 운영사들 보다 명확하고 접근성이 높다. 특히 매 

해마다의 성과를 기록하는 것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98  페이스북은 성과에 대한 합산 데이터뿐만 아니라 자사의 각 데이터센터마다의 에너지와 

탄소 발자국에 관해 시설 차원에서의 세부 정보도 공개하고 있다. 또한 재생가능에너지 구입의 결과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도 이를 반드시 결과에 

반영한다.99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약속 및 입지 정책 : 100%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을 약속한 이후, 페이스북은 2015년까지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비율을 

25%까지 높이겠다는 중간 목표를 채택했다. 2015년 말 기준 그 비율이 35%였던 것을 감안하면, 중간 목표는 쉽게 달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2018년까지 그 비율을 50%까지 끌어 올리겠다는 새로운 목표를 발표했다.100 페이스북은 텍사스101, 아일랜드102,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뉴 

멕시코103에 데이터센터를 확대하고 있으며, 이는 페이스북이 자사의 성장 전략에 있어서 재생가능에너지 확충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여긴다는 

것을 보여주는 유력한 증거가 되고 있다. 하지만 페이스북의 최근 결정은 이런 일련의 성과에 오점을 남겼다. 페이스북은 버지니아 북부104의 

듀폰트 파브로스 테크놀로지(DuPont Fabros Technology)로부터 대여하고 있는 데이터센터 공간을 확장하기로 결정했다. 문제는 이 지역은 

도미니온 전력(Dominion Energy)이 더러운 에너지원에서 생산한 전력 공급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에너지 효율성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 페이스북은 오픈 컴퓨트 프로젝트(Open Compute Project)의 주축 구성원이다. 2011년 페이스북은 

에너지 효율성이 높은 데이터센터의 디자인과 운영에 있어서 모범 사례를 공유하기 위해 OCP를 추진했다. OCP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다. 

그 이유는 주요 데이터센터 운영사들이 꾸준히 가입하고 있기 때문이며, 가장 최근에는 구글도 합류했다. 페이스북은 대부분의 성장을 

재생가능에너지로 운영되는 자사의 데이터센터를 통해 주도하고 있지만, 버지니아에서는 듀폰트 파브로스 테크놀로지로부터 대여한 데이터센터 

공간에 여전히 크게 의존하고 있다. 문제는 이번 친환경 성적 평가에서 듀폰트는 미국 내 콜로케이션 운영사들 중에서 최하위 수준이라는 것이다. 

페이스북은 이러한 시설들을 자사의 설비로 전환하거나 재생가능에너지를 통해 시설을 운영하는 콜로케이션 업체로 이전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이는 2018년까지 재생가능에너지 비율을 50%까지 높이겠다는 약속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조치일 것이다. 

  재생가능에너지 구매 정책 : 100%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을 약속한 이후, 아이오와, 아일랜드, 텍사스, 뉴 멕시코에 위치한 페이스북의 신규 

데이터센터들의 입지는 페이스북이 재생가능에너지를 확보하는 능력에 좌우됐다. 페이스북은 이 모든 지역에서 매우 공격적으로 협상을 

펼쳤고 결과적으로 재생가능에너지를 위한 주요 계약을 채결했다. 이로 인해 신규 재생가능에너지 총 용량은 550MW 증가했다. 가장 최근 

뉴 멕시코 루나스의 데이터센터와 관련된 발표를 했을 때, 페이스북은 특별한 전기 요금제를 확보할 수 있었고, 동시에 지역 전력회사로부터 

3건의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하겠다는 약속도 받아냈다. 이는 페이스북 시설의 초기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것이며, 페이스북은 이러한 

전력을 원가에 효과적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됐다.105 전력 수요 측면에서 페이스북의 가장 큰 데이터센터는 노스 캐롤라이나에 위치해 있다.106 

애플107과 구글108은 모두 노스 캐롤라이나에 위치한 자사의 데이터센터의 운영을 위해 매우 적극적으로 듀크 에너지의 새로운 재생가능에너지 

요금제인 ‘Green Source Rider’에 가입하고 있다. 반면 이와 관련하여 페이스북은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 여기서 이들 기업들 간의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약속에서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페이스북의 사업은 듀크 에너지의 전력 공급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있지만, 듀크 

에너지의 전력에서 재생가능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2%이하다. 

  재생가능에너지 지지 활동 : 페이스북은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지역에서 재생가능에너지를 보다 많이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페이스북은 애플, 구글과 함께 노스 캐롤라이나의 재생가능에너지 법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다. 페이스북은 또한 도미니온 전력(Dominion 

Energy)에 서한을 보내 버지니아에서의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보다 적극적 투자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페이스북은 기업들이 재생가능에너지 

구입에 있어서 더 나은 옵션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며, 이를 위해 수많은 기업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왔다. 하지만 페이스북은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주요 정책들에 관해서는 입장을 강력히 피력하고 있지는 않다. 청정전력계획(Clean Power Plan)이 그 대표적 예다. 페이스북이 

듀폰트 파브로스 테크놀로지(DuPont Fabros Technology) 데이터센터들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는 최근 결정을 감안하면, 페이스북이 

듀폰트사의 두 번째로 가장 큰 고객109으로서의 영향력을 제대로 행사하고 있지 않아 보인다. 이와 대조적으로, 페이스북은 자사의 데이터센터들에 

대해서는 전력회사들에 큰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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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그린피스의 지난 보고서 이후 재생가능에너지로 구현되는 클라우드를 위해 중요한 여러 조치들을 취했다.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지지와 

구매 정책을 강화했고, 빠른 사업 성장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 신규 시장에서 재생가능에너지를 확충했다. 그러나 구글은 투명성과 관련해서 여전히 

개선해야할 점이 있다. 애플, 페이스북, 스위치 등의 기업과 비교하여 시설 차원에서의 전력 수요 데이터를 공개하는데 있어서는 뒤쳐져 있기 

때문이다.   

  투명성 : 구글의 에너지 투명성은 지난해 다소 개선됐다. 이로 인해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같은 클라우드 컴퓨터 경쟁사들 보다 좋은 

성적을 다시 한번 거두었다. 하지만 애플과 페이스북과 같은 플랫폼 경쟁사들에 비해서는 훨씬 뒤떨어져 있다. 현재 구글은 위치에 특화된 

전력사용효율지수(PUE) 데이터와 콜로케이션 환경영향 에 대한 매우 기초적인 데이터를 제공하며, 지역 기반의 에너지 발자국에 대한 분류 

사항도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페이스북, 애플과 달리, 구글은 시설에서의 에너지 수요 혹은 에너지원별 비율에 대해 공개하고 있지 않다. 심지어 

자사의 클라우드 플랫폼(Google Computer Platform, GCP)의 지역 입지를 위한 사항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고객들은 GCP의 선택 

여부와 어느 입지에서의 GCP를 선택해야하는지에 관해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약속 및 입지 정책 : 구글은 지난해 다양한 방식을 통해 100%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에 대한 자신들의 약속을 강화했다. 

여기에는 재생가능에너지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따르고 있는 원칙과 기준들을 명확히 공표한 것이 포함된다. 재생가능에너지를 통한 전력이 

새로 추가되어야 한다는 사항도 고려됐다.110 구글은 확장에 대한 계획과 재생가능에너지 목표, 이 두 가지를 모두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이에 

대한 증거는 미국(알라바마111 오클라호마112), 남미(칠레113), 유럽연합(네덜란드114)에서의 최근 사업 확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지역에서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충분한 재생가능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구글이 이 같은 통합적 접근법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내년에 10개의 추가 지역에서 자사의 클라우드 플랫폼(Google Computer Platform, GCP)를 빠르게 확장하겠다는 의지를 이미 

밝혔기때문이다.115   

  에너지 효율성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 구글은 2025년까지 자사가 구입하는 재생가능에너지의 양을 세 배로 늘리겠다는 단기 목표를 

발표했다. 이 수치는 이미 규모가 큰 현재의 재생가능에너지 구입량을 1.1GW에서 3GW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뜻이다.116 지난 해 구글은 자사 

데이터센터에서의 에너지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투명성을 높였다.117 118 여기에는 데이터센터 운영을 최적화하면서 에너지 효율을 크게 

개선하기 위해 기계 학습을 사용한 것이 포함된다.119 구글은 또한 오픈 컴퓨트 프로젝트(Open Compute Project)120에서도 공헌도가 높은 

구성원이 됐다. 

  재생가능에너지 구매 정책 : 구글은 지난 한해 재생가능에너지 구입에 있어서 매우 적극적이었다. 그린피스의 지난 보고서 발표 이후 9개의 추가 

재생가능에너지 계약121을 체결했다. 구글의 데이터센터를 위한 신규 재생가능에너지는 그 규모가 1.3GW를 넘는다. 이와 같은 신규 계약으로 

국제 재생가능에너지 구입량의 규모가 2.5GW까지 늘었다.122 또한, 구글은 노스 캐롤라이나에 위치한 데이터센터를 위해, ‘Green Source Rider’ 

요금제의 첫 고객이 됐다.123 이 요금제는 듀크 에너지가 재생가능에너지 공급을 위해 마련한 것이다. 이번 계약을 통해 구글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재생가능에너지를 지지하는 일에 앞장서게 될 것이다. 이러한 선도 역할이 듀크 에너지와의 이 프로그램의 출범을 초기에 주도했었다.124

   재생가능에너지 지지 활동 : 구글은 업계 내에서도 앞장서서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지지를 표명해오고 있다. 여러 다양한 지역에서 빠르게 

시설들이 확충되고 있고, 이런 지역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정책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구글은 특히 미국의 환경보호국의 청정전력계획

(Clean Power Plan)지지에 있어서도 매우 적극적이다. 환경보호국이 계획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지원을 늘릴 수 있도록 

촉구했다.125  126 구글은 또한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청정전력계획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기 위해 법정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일에도 

동참했다. 구글은 미국의 주 정부 차원에서도 매우 적극적이었다. 특히 남동부 지역에서 구글은 기존 재생가능에너지 정책이 비판 받지 않도록 

노력했으며, 또한 전력회사의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했고, 조지아 같이 독점적인 전력 시장에서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127 구글은 유럽에서 재생가능에너지 시장을 강화시키는 일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128 129 구글은 대만과 다른 

아시아 지역들에서 재생가능에너지 추적 프로그램의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초기 자금을 지원했다.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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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는 최근 사업 관련하여 대규모 구조조정과 분사를 단행했다. HP 엔터프라이즈(HPE)는 기업 고객들을 대상으로 데이터센터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 HPE는 이후 자체적으로 100%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을 약속하고 최초의 대규모 재생가능에너지 계약을 체결했다.    

  투명성 : HPE는 ‘Living Progress’ 리포트를 통해 기업 차원에서의 전력 사용과 탄소 발자국에 대해 일년에 한번 공개할 뿐이다. HPE는 여전히 

데이터센터에 특화된 에너지 정보를 단지 전체나 시설 차원에서 세분해서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는 업계 선도 기업들과 보조를 달리하는 것이다. 131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약속 및 입지 정책 : HPE는 2016년 중반 100%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에 대한 장기적 약속을 했다. 여기에는 2025년까지 

재생가능에너지 비중을 5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중간 목표가 포함되어 있다.132 

   에너지 효율성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 HPE는 최근 새로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했다. 2015년 기준으로, 2025년까지 자사의 시설에서 

25%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또한 자사의 데이터센터 제품들에 대해 매우 공격적인 에너지 효율 향상 목표를 수립했다. 2015년을 기준으로 30

배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HP Project Moonshot 고효율 서버 제품들은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이에 대한 채택 수준에 대해서는 제한된 데이터만 있다. 

  재생가능에너지 구매 정책 : HPE는 최근 112MW 규모의 풍력에너지 확보를 위한 장기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텍사스에 위치한 

자사의 데이터센터들을 모두 재생가능에너지로 운영할 수 있는 규모다. 이번 결정으로 100%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에 대한 약속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됐다.133

   재생가능에너지 지지 활동 : HPE의 전신인 HP는 기후변화 방지와 재생가능에너지 관련 정책에 꾸준하게 지지 의사를 밝혀왔었다. 하지만 HPE

는 분사 이후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 조금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HP 아래서 참여했다가 분사 이후 소홀해졌던 일을 챙기기 시작했다. 

HPE는 월 스트리트 저널에 ‘Low Carbon USA’ 광고에도 참여했고134, 재생가능에너지와 관련한 업계의 협업에도 다시 동참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HPE는 분사 이후 HP 보다는 확실히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IBM은 기업 고객들에 대한 강점이 있고, 현재 수요가 늘고 있는 정보 분석 서비스에 집중하며, 국제 클라우드 시장에서 정상의 자리를 노리고 있다. 

IBM이 지금까지 보여온 에너지 투명성에서의 강점은 자사의 데이터센터 운영에는 아직 완전히 전달되지는 않았다. IBM은 최근 시설 운영을 위한 

재생가능에너지 양을 2020년까지 2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IBM이 재생가능에너지와 기후 변화 방지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재생가능에너지와 기후 변화에 대한 정책을 지지하는데 있어서 다른 IT기업들과 비교해보면 변방에 서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IBM이 추구하는 “Smarter Planet”을 구현하는데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투명성 : IBM은 자사의 환경 보고서에 회사 차원의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발자국에 대한 세부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여기에는 재생가능에너지 

구매 정책도 포함된다. 하지만 IBM은 데이터센터 에너지 소비에 대한 세부 분류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135. IBM의 클라우드 컴퓨팅 자회사인 

Softlayer는 데이터센터와 서버 용량에 대한 세부 목록을 제공하지만 에너지 실적 데이터는 내놓지 않고 있다.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약속 및 입지 정책 : 2015년 IBM은 2020년까지 총 전력 소비 중 20%를 재생가능에너지원에서 생산된 전력으로 

충당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이는 쉽게 달성 할 것으로 보인다136. IBM은 또한 재생가능에너지 구매 원칙을 채택했다. 이에 따르면, 상쇄하는 

방식으로 재생가능에너지 공급 인증서에 의존하지 않고, 대신 재생가능에너지 구매 시 전력 공급업체와 직접 협업하도록 되어있다. IBM은 

고객으로서의 영향력을 활용해야 하며, 재생가능에너지 공급을 위해 장기적인 혁신 목표들을 수립해야 한다.  

    에너지 효율성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 IBM은 온실가스 발자국을 줄이기 위한 에너지 효율 향상 목포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매우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15년에는 제 3차 이산화탄소 감소 목표를 수립하고 2005년 대비 28.7%를 줄이겠다고 밝혔다.137 하지만, IBM은 에너지 효율 향상 

노력이 자사의 데이터센터 에너지 발자국을 어떻게 줄이고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재생가능에너지 구매 정책 : IBM는 2015년 전사 차원에서 679,000 MWh 규모의 재생가능에너지를 구입했다. IBM은 텍사스에 위치한 5

곳의 데이터센터는 이제 100% 재생가능에너지로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138 하지만,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소비에 대한 투명성 부족 때문에 

재생가능에너지 공급이 급격한 데이터센터 설비의 확장과 어떻게 부합하는지를 평가하기란 여전히 쉽지 않다.

   재생가능에너지 지지 활동 : IBM은 자체적으로 재생가능에너지를 구매한 경험은 있지만, 미국 내에서 연방정부나 주 차원에서 벌어지는 

재생가능에너지와 기후 변화 방지 정책에 대한 논의에서는 여전히 뒤로 빠져있다. 심지어 IBM이 사업을 운영하는 (노스 캐롤라이나) 지역에서 

재생가능에너지 정책이 궁지에 몰렸을 때도, IBM은 관여하지 않으려 했다. 반면 다른 선도 IT기업들은 앞으로 나서 이러한 정책들이 자신들의 

성장에 중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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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는 빠른 속도로 확장하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 회사들 중 하나다. 지난 한 해 동안 신규 데이터센터에 대한 투자를 공격적으로 

늘렸다.140 지난 두 번의 ‘깨끗하게 클릭하세요’ 보고서 평가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고 점수로 C를 받았었다. 그 주요 이유는 탄소 중립과 100% 

재생가능에너지 목표를 주장하기 위한 주된 근거로 개별 재생가능에너지 공급인증서(REC)와 탄소상쇄(carbon offset)에 의존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브래드 스미스(Brad Smith) 마이크로소프트 사장이 최근 발표한 새로운 정책과 약속들은 중요한 정책적 변화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여기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데이터센터가 이미 100% 재생가능에너지로 운영되고 있다는 주장에서 진일보한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141 스미스 

사장은 자사의 데이터센터들이 직접적으로 재생가능에너지로 운영되게 하겠다는 새로운 목표를 제시했다. 현재는 그 비율이 44%이지만, 단기 

목표로 2018년까지 이 수치를 50%까지 끌어 올리겠다고 밝혔다.142 마이크로소프트의 정책에서 이 같은 변화는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기반 시설들이 매우 빠르게 확장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좀 더 신속한 실행이 필요해 보인다.   

  투명성 : 투명성 개선에 대한 약속 이후, 마이크로소프트는 100%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에 대한 실제 성과를 공개했고, 현재는 2018년까지 

직접적 재생가능에너지의 비중을 50%까지 높이겠다는 단기 목표에 집중하고 있다. 또한 자사의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수요에 대한 지역적 

공개를 시작했고, 이와 더불어 개별적 REC에 의존하지 않은 각 지역의 에너지 비율도 제공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이크로소프트는 업계 선두 

기업인 애플이나 페이스북에 비해서는 뒤쳐져 있다. 애플과 페이스북은 자사의 데이터센터에 대해 상세 시설 및 지역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약속 및 입지 정책 : 마이크로소프트는 데이터센터 운영에 직접적으로 공급되는 재생가능에너지 양을 측정하기로 

결정했고, 이에 부합하기 위해, 2018년까지 직접적 재생가능에너지의 비중을 50%까지 늘리겠다는 단기 목표를 수립했다. 이는 이미 

“100% 재생가능에너지로 운영”이라는 이전 주장에서 진일보한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새로운 약속은 또한 자사의 재생가능에너지 구매 

기준을 강화시켰다. 특히, 모든 프로젝트와 관련된 재생가능에너지 공급인증서(REC)와 전력구매계약에서 생겨난 다른 환경보존노력 가산점

(environmental attributes)의 처분에 대해서 그렇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러한 전환 작업을 마무리하고,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개별 재생가능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입하던 전례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미 구글은 이런 과정을 끝냈다.143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자사의 

데이터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재생가능에너지의 양을 실제적으로 늘리는데 필요한 조치들을 취하기 위해 자원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에너지 효율성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 해저 데이터센터를 이용한 혁신적인 R&D 프로젝트들 덕분에 마이크로소프트는 호평을 받았다.144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 전략의 핵심은 2012년 채택한 내부 탄소세다. 이는 “탄소 중립” 약속의 일환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국제 

운영 전반에서 의사 결정을 돕기 위한 것이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러한 세수가 어떻게 재투자되고 있는지를 공개했다.145  탄소세 수익의 

일부는 확실히 마이크로소프트 자체의 사업과 연관된 에너지 효율 향상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이끌고 있고 회사 공금을 절약해주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세수의 대부분은 개별 재생가능에너지 공급인증서나 탄소 상쇄 프로젝트로 유입되는 것으로 보이고, 이는 좀 더 친환경적인 

기업이 되겠다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방향과 맞지 않으며, 기존 전략을 되풀이하는 것에 가깝다. 브래드 스미스 마이크로소프트 사장은 새로운 

주안점과 약속에 대해 언급했듯,146 마이크로소프트의 탄소세 현황에 대한 업데이트에는 자사의 에너지 발자국에 대해서 상세히 공개되길 

바란다.

   재생가능에너지 구매 정책 : 마이크로소프트는 지금까지 체결한 2 건의 재생가능에너지 계약을 통해 그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했다. 일부 기업들은 

미 중서부와 동부 연안의 지역에서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하고, 이를 통한 재생가능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그 이외의 지역에서 구한 

저렴한 대체 재생가능에너지 공급인증서와 교환하기도 한다. 반면, 마이크로소프트는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프로젝트 재생가능에너지 

공급인증서를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13년과 2014년 각각 2 건의 중요한 재생가능에너지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했지만, 

재생가능에너지의 직접 구매는 그 이후 거의 늘지 않았다. 마지막 전력구매계약 이후 26개월이 흐른 뒤에도 말이다.147 놀라운 사실은 2015

년, 기업에 의한 재생가능에너지 계약이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이다.148 같은 기간 동안, 애저(Azure)가 서비스되는 지역의 수는 최소 

두배 이상 증가했다. 2015년 17 곳에서 현재 34 곳이 됐다149. 재생가능에너지 프로젝트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이 필요하지만, 

재생가능에너지의 직접 구매에 대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새로운 약속, 이와 더불어 풍력이 풍부한 지역인 와이오밍과 아이오와에서 데이터센터를 

크게 확대하려는 최근 결정이 현재 재생가능에너지 부족 현상을 끝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재생가능에너지 지지 활동 : 마침내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일년간 재생가능에너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좀 더 공개적인 방법으로 자사의 

엄청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아마존, 애플, 구글과 함께 미국의 청정전력계획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기 위해 법정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또한, 버지니아에서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다른 IT 기업들과 함께 도미니온 

전력의 사장에게 서신을 보냈다. 이는 버지니아에서 보다 더 적극적인 재생가능에너지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지하기 위해서였다. 100%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을 약속한 애플과 다른 인터넷 기업들은 재생가능에너지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자신들의 콜로케이션 업체들을 압박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듀폰트 파브로스 테크놀로지에 대한 의존도를 높였고, 이는 마이크로소프트가 듀폰트사의 가장 큰 고객으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사의 데이터센터를 위해 해당 지역의 전력회사들에 큰 

영향력을 행사해오고 있다.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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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는 인터넷 서비스 업체로 한국에서 가장 큰 검색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투명성 : 홈페이지151를 통해 3개국어(한국어, 일본어, 영어)로 총 에너지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정보를 모두 공개했다. 하지만 

온실가스 감축 및 100%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밝히거나 공개하지 않고 있다.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약속 및 입지 정책 : 100%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에 대해 공개적으로 약속했고 100%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기 위해 전담 팀을 구성했다152.  

  에너지 효율성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 자연 풍력을 활용하여 높은 에너지 효율을 보이는 시설이나 설비에 우선적으로 투자하고 있다153. 또한, 

혁신적 기술을 공유하기 위한 서적을 출판하여 다른 기업들이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도록 자극하고 있다. 

  재생가능에너지 구매 정책 : 운영 시설 중 한 곳에 태양열 발전 장비를 설치했지만154, 이를 통해 생산되는 전력량은 매우 적다. 100%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약속 이후 재생가능에너지 확충을 위한 추가 조치가 없다.

  재생가능에너지 지지 활동 : 2015년 아시아 기업 최초로 100%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에 대해 공개적으로 약속한 이후 정부 에너지 정책에서 

필요한 변화를 촉구하는 움직임은 부족하다. 구글과 애플이 전력 회사들과 정책 입안자들이 재생가능에너지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도록 만든 

사례들에서 보듯,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공개적 지지와 지원에 대한 네이버도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오라클(Oracle)은 기업 고객에 대한 데이터센터 사업을 좀 더 클라우드에 집중된 형태로 확장하려고 하고 있다. 오라클은 2012년 이후 그린피스의 

미국 내 데이터센터 기업들에 대한 평가에서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올 해도 개선의 조짐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오라클이 클라우드에 

좀 더 집중하려는 것은 AWS155와의 경쟁을 야기하며, 또한 버지니아156와 시카고157에서의 빠른 확장을 이끌었다. 문제는 이 지역들은 거의 대부분의 

전력을 더러운 에너지원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투명성 : 자사의 웹사이트158와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를 통해 오라클은 전 회사 차원에서의 에너지 소비, 온실가스 배출, 에너지 단위의 

성과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오라클은 다른 주요 미국 데이터센터 운영사보다는 훨씬 뒤쳐져 있다. 왜냐하면 자사의 

데이터센터 에너지 성과나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전력원에 대해 필요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기때문이다.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약속 및 입지 정책 : 오라클은 최근 2020년까지 재생가능에너지 비중을 33%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전사 차원에서의 목표를 

발표했다. 오라클은 현재 재생가능에너지 비중이 24%라고 주장하고 있다.159 하지만 오라클의 웹사이트나 가장 최근의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CDP)에도 현재 재생가능에너지 수준을 어떻게 달성하고 있는지에 관한 세부 정보가 담겨있지 않다. 또한 현재 수준도 대부분 개별 

재생가능에너지 공급인증서(REC)의 구입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160 최근 오라클은 버지니아에서 급속히 확장하고 있고, 이는 

오라클이 재생가능에너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부지 선정에 관한 정책이 빈약하다는 것을 보여준다.161

   에너지 효율성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 오라클은 자사의 데이터센터에 대한 에너지 성과에 대해 선별적인 정보만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전사 차원의 

에너지 감축 목표에서 데이터센터들을 명백히 배제하고 있다.162

  재생가능에너지 구매 정책 : 오라클의 보고에 따르면, 오스틴 데이터센터를 위해 적은 양의 재생가능에너지 공급인증서 (1MW 이하)를 구입하고 

있고, 영국의 여러 시설을 위해서는 “탄소 제로 전력”을 구입하고 있다.163

  재생가능에너지 지지 활동 : 오라클이 재생가능에너지나 기후변화 방지 정책에 관해 지지하고 있다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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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일즈포스(Salesforce)는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에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5회계연도에서 40%였으나 2016회계연도 기준으로 

거의 90%까지 증가했다.164 최근의 이러한 증가의 대부분은 석탄과 같이 고탄소 전력원에 의존하는 지역에서 발생했다. 왜냐하면 데이터센터의 

온실가스배출량이 같은 기간 111% 증가했기때문이다.  

   투명성 : 세일즈포스는 웹사이트165를 통해 전반적인 데이터센터에 대해 에너지 사용과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양질의 정보를 매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를 통해 입지 별 에너지 데이터는 제한적으로만 공개하고 있다. 세일즈포스는 요청하는 고객에 대해 

탄소 발자국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세일즈포스는 빠르게 성장하는 데이터센터 에너지 수요가 어디서 나타나는지에 관해서는 충분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또한 서 버지니아와 텍사스에서의 최근 가상 전력구매계약과 연관하여, 이러한 성장이 지역 재생가능에너지에 

의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약속 및 입지 정책 : 세일즈포스는 100%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을 위한 약속을 재생가능에너지 구매 기준을 도입하며 

강화해나가고 있다. 여기에 포함된 의무사항에는 빠르게 성장하는 시설들을 지역 내 재생가능에너지원의 공급을 통해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 

포함된다.166

  에너지 효율성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 세일즈포스는 100% 재생가능에너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50년까지 탄소 순 제로를 이루겠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하지만 에너지 효율 성과를 높이거나 빠르게 늘고있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뚜렷한 중,단기 목표가 부족하다.167

  재생가능에너지 구매 정책 : 세일즈포스는 2016년 몇 가지 중요한 조치를 취했다. 텍사스와 서 버지니아168에서 중요한 재생가능에너지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영국 데이터센터에 재생가능에너지 공급을 확충한 것이다. 세일즈포스는 이 두 프로젝트와 연관된 같은 전력망에서 

데이터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단, 세일즈포스는 텍사스 프로젝트와 연관된 재생가능에너지 공급인증서를 획득하고 처분한 것만 확인된다.169

  재생가능에너지 지지 활동 : 세일즈포스는 지난 해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지지를 한층 더 강화했다. 더 강력한 기후 변화 방지 정책을 위해, ‘

기후변화에 관한 미 기업행동(American Business Act on Climate)170’에 동참했고, 아도비,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및 다른 주요 에너지 

고객들과 함께 버지이나의 도미니온 전력이 재생가능에너지에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도록 주 정부의 전력 업체 감독 기관에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171

삼성 SDS는 삼성 그룹의 계열사로, 삼성 그룹 내 다른 계열사들에게 I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투명성 :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arbon Disclosure Project)172와 전자공시시스템173에 총 전력 사용량 및 온실 가스 배출량에 관해 모두 

공개하고 있다. 또한 설비 단위에서 전력사용량 및 온실 가스 배출량을 그린피스에 제공했다. 하지만 이런 문제에 관심이 있는 일반 소비자들이 

이용하기엔 쉽지 않다.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약속 및 입지 정책 : 시장 체계가 형성되면 재생가능에너지를 구입하겠다는 정책을 새롭게 채택했지만 100%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에 대한 공개적 약속은 하지 않고 있다.174 시장 체계가 형성될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삼성의 혁신적 디자인과 기술이 

강원도에 들어설 신규 데이터센터를 어떻게 재생가능에너지로 운영하게 할지를 보여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에너지 효율성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하고 시설 단계에서의 에너지 효율을 공개했다.175

  재생가능에너지 구매 정책 : 상암동에 위치한 데이터센터를 위해, 삼성 SDS는 재생가능에너지 발전 설비를 서울에서 설치 가능 최대 용량으로 

마련했다. 발전량은 해당 데이터센터가 사용하는 총 전력의 6%에 해당한다.176

   재생가능에너지 지지 활동 : 재생가능에너지 거래를 가능케 하는 재생가능에너지 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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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센트(Tencent)의 실시간 메시지 플렛폼은 중국에서 가장 큰 온라인 소셜 네트워크가 됐다. 텐센트는 중국의 온라인 게임 산업에서도 독보적인 

존재다. 또한 다각적인 엔터테인먼트 및 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국 본토에 58개 이상의 데이터센터를 운영 중이며, 홍콩, 토론토, 유럽의 

데이터센터에 투자했다. 에너지 데이터에 관한 그린피스의 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투명성 : 에너지나 온실가스에 관해 대중에게 공개된 정보는 없다.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약속 및 입지 정책 :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약속에 관해 공개된 자료는 없다. 

  에너지 효율성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 텐센트는 데이터센터의 에너지 실적에 관해 의미 있는 세부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선별적 시설에 

대해 제한적인 에너지효율지수(PUE)만 공개하고 있다.178

  재생가능에너지 구매 정책 : 텐센트가 생산하는 재생가능에너지 총 설비 용량은 300KW로 제한되어 있다.

  재생가능에너지 지지 활동 : 공식적으로 이용 가능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애이서(Acer)는 국제 테크놀로지 업체로, 주 상품군에는 개인용 컴퓨터, LCD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등이 있다.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과 서비스 

등도 제공하고 있다.     

  투명성 : 기업사회공헌(CSR) 리포트에 전 기업 차원의 에너지 소비179및 온실가스 발자국에 관해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데이터센터 

에너지 소비는 포함되지 않는다.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약속 및 입지 정책 : 미국에서 100%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을 약속했다180. 하지만, 개별 재생가능에너지 공급인증서(REC)

만 구입하고 있고, 이는 추가적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이끌어내지 못한다. 애이서는 좀 더 적극적인 노력과 약속을 대만에서도 보여줘야 한다.   

    에너지 효율성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 2020년에 추진할 장기 탄소 감축 목표 수립했고, 2015년에는 다양한 에너지 절약 방법들을 마련했다. 

  재생가능에너지 구매 정책 : 2014년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비율이 30%라는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2015년에는 이 비율을 40%까지 달성하기 

위해, 재생가능에너지 공급인증서에 크게 의존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추가적인 재생가능에너지 투자를 이끄는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재생가능에너지 지지 활동 : 장기적 목표로 공급망에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을 장려했다.181 또한, 대만 지속가능 발전 사업 협의회(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aiwan) 핵심 멤버로 참여했고, 2015년 정부에 에너지 백서를 제출했다. 여기에는 장,단기 목표를 

비롯해, 에너지 정책, 에너지 효율성, 물 관리, 환경 교육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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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마이(Akamai)는 대형 컨텐츠 제공 네트워크(Content Distribution Network)로, 콜로케이션 데이터센터를 통해 전세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아카마이는 2020년까지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을 50%까지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는 회사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결정이었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 수요가 넓게 분포되어있는 동종 업계의 다른 기업들에게도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었다.  

  투명성 : 아카마이는 웹사이트182를 통해 에너지 성과에 대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들을 탄소정보 

공개프로젝트(CDP)에도 제출하고 있다. 여기에는 지역 사업장별 네트워크의 전력 사용이 포함되어 있다. 아카마이는 고객들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자사의 네트워크 서버를 통한 컨텐츠 전송과 관련된 월별 탄소 발자국을 제공할 예정이다. 아카마이는 연간 지속가능성 조사 결과를 

협력업체들에게 다시 보내준다. 고객들의 기대나 다른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를 자체 평가할 수 있도록 돕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때문이다.183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약속 및 입지 정책 : 아카마이는 CDN으로서 여러 곳에 분산되어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다양한 규모의 콜로케이션 

회사들이 운영하는 시설에 재생가능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은 자체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 기업들 보다는 어렵다. 하지만 힘든 만큼 파급 효과는 

더 클 수도 있다. 아카마이는 지난 해 이러한 어려움에 정면으로 맞섰다. 2020년184까지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비중을 50%까지 높이겠다고 

약속했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투자 원칙을 명시했다. 이에 따르면, 아카마이는 신규 재생가능에너지가 자신들의 시설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력망에 추가될 수 있는 투자에 집중할 것이다.185

  에너지 효율성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 2020년까지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비중을 50%로 높이겠다는 약속과 더불어, 아카마이는 2020년까지 

온실 가스 배출을 완벽히 감축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아카마이는 2009년 이후 매년 30%씩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탄소와 에너지 단위의 

트래픽을 줄이겠다는 연간 목표를 달성해오고 있다. 분기별로 몇차례의 예외가 있긴 했지만, 아카마이는 이 목표를 달성하거나 초과했다.186   

부분적으로는, 효율이 높은 하드웨어를 사용하거나 효율이 높고 탄소 배출이 적은 콜로케이션 데이터센터로 이전하는 방법을 통해, 이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187

  재생가능에너지 구매 정책 : 아카마이가 최근 공격적인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목표를 발표한 것이 앞으로 자사의 네트워크에 새로운 

재생가능에너지 공급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아카마이는 최근 대규모의 디지털 네트워크를 이전했다. 더러운 에너지원에 의존한 

텍사스의 전력망에서 수력전기 비율이 높은 태평양 연안 북서부 지역의 전력망으로 옮긴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이동이 전력망에 추가적인 

재생가능에너지를 공급하지는 않는다.

  재생가능에너지 지지 활동 : 아카마이는 지난 18개월간 청정 에너지와 기후 보호에 대한 지지 노력을 한층 더 강화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

기후변화에 관한 미 기업행동 약속’(American Business Act on Climate Pledge)188에 동참했고, 다른 여러 IT기업과 함께 ‘Low Carbon USA’ 

광고189에도 함께 했다. 아카마이는 또한 미 환경보호국의 청정전력계획190과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을 위한 미 연방정부 차원의 세제 혜택의 

연장191도 지지했다. 아카마이는 자사의 콜로케이션 업체들을 통해 재생가능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기회를 앞으로도 계속 적극적으로 

모색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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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수스(Asus)는 광범위한 IT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는 광학 드라이브, 개인용 컴퓨터, 스마트폰, 국제 개인 클라우드(Private 

Cloud) 컴퓨팅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투명성 : 에이수스는 전사 차원의 기본적인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발자국만 공개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데이터센터 에너지 소비를 

제공하지만, 각각의 개별 데이터센터 차원에서의 자료는 내놓지 않고 있다.192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약속 및 입지 정책 : 시장 체계가 수립되면 재생가능에너지를 구입하겠다는 새로운 입지 정책을 세웠다.

   에너지 효율성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 에이수스는 명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했다. 2025년까지 2008년보다 50% 낮추겠다는 것이다.193     

  재생가능에너지 구매 정책 : 재생가능에너지를 구매 한 적 없다. 

  재생가능에너지 지지 활동 : 에이수스는 정치적 환경에서는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확대를 옹호하는 제한적 노력을 보이고 있다. 대만 지속가능 

발전 사업 협의회(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aiwan) 핵심 멤버로 가입했고, 2015년 정부에 에너지 백서를 제출했다. 

장, 단기 목표와 함께, 백서에는 에너지 정책, 에너지 효율, 물 관리와 환경 교육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청화 텔레콤(Chunghwa Telecom)은 대만에서 가장 규모가 큰 통합 통신 업체로, 유, 무선 및 데이터 통신 서비스를 제공한다.    

   투명성 : 기업사회공헌(CSR)과 탄소정보공개제도(Carbon Disclosure Project) 리포트에 전 기업 차원 및 전 시설 차원의 데이터,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발자국에 관해 보고했다.194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약속 및 입지 정책 : 공개적으로 100%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을 약속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장이 형성되면 재생가능에너지를 

구입하겠다는 새로운 입지 정책을 마련했다.

  에너지 효율성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 2015년과 2019년 사이 1%의 에너지를 절약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 좀 더 

적극적인 목표가 필요하며, 서비스 성장에서의 연간 탄소 배출 증가를 2% 범위 내로 제한해야 한다. (기준 년도 2012).     

  재생가능에너지 구매 정책 : 시설에 직접 태양열 발전 장치를 설치했다. 하지만 생산되는 재생가능에너지 총 설비 용량은 여전히 작다. 총 용량은 

213.8kW이며 풍력은 26.6kW다. 

  재생가능에너지 지지 활동 : 대만 지속가능 발전 사업 협의회(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aiwan) 핵심 멤버로 

가입했고, 2015년 정부에 에너지 백서를 제출했다. 장, 단기 목표와 함께, 백서에는 에너지 정책, 에너지 효율, 물 관리와 환경 교육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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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리얼티(Digital Realty)는 전세계에서 가장 큰 디지털 임대 회사 중 하나다. 세계 곳곳에 디지털 리얼티가 소유한 156개의 데이터센터가 

있다. 디지털 리얼티는 콜로케이션 시장에서 대규모 거래에 치중하고 있다. 즉, 전체 데이터센터 시설을 모두 주요 인터넷이나 클라우드 

회사에 대여한다. 디지털 리얼티의 대형 고객사들 중 상당수는 이미 100%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을 약속했고, 여기에는 페이스북, 랙스페이스

(Rackspace), 세일즈포스(Salesforce), 구글, 이퀴닉스(Equinix), 아마존 웹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조금 늦었지만, 이런 움직임에 부응하기 위해, 

디지털 리얼티도 2015년 4월 100%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을 약속했고, 2016년에는 텍사스에서 처음으로 대규모 재생가능에너지를 구입했다.195  

하지만, 디지털 리얼티는 고객사들이 재생가능에너지로 운영되는 데이터센터를 사용할 수 있게 전환해주는 일에 있어서 콜로케이션 업계의 선도 

기업인 스위치(Switch)보다는 훨씬 뒤쳐져 있다. 왜냐하면, 디지털 리얼티는 버지니아처럼 더러운 에너지원에 의존하는 시장에서 꾸준히 확장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더러운 에너지원에 대한 수요를 계속해서 증가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투명성 : 디지털 리얼티는 꾸준히 에너지 투명성을 개선해오고 있다. 에너지원 비율, 총 에너지 소비, 온실가스 배출량등에 대해 명확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퀴닉스(Equinix)와 달리, 디지털 리얼티는 지역별 분류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며,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에도 연간 실적을 

보고하지 않는다. 하지만, 자사의 전력 공급에서 연간 변화는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196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약속 및 입지 정책 : 디지털 리얼티는 추가적인 신규 전력원을 통한 100% 재생가능에너지로 시설들을 운영하겠다는 장기 

약속을 채택했다. 하지만 스위치(Switch)나 이퀴닉스와는 달리, 앞으로의 성장에 있어서 재생가능에너지 공급 확대를 우선시하겠다는 정책을 

아직까지 수립하지 않았다. 또한 100%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을 위해 필요한, 그 과정에서의 단기 목표들도 수립하지 않았다.197

  에너지 효율성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 디지털 리얼티는 미국 내 사옥들의 에너지 효율성을 2020년까지 20%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현재는 17% 수준이다. 하지만, 이퀴닉스처럼, 재생가능에너지 혹은 탄소 감축 목표와 같은, 좀 더 세부적인 실천 목표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디지털 리얼티가 추구하는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과 그 목표에 달성하는 방법을 좀 더 명확히 정의하기 위해서다. 디지털 리얼티는 수 많은 

시설들에 대해서 에너지 효율 개선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Green Bonds’를 보급했고, 이에 대해서는 그 성과를 인정받아야 한다. 

  재생가능에너지 구매 정책 : 텍사스에서 대규모 풍력 에너지 계약을 최근 체결하며,198 디지털 리얼티는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위한 첫 걸음을 

내딛었다. 이는 초기 ‘Clean Start’ 프로그램을 도입했을 때, 개별 재생가능에너지 공급인증서 구입하는 방식에서 진일보한 것이다. 하지만 

디지털 리얼티의 테이터센터 포트폴리오의 규모 및 이미 100%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을 약속한 주요 고객사들의 수를 감안하면, 훨씬 더 파급 

효과가 큰 노력들이 앞으로 뒤따라야 할 것이다. 

  재생가능에너지 지지 활동 : 디지털 리얼티는 재생가능에너지 보급 확대를 지지하기 위해 다른 기업들과 협력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로 

‘Renewable Energy Buyers Alliance’ 와 ‘Corporate Renewable Energy Buyer’s Principles’ 등이다. 하지만, 디지털 리얼티의 엄청난 

구매력에도 불구하고, 전력회사들이 더 적극적으로 재생가능에너지에 투자할 수 있도록 압박해야하는 중요한 순간에는 침묵하고 있다. 

버지니아에서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도미니온 버지니아 전력이 계획 보다 더 적극적으로 재생가능에너지에 투자하도록 압박하지 

못했고, 주 정부 감독 기관에도 이를 강력히 요구하지 않았다. 이와 대조적으로, 당시 이퀴닉스, 세일즈포스 등과 같은 주요 고객사들은 이를 

강력히 주장했다.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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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Pont Fabros Technology (DFT) is one of the largest wholesale data center colocation providers in the US, 
providing large blocks of data center capacity in several major markets. DFT’s largest market by far is Northern 
Virginia, with upwards of 200 MW in data center capacity, making it one of the state’s largest customers of 
electricity. Despite 100% renewable commitments by Facebook and Microsoft, its two largest customers who 
represent over half of its annual rent,216 DFT has done nothing to secure supply of renewable electricity to help 
support these goals. 

 Transparency: DuPont Fabros Technology does report on its website the power capacity and energy performance 
of its cloud computing service at the facility level.  However, DuPont Fabros Technology does not participate in 
the Carbon Disclosure Project or otherwise report its total energy or carbon footprint. DuPont Fabros Technology 
states that it will provide the carbon and energy footprint data upon request by its customers. 

 Renewable Energy Commitment & Siting Policy: DuPont Fabros Technology does not state a public preference 
for renewable energy supply when it sites its data centers, nor has it set a renewable energy target for future 
investments. The majority of its data centers in Northern Virginia, powered by the local utility, Dominion Energy, 
whose electricity mix is only 3% renewably powered, with no plans to significantly increase this minuscule amount 
well into the future.  Despite this long-term lack of access to renewable power, DFT announced plans to expand 
its Ashburn, Virginia campus by four new data centers (ACC 8, 9 10 & ACC 11),217  as part of its plans to grow its 
footprint 45% by 2020.

 Energy Efficiency & GHG Mitigation: As a wholesale colocation provider, DuPont Fabros Technology’s primary 
opportunity for driving efficiency across its data centers is in the design and management of the facility, as 
demonstrated with the highly efficient ACC-7 facility. However, DuPont Fabros Technology’s competitor Digital 
Realty Trust has recently established fleet-wide performance targets for its US facilities, something that would 
benefit both DuPont Fabros Technology’s customers and its own bottom line. 

 RE Procurement: DuPont Fabros Technology does not have a stated goal or vision to power its data center 
infrastructure with renewable energy. The company’s only renewable installation was attached to a New Jersey 
Data center that it recently sold. 

 Advocacy: DFT has not demonstrated any support for climate or renewable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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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폰트 파브로스 테크놀로지 (이하: 듀폰트)는 미국의 초대형 데이터센터 콜로케이션 업체다. 여러 주요 시장에서 큰 블록 단위로 데이터센터 용량을 

대여하고 있다. 듀폰트의 가장 큰 시장은 현재까지 북부 버지니아로, 데이터센터 용량에서 200MW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이로 인해 듀폰트는 

버지니아에서 초대형 전력 소비자로 분류된다. 하지만, 100%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을 약속한 페이스북과 마이크로소프트가 듀폰트의 주요 

고객이며, 연간 대여에서 절반 이상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200 듀폰트는 이 두 회사가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재생가능에너지 공급을 확대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고 있지 않다. 

  투명성 : 듀폰트는 웹사이트에 시설 차원에서의 전력 용량과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대한 에너지 성과를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듀폰트는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에 참여하고 있지 않으며, 총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에 관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듀폰트에 

따르면, 고객들의 요청이 있다면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한다.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약속 및 입지 정책 : 듀폰트는 데이터센터의 입지를 선정할 때, 재생가능에너지 공급이 가능한 지역을 선호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하지 않았고, 미래 투자에 있어서도 재생가능에너지 목표를 수립하지 않았다. 북부 버지니아에 위치한 듀폰트의 데이터센터 대부분은 지역 

전력회사인 도미니온 전력에서 전기를 공급받는다. 도미니온의 전력에서 재생가능에너지의 비율은 겨우 3% 정도이며, 도미니온은 앞으로도 

이 작은 비율을 높이겠다는 계획 자체가 없다.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오랜 공급 부족에도 불구하고, 듀폰트는 버지니아 부지에 4개의 신규 

데이터센터(ACC 8, 9 10 & ACC 11)201를 확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2020년까지 에너지 발자국을 4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의 

일환이다. 

  에너지 효율성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 대형 콜로케이션 업체로서, 듀폰트가 데이터센터 전반에 걸쳐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기회는 시설의 

디자인이나 관리에 있다. 효율성이 매우 높은 ACC-7 시설이 여기에 해당하는 예다. 듀폰트의 경쟁사인 디지털 리얼티는 최근 미국 내 전 단지 

차원에서의 실행 목표를 수립했다. 이는 듀폰트의 고객사들과 듀폰트의 마지노선에도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재생가능에너지 구매 정책 : 듀폰트는 재생가능에너지를 통해 자사의 데이터센터 시설들을 운영하겠다는 목표나 비전을 언급한 적이 없다. 

듀폰트의 유일한 재생가능에너지 설비는 뉴저지의 데이터센터에 설치됐지만, 듀폰트는 이 마저도 최근 매도했다. 

  재생가능에너지 지지 활동 : 듀폰트는 기후변화 방지나 재생가능에너지 정책에 관해 어떠한 지지도 표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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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퀴닉스(Equinix) 지난 2년간 엄청난 속도로 사업을 확장하며, 세계 굴지의 데이터센터 운영회사가 됐다. 유럽 기반의 텔레시티(Telecity)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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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할 필요가 있다. 텍사스와 오클라호마의 풍력 발전 프로젝트가 가동되면 북미 전체의 시설들이 100% 재생가능에너지로 운영될 것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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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생가능에너지 지지 활동 : 이퀴닉스는 재생가능에너지와 기후 변화 방지 정책을 과거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파리 기후 협약 이전에,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기후변화에 관한 미 기업행동 약속’(American Business Act on Climate Pledge)에 동참했다.204 이퀴닉스는 또한 주요 

전기 소비자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여, 버지니아의 도미니온 전력이 좀 더 적극적으로 재생가능에너지에 투자하도록 압박했다. 이를 

위해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세일즈포스 및 다른 데이터센터 운영사들과 함께 주 당국의 규제 기관에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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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rEastTone(FET): a leading company in Taiwan and its major service is telecommunications and digital 
application. 

 Transparency: FET provides a good breakdown of data center electricity demand, GHG , including year over year 
change, and report PUE performance with its CSR report.222

 Renewable Energy Commitment & Siting Policy: No public announcement in terms of 100% renewable energy 
commitment.

 Energy Efficiency & GHG Mitigation: Set three year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 plan. Includes reducing 5% 
Power Usage Effectiveness (PUE)223 as objective, and energy saving projects to reduce 10% energy usage in every 
base station. The average PUE of FET data centers is well above industry best practice, and FET has recently 
adopted annual energy efficiency target of 5%/year, and provides detailed breakdown of ongoing energy efficiency 
efforts.224

 RE Procurement: Set a goal of increasing 10 times onsite renewable energy installation capacity by 2017 and 200 
MWh green tariff in 2 years.

 Advocacy: No evidence of advocacy work within either CSR report of release to Greenpeace. 

KT (Korea Telecom) is an one of the three major telecommunication service companies in Korea. 

 Transparency: KT reports its total electricity consumption and GHG225 in its 2016 sustainability report but there is 
no specific information at the facility level. 

 Renewable Energy Commitment & Siting Policy: No public commitment towards renewable energy. KT is 
proactively promoting and advertising smart energy use with its technology however KT is still heavily dependent 
on fossil fuels. Given that KT is  an official sponsor of the “carbon neutral” 2018 Winter Olympics, KT should aim to 
power its technology with 100% renewable energy.

 Energy Efficiency & GHG Mitigation: KT has set a long-term GHG reduction goal and showed some efforts to 
enhance energy efficiency226 such as reducing electricity use by master cooling system and saving power through 
high-efficiency temperature chambers, and LEDs 

 RE Procurement: KT Showed some evidences under the chapter called Strategy for Energy diversification in 2016 
sustainability report such as expanding solar powers, 623.8 MWh227 including the geothermal energy for its 3 office 
buildings. However, it is difficult to fairly evaluate KT’s effort in terms of lacking information related to its data 
centers.

 Advocacy: No evidence of advocacy for renewable energy or climat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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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CNS is an affiliated company of LG Group, providing IT services to corporations. 

 Transparency: No data release in terms of the total electricity use and GHG emission. LG CNS promotes its data 
center in Busan as one of the most efficient and environment friendly one but it is very difficult to evaluate its state 
due to extremely poor transparency. 

 Renewable Energy Commitment & Siting Policy: LG CNS has not made a public commitment to power its 
operations with renewable energy.

 Energy Efficiency & GHG Mitigation: No long term GHG reduction target or performance target has been adopted.

 RE Procurement: No evidence was found that LG CNS has sought to power its operations with renewable electricity 
supply.

 Advocacy: No evidence of advocacy for renewable energy or climat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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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스트원(FarEasTone Telecommunications, FET)은 대만의 대표적 기업으로, 통신 및 디지털 앱 서비스를 주로 제공한다.  

  투명성 :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와 온실가스 배출 등에 관해, 연간 변화를 포함해서, 분류를 잘 해서 제공하고 있다. 또한 기업사회공헌(CSR) 

보고서를 통해 에너지효율지수(PUE)를 공개하고 있다.206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약속 및 입지 정책 : 100%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표한 적 없다.

   에너지 효율성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 3개년 에너지 개선 계획을 수립했다. 여기에는 에너지효율지수(PUE)207를 5% 낮추겠다는 목표가 

포함됐고, 또한 모든 기지국에서 10%의 에너지 사용을 줄이겠다는 에너지 절약 프로젝트들도 들어있다. 파이스트원의 데이터센터의 평균 

에너지효율지수는 업계에서 매우 좋은 편에 속한다. 최근 파이스트원은 연간 5%의 에너지 효율 개선이라는 목표를 수립했고, 진행 중인 에너지 

효율 향상 노력에 대한 세부 분류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208

  재생가능에너지 구매 정책 : 2017년까지 시설 내 재생가능에너지 설비 용량을 10배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 2년간 200MW 규모의 

친환경 요금제를 통해 재생가능에너지를 구매했다.  

  재생가능에너지 지지 활동 :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해 지지를 표명한 자료는 찾을 수 없었다.

36%6% 35% 16%

62

Greenpeace USA Clicking Clean:  
Who is Winning  
the Race to Build  
A Green Internet?

appendix ii: 
Company scores  
explained

FarEastTone(FET): a leading company in Taiwan and its major service is telecommunications and digital 
application. 

 Transparency: FET provides a good breakdown of data center electricity demand, GHG , including year over year 
change, and report PUE performance with its CSR report.222

 Renewable Energy Commitment & Siting Policy: No public announcement in terms of 100% renewable energy 
commitment.

 Energy Efficiency & GHG Mitigation: Set three year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 plan. Includes reducing 5% 
Power Usage Effectiveness (PUE)223 as objective, and energy saving projects to reduce 10% energy usage in every 
base station. The average PUE of FET data centers is well above industry best practice, and FET has recently 
adopted annual energy efficiency target of 5%/year, and provides detailed breakdown of ongoing energy efficiency 
efforts.224

 RE Procurement: Set a goal of increasing 10 times onsite renewable energy installation capacity by 2017 and 200 
MWh green tariff in 2 years.

 Advocacy: No evidence of advocacy work within either CSR report of release to Greenpeace. 

KT (Korea Telecom) is an one of the three major telecommunication service companies in Korea. 

 Transparency: KT reports its total electricity consumption and GHG225 in its 2016 sustainability report but there is 
no specific information at the facility level. 

 Renewable Energy Commitment & Siting Policy: No public commitment towards renewable energy. KT is 
proactively promoting and advertising smart energy use with its technology however KT is still heavily dependent 
on fossil fuels. Given that KT is  an official sponsor of the “carbon neutral” 2018 Winter Olympics, KT should aim to 
power its technology with 100% renewable energy.

 Energy Efficiency & GHG Mitigation: KT has set a long-term GHG reduction goal and showed some efforts to 
enhance energy efficiency226 such as reducing electricity use by master cooling system and saving power through 
high-efficiency temperature chambers, and LEDs 

 RE Procurement: KT Showed some evidences under the chapter called Strategy for Energy diversification in 2016 
sustainability report such as expanding solar powers, 623.8 MWh227 including the geothermal energy for its 3 office 
buildings. However, it is difficult to fairly evaluate KT’s effort in terms of lacking information related to its data 
centers.

 Advocacy: No evidence of advocacy for renewable energy or climate change.

36%

39%

6%

2%

35%

19%

16%

31%

LG CNS is an affiliated company of LG Group, providing IT services to corporations. 

 Transparency: No data release in terms of the total electricity use and GHG emission. LG CNS promotes its data 
center in Busan as one of the most efficient and environment friendly one but it is very difficult to evaluate its state 
due to extremely poor transparency. 

 Renewable Energy Commitment & Siting Policy: LG CNS has not made a public commitment to power its 
operations with renewable energy.

 Energy Efficiency & GHG Mitigation: No long term GHG reduction target or performance target has been adopted.

 RE Procurement: No evidence was found that LG CNS has sought to power its operations with renewable electricity 
supply.

 Advocacy: No evidence of advocacy for renewable energy or climate change.

39%2% 19% 31%

LG CNS는 LG 그룹의 계열사이며, 기업들에게 I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투명성 : 총 전력 사용량과 온실가스 배출에 대해 어떠한 데이터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부산에 위치한 자사의 데이터센터를 매우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이라고 홍보하고 있지만, 극히 낮은 투명성으로 인해 이에 대한 검증은 매우 어렵다.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약속 및 입지 정책 : 100% 재생가능에너지를 사용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한 적 없다.  

  에너지 효율성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 온실가스 감축이나 개선을 위한 장기적인 목표를 수립한 적이 없다. 에너지 효율을 우선시하는 제한적인 

모습이 보이지만,212이에 대한 세부 정보는 취득이 불가능하다.    

  재생가능에너지 구매 정책 : 재생가능에너지 공급을 통해 시설을 운영하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재생가능에너지 지지 활동 : 재생가능에너지 또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적극적 활동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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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rEastTone(FET): a leading company in Taiwan and its major service is telecommunications and digital 
application. 

 Transparency: FET provides a good breakdown of data center electricity demand, GHG , including year over year 
change, and report PUE performance with its CSR report.222

 Renewable Energy Commitment & Siting Policy: No public announcement in terms of 100% renewable energy 
commitment.

 Energy Efficiency & GHG Mitigation: Set three year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 plan. Includes reducing 5% 
Power Usage Effectiveness (PUE)223 as objective, and energy saving projects to reduce 10% energy usage in every 
base station. The average PUE of FET data centers is well above industry best practice, and FET has recently 
adopted annual energy efficiency target of 5%/year, and provides detailed breakdown of ongoing energy efficiency 
efforts.224

 RE Procurement: Set a goal of increasing 10 times onsite renewable energy installation capacity by 2017 and 200 
MWh green tariff in 2 years.

 Advocacy: No evidence of advocacy work within either CSR report of release to Greenpeace. 

KT (Korea Telecom) is an one of the three major telecommunication service companies in Korea. 

 Transparency: KT reports its total electricity consumption and GHG225 in its 2016 sustainability report but there is 
no specific information at the facility level. 

 Renewable Energy Commitment & Siting Policy: No public commitment towards renewable energy. KT is 
proactively promoting and advertising smart energy use with its technology however KT is still heavily dependent 
on fossil fuels. Given that KT is  an official sponsor of the “carbon neutral” 2018 Winter Olympics, KT should aim to 
power its technology with 100% renewable energy.

 Energy Efficiency & GHG Mitigation: KT has set a long-term GHG reduction goal and showed some efforts to 
enhance energy efficiency226 such as reducing electricity use by master cooling system and saving power through 
high-efficiency temperature chambers, and LEDs 

 RE Procurement: KT Showed some evidences under the chapter called Strategy for Energy diversification in 2016 
sustainability report such as expanding solar powers, 623.8 MWh227 including the geothermal energy for its 3 office 
buildings. However, it is difficult to fairly evaluate KT’s effort in terms of lacking information related to its data 
centers.

 Advocacy: No evidence of advocacy for renewable energy or climat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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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CNS is an affiliated company of LG Group, providing IT services to corporations. 

 Transparency: No data release in terms of the total electricity use and GHG emission. LG CNS promotes its data 
center in Busan as one of the most efficient and environment friendly one but it is very difficult to evaluate its state 
due to extremely poor transparency. 

 Renewable Energy Commitment & Siting Policy: LG CNS has not made a public commitment to power its 
operations with renewable energy.

 Energy Efficiency & GHG Mitigation: No long term GHG reduction target or performance target has been adopted.

 RE Procurement: No evidence was found that LG CNS has sought to power its operations with renewable electricity 
supply.

 Advocacy: No evidence of advocacy for renewable energy or climat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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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Korea Telecom)는 한국의 3대 통신사 중 하나이다.  

  투명성 : 2016년 자사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에 총 전력 사용 및 온실 가스 배출209에 관해 공개했다. 하지만 데이터센터 시설 관련 자세한 정보는 없다.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약속 및 입지 정책 : 100%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에 대해 공식적으로 약속한 적 없다. 매우 적극적으로 자사의 기술을 통한 

스마트 에너지 사용을 강조하고 홍보하고 있지만, 이는 석탄같은 화석 연료의 매우 제한적인 그리고 ‘스마트하지 않은’ 사용일 뿐이다. 100%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에 대한 뚜렷한 목표가 없다. KT는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는2018년 동계올림픽의 공식 후원사다. 따라서 더러운 화석 

연료를 계속 사용하는 대신 100% 재생가능에너지에 기반하여 기술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한다. 

  에너지 효율성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 장기적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수립했다. 주 냉각 시스템에 의한 에너지 사용 감축 및 고효율210온도 

챔버와 LED를 통한 에너지 절약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향상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재생가능에너지 구매 정책 : 2016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에 따르면, 재생가능에너지 확충을 위한 노력이 보인다. 예를 들어, 623.8 MWh211의 

태양열 발전을 확충하고, 3 곳의 사무실 빌딩에 지열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데이터센터와 관련한 정보가 부족하기때문에 KT의 노력을 

공정하게 평가하기 어렵다.  

  재생가능에너지 지지 활동 : 재생가능에너지 또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적극적 활동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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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하게 클릭하세요 

LG 유플러스는 한국의 3대 통신사 중 하나이며 LG 그룹의 계열사이다 

  투명성 :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arbon Disclosure Project) 및 2015년 자사 지속가능경영 보고서213에 총 전력 소비와 온실 가스 배출에 

관해 공개했다. 하지만 2015년 지속가능경영 보고서가 한국어 웹사이트에서만 공개 되어 있어 접근이 제한적이며, 탄소정보공개제도를 통해 

소비자들이 필요한 정보에 접근하는 것은 쉽지 않다.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약속 및 입지 정책 : 재생가능에너지와 관련하여 어떠한 약속도 한 적 없다. 

  에너지 효율성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장기 목표나 실행 목표가 없다.214 에너지 효율을 우선시하는 제한된 모습이 

보이지만, 이에 대한 세부 정보는 얻기 어렵다. 평촌에 위치한 신규 데이터센터를 친환경적이며 매우 에너지 효율이 높다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215, 해당 시설의 재생가능에너지 비율은 1% 이하이며, 이는 지열을 통해 얻어진다. 데이터센터와 관련하여 다른 정보도 매우 부족하다.    

  재생가능에너지 구매 정책 : 특별한 정보나 회사 정책이 없다. 

  재생가능에너지 지지 활동 : 재생가능에너지 또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적극적 활동을 하지 않았다. 

랙스페이스(Rackspace)는 2012년 100%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약속을 받아들인 최초의 클라우드 회사들 중 하나다. 이후 2026년까지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처음에는 개별 재생가능에너지 공급인증서에 의존했지만, 이후 랙스페이스는 인증서에 대한 의존을 점차 줄여 나가며, 

대신 재생가능에너지를 구입하는데 있어서 좀 더 파급 효과가 큰 옵션들을 선택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민영화된 이후, 랙스페이스의 새 

주인이 2026년까지 100%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을 달성하기 위해 세운 조치들을 이행할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 

   투명성 : 랙스페이스는 최근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에 에너지 소비 데이터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성과를 기록하기 위해 좀 더 규격화된 보고 

형식을 취하고 있다. 민영화 이전에도, 랙스페이스는 꾸준히 분기별로 데이터센터 전반에 걸쳐 계약된 전력 총량에 대해 업데이트를 진행했고, 

유보 중인 총 용량에 관한 것도 공개했었다216. 하지만, 이러한 업데이트는 2016년 11월 랙스페이스가 민영화된 이후 중단됐다.217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약속 및 입지 정책 : 랙스페이스는 100%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약속 이행 시기를 확정한 몇 안되는 기업들 중 하나다. 2026

년까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매년 5%씩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을 늘려나가고 있다.218 지금까지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생가능에너지 

공급인증서에 크게 의존해왔지만, 앞으로는 인증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이 목표를 위해 좀 더 파급 효과가 큰 전략들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219

  에너지 효율성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 런던에 위치한 랙스페이스의 최신 데이터센터는 디자인 에너지효율지수(PUE)가 1.15다. 랙스페이스는 

사무실이나 데이터센터 모두에 대해 단기 에너지 이행 목표를 채택했다. 랙스페이스의 지속가능성 프로그램은 현재 자체적으로 자금을 모집하고 

있다. 지속가능성 향상 노력을 통해 얻어진 비용 절약이나 절감 분의 25%는 탄소 배출을 더 줄이기 위한 프로그램이나 투자로 유입되고 있다.220

   재생가능에너지 구매 정책 : 랙스페이스는 지금까지 재생가능에너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재생가능에너지 공급인증서에 크게 의존해왔다. 
221 하지만 최근 달라스 콜로케이션 협력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지역의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직접 재생가능에너지를 구입하기로 했다. 222  

랙스페이스는 또한 2017년과 2018년에 추가적으로 재생가능에너지를 직접 구매하겠다고 약속했다. 

   재생가능에너지 지지 활동 : 랙스페이스는 자사의 ‘국제 에너지 정책’에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지지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223지금까지 

랙스페이스의 재생가능에너지 지지의 큰 틀은 특정 데이터센터 운영사와의 관계에 집중되어 있다. 랙스페이스는 일부 브랜드에 대해 인지도가 

없을 수도 있지만, 랙스페이스는 자사의 협력사들, 고객사들, 정부 관리들에게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더 좋은 옵션을 요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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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하게 클릭하세요 

SK C&C (홀딩스)는 IT 서비스 업체로 SK 그룹의 계열사다.  

  투명성 : 2016년 자사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에 총 전력 사용 및 온실 가스 배출224에 관해 모두 공개했다. 하지만 자사의 데이터센터에 대한 자세한 

데이터는 없다.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약속 및 입지 정책 : 100%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에 대해 공개적으로 약속한 적 없다.

  에너지 효율성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장기 목표나 실행 목표가 없다. 하지만 에너지 효율및 이를 우선시하기 위한 

투자의 노력이 최근 보인다.225 여기에는 LED나 PSC(Portable Simplified Containment) 등을 사용하는 것이 포함된다.   

  재생가능에너지 구매 정책 : 신규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해 투자했다고 발표했지만226 정확한 에너지원과 설비 용량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고 있지 

않다.

  재생가능에너지 지지 활동 : 재생가능에너지 또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적극적 활동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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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II

기업 점수 설명

스위치(Switch)는 이번 평가에서 콜로케이션 업체들 중에서 독보적으로 약진했고, 업계 내에서 전반적인 사항에서도 대부분 상위에 올랐다. 다른 

많은 콜로케이션 업체보다는 훨씬 적은 수의 데이터센터를 운영 중이지만, 스위치는 몇몇 잘 알려진 온라인 회사들에게 중요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스위치는 네바다에 위치한 시설에 재생가능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해 수년간 투쟁해오고 있다. 이 시설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데이터센터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스위치는 최근 미시간에 위치한 신규 데이터센터에 재생가능에너지 공급을 확보했다.   

  투명성 : 스위치는 시설 차원에서의 세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는 라스베가스, 네바다의 레노에 위치한 기존 데이터센터들의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정보도 포함된다.227 스위치는 에너지 계기판을 고객들에게 공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스위치 시설에 있는 서버들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자체적 모니터링과 정보 공개를 위해 활용되고 있다.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약속 및 입지 정책 : 스위치는 100% 재생가능에너지로 자사의 데이터센터를 운영하겠다는 장기 약속을 채택했다. 

여기에는 데이터센터 시설들과 연결된 전력망에 새롭게 추가된 재생가능에너지를 직접 구매하여 투입하는 방식으로 이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약속도 포함되어 있다.228 스위치는 또한 부지 선정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여, 자신들이 관리하는 신규 데이터센터는 충분한 재생가능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시설 운영이 가능한 지역만 선택하도록 했다.229

  에너지 효율성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 스위치의 데이터센터 디자인은 매우 고밀도 선반 배열을 가능하게 하고, 이로 인해 지금까지 매우 낮은 

에너지효율지수(PUE)를 나타내고 있다. 네바다 데이터센터들의 경우 지난 12개월간 평균 약 1.23의 PUE를 기록했다.230 이러한 수치는 제 3

의 기관에 의해 검증된 바 있다. 하루 종일 외부 공기를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없는 위치에서도, 스위치는 놀라운 효율을 리테일 콜로케이션 

시설에서 보이고 있다. 

  재생가능에너지 구매 정책 : 스위치는 네바다의 독점 전력회사(NV Energy)와 주 규제기관들과 투쟁했다. 이는 해당 전력회사와의 거래를 

종료하고 재생가능에너지 공급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었다. 스위치는 결국 네바다의 북부와 남부 모두에서 전력회사 규모의 태양열 발전 프로젝트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거대한 라스베가스와 레노 데이터센터 부지 모두에 충분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였다. 스위치는 최근 미시간에 신규 

데이터센터를 개설하겠다고 발표했고, 이때 충분한 재생가능에너지 전력을 확보하여 미시간 부지의 시설을 100% 재생가능에너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역 전력회사들과 규제기관들로부터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 중요했다.231

  재생가능에너지 지지 활동 : 스위치는 재생가능에너지를 통한 경제로의 전환에 필요한 정책 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해오고 있다. 

이는 경제적이고 환경적인 관점에 기인했다. 스위치는 네바다에서 수년간 법정 싸움을 이어갔다. 이는 NV Energy로부터의 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는 권리를 얻고, 재생가능에너지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이를 통해 재생가능에너지 목표를 달성하고 운영 비용을 낮추려 했다. 결국 

스위치는 법정싸움에서 승리했다.232 스위치는 또한 텔사(Telsa) 및 다른 주요 전기 소비 기업들과 함께 2016년 국민 투표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이는 NV Energy의 독점 체제를 종식하고 고객들이 전기 공급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233 스위치는 또한 ‘기후변화에 

관한 미 기업행동 약속’(American Business Act on Climate Pledge)에도 동참했다.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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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완 모바일(Taiwan Mobile)은 대만의 선두 전기 통신 업체다.

   투명성 : 기업사회공헌(CSR) 리포트를 통해 전 기업 차원235의 온실가스 발자국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데이터센터 전체 시설 

차원의 에너지 소비에 대한 자료는 비공개하고 있다.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약속 및 입지 정책 : 100%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에 관해 공개적으로 발표한 적 없다. 그러나, 2020년 재생가능에너지 

시설을 확충하겠다는 장기 목표를 수립했다.236

  에너지 효율성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 2016년 8MWh을 에너지 절약 목표로 수립했다.237

   재생가능에너지 구매 정책 : 회사 건물238과 기지국들에 태양열 및 소형 풍력 터빈 발전 장치를 직접 설치했다.

  재생가능에너지 지지 활동 : 대만 지속가능 발전 사업 협의회(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Taiwan) 핵심 멤버로 

가입했고, 2015년 정부에 에너지 백서를 제출했다. 장, 단기 목표와 함께, 백서에는 에너지 정책, 에너지 효율, 물 관리와 환경 교육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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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 스트리밍

Afreeca.com은 P2P 기술을 기반으로 한 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가 호스팅하는 것으로 보인다.239 그린피스에 

에너지 사용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투명성 :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약속 및 입지 정책 : 에너지 목표를 세우지 않았다.  

    에너지 효율성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 운영 시설의 에너지 효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재생가능에너지 구매 정책 : 재생가능에너지 구매 정책을 명시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재생가능에너지 지지 활동 :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지지 활동에 대한 정보가 없다. 

HBO는 HBO GO 와 HBO Now 서비스를 통해 영화 및 자체 프로그램 편성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MLBAM(Major League 

Baseball Advanced Media)240가 처리하고 있다. MLBAM은 샌프란시스코, 오마하, 뉴욕 시에서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며, 아마존 웹 서비스(AWS)

도 함께 사용한다.241 242

  투명성 : 모회사인 타임 워너(Time Warner)가 기업사회공헌(CSR) 보고서를 통해 기본적인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인정됐다. 여기에는 타임 

워너가 전반적인 전력 소비와 탄소 발자국을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에 공개하는 것도 포함된다.243 하지만, 타임 워너가 제공한 정보에 

MLBAM을 통한 스트리밍에서 발생하는 HBO의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이 반영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약속 및 입지 정책 : 재생가능에너지와 관련해 약속하지 않았다.

   에너지 효율성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 에너지 실적이나 데이터센터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노력들에 관해 세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재생가능에너지 구매 정책 : 재생가능에너지 전력 공급을 확충하기 위해 조치를 취했다는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 

   재생가능에너지 지지 활동 :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지지 활동에 대한 정보가 없다. 

25%22% 20% 25%HBOGo.com & HBONow.com

39%2% 19% 31%Afreeca.com

훌루(Hulu)는 온라인 비디오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퀴닉스(Equinix)가 호스팅하는 것으로 보인다.244 에너지 사용 정보에 대한 그린피스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투명성 :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약속 및 입지 정책 :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계획에 대한 정보가 없다.. 

   에너지 효율성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 에너지 실적이나 데이터센터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노력들에 관해 세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재생가능에너지 구매 정책 : 재생가능에너지 구매 정책을 명시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재생가능에너지 지지 활동 :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지지 활동에 대한 정보가 없다.

29%20% 30% 20%Hul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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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7% 24% 26%Netflix.com

넷플릭스(Netflix)는 전 세계 시장에서 엄청난 속도와 규모로 성장하고 있는 비디오 스트리밍 플랫폼 업체이다. 이미 북미 지역에서는 피크 다운로드 

트래픽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245 넷플릭스는 국제 시장, 특히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사업 확장을 추진하고 있다. 넷플릭스는 아마존 

웹 서비스(AWS)를 통해 대부분의 컨텐츠를 고객에게 제공하며, 넷플릭스의 컨텐츠 전송 네트워크인 OpenConnect도 함께 이용하고 있다. 

   투명성 : 넷플릭스는 지금까지 에너지 발자국에 대해 하나의 문서만 발표했다. 이를 통해 놀랍게도 자사 고객들이 숨 쉬고 독서하는 것이 

넷플릭스의 스트리밍 서비스 운영보다 더 큰 악 영향을 환경에 주고 있다는 주장을 했다.246 애플, 페이스북, 구글 등과 같은 다른 주요 비디오 

스트리밍 플랫폼들과는 달리, 넷플릭스는 정기적으로 에너지 소비 데이터, 온실 가스 배출, 국제 시설에 대한 실제 에너지원 비중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 혹은 넷플릭스가 어떻게 재생가능에너지를 통해 탄소 삭감(28%)을 주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세부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그린피스는 넷플릭스를 AWS와 같은 에너지원 비중으로 평가했다. 왜냐하면 넷플릭스는 AWS에 데이터센터 운영을 완전히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247 다른 IT기업들은 고객 차원에서 자사의 탄소 발자국을 적게 보이려고 노력한다. 반면, 인간이 호흡을 통해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와 자사의 에너지 집약적인 시설 운영을 통한 이산화탄소 배출을 동일시하려는 넷플릭스의 잘못된 시도는 혁신적인 IT기업으로서의 

면모와 어울리지 않는다. 오히려 이는 기후 변화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화석 연료 산업계의 이전 시도들과 상당부분 닮아있다.248 실제로는, 

넷플릭스의 빠른 성장은 석탄이나 다른 더러운 에너지원에 대한 수요를 늘리고 있고, 이는 사람들의 건강과 기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넷플릭스는 이제 책임을 통감하고 업계의 다른 선도 기업들이 사업을 위해 더 많은 재생가능에너지를 전력망에 확보하려 노력에 동참해주기를 

바란다.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약속 및 입지 정책 : 넷플릭스는 재생가능에너지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어떠한 약속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넷플릭스는 

자사의 데이터센터 협력 업체들이 “재생가능에너지 공급인증서를 통해 100% 친환경 운영을 약속”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은 하고있다. 

하지만 협력업체들이 재생가능에너지 공급을 실제로 확충하고 있는지에 관해서는 큰 관심이 없다. 

   에너지 효율성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 넷플릭스는 지난 4년간 에너지 효율에서 엄청난 향상(100배)을 이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플래쉬 저장을 통해 가능하다고 한다. 하지만, 불행히도, 연간 에너지 성과에 대한 추가적인 데이터가 없기때문에, 

넷플릭스의 성과를 제대로 평가하기란 쉽지 않다. 넷플릭스의 트래픽에 관한 제 3 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데이터 압축을 통해 최근 

효율을 개선했다고 한다.249

  재생가능에너지 구매 정책 : 넷플릭스의 2015년 에너지 발자국 자료에 따르면 자사의 클라우드 발자국이 위치한 지역에서 재생가능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어떻게 추진된 것인지는 자세히 설명되지 않았다. 많은 수의 동종 기업들처럼, 넷플릭스는 개별 

재생가능에너지 공급인증서에 대한 의존에서 탈피하여 자사의 클라우드 발자국과 연결된 신규 재생가능에너지원으로 성장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재생가능에너지 지지 활동 : 넷플릭스는 “우리 데이터센터 협력 업체들이 재생가능에너지 공급 인증서를 통해 100% 친환경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약속해야 하며,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새롭고 혁신적인 방법을 꾸준히 찾아야 한다”고 언급했다.250 하지만 이렇게 낮은 기준으로는 AWS나 

다른 데이터센터 협력 업체들이 재생가능에너지 전력원으로 전환하게 만들기 어렵다.

Pooq.co.kr는 비디오 스트리밍 사이트다. KT가 호스팅하는 것으로 보인다.251 그린피스에 에너지 사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투명성 :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약속 및 입지 정책 : 에너지 목표를 세우지 않았다. 

   에너지 효율성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 운영 시설의 에너지 효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재생가능에너지 구매 정책 : 재생가능에너지 구매 정책을 명시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재생가능에너지 지지 활동 :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지지 활동에 대한 정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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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vo.com는 뮤직 비디오를 제공하며, 컨텐츠 관리를 위해 랙스페이스(Rackspace)와 아마존 웹 서비스(AWS)를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252 253

   투명성 :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정보가 없다.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약속 및 입지 정책 : 재생가능에너지 목표를 수립하지 않았고, 재생가능에너지를 통한 시설 운영에 대한 장기적 약속을 

채택하지 않았다. 

   에너지 효율성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 개선된 에너지 효율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재생가능에너지 구매 정책 : 재생가능에너지 구매 정책을 명시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재생가능에너지 지지 활동 :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지지 활동에 대한 정보가 없다. 

YouTube.com은 비디오 스트리밍 사이트로, 구글이 소유하고 호스팅하고 있다. 구글은 대규모 단위의 국제 데이터센터들을 운영하고 있다. 구글에 

관한 자세한 평가 내용은 54쪽 참조. 

15%56% 14% 10%YouTube.com

32%27% 15% 26%Vevo.com

Vimeo.com은 IAC가 소유한 온라인 비디오 공유 사이트다. 현재 AWS가 호스팅하는 것으로 보인다.254 그린피스에 에너지 사용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투명성 : 데이터센터 시설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는 제공했지만, 에너지 발자국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약속 및 입지 정책 : 재생가능에너지 목표를 수립하지 않았고, 재생가능에너지를 통한 시설 운영에 대한 장기적 약속을 

채택하지 않았다. 

   에너지 효율성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 개선된 에너지 효율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재생가능에너지 구매 정책 : 데이터센터 운영의 상당 부분을 구글과 스위치를 통해 관리하겠다고 결정했고, 이로 인해 큰 혜택을 보았다. 

왜냐하면, 두 회사의 재생가능에너지 공급 수준이 높기 때문이다.

   재생가능에너지 지지 활동 :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지지 활동에 대한 정보가 없다.

20%47% 13% 19%Vime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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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nes에서 음악을 다운받거나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iTunes는 애플이 소유하고 호스팅하고 있으며, 컨텐츠 제공을 위해 애플의 

데이터센터를 주로 사용하고 있고, 콜로케이션 및 클라우드 업체의 지원도 받고 있다. 애플에 관한 세부 평가 내용은 51쪽를 참조.   

음악/오디오 스트리밍

5%83% 4% 5%iTunes.com

20%13% 32% 27%Pandora.com

Pandora.com은 대형 온라인 음악 스트리밍 사이트로, 북미, 호주, 뉴질랜드에서 운영되고 있다. Pandora의 데이터센터들은 콜로케이션 시설들 

내에 있다. 이 시설들의 운영은 캘리포니아와 버지니아에 위치한 이퀴닉스(Equinix), 일리노이와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디지털 리얼티(Digital 

Reality Trust)가 담당한다.255

   투명성 :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정보가 없다.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약속 및 입지 정책 :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약속이나 재생가능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하지 않았다. 

   에너지 효율성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 개선된 에너지 효율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재생가능에너지 구매 정책 : 재생가능에너지와 관련해 앞장서는 모습을 보이거나 사용하는 재생가능에너지 양을 늘리기 위한 투자를 진행하지 

않았다. 

   재생가능에너지 지지 활동 :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지지 활동에 대한 정보가 없다. 

SoundCloud.com은 온라인 오디오 스트리밍과 소셜 미디어 사이트다. 이용자들이 음악 및 다른 오디오 작품들을 다운받거나 공유한다. 

SoundCloud.com은 오디오 녹음 작업의 처리와 저장을 위해 AWS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256

   투명성 :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정보가 없다.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약속 및 입지 정책 :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약속이나 재생가능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목표에 대해 발표하지 않았다.

   에너지 효율성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 개선된 에너지 효율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재생가능에너지 구매 정책 : 재생가능에너지와 관련해 앞장서는 모습을 보이거나 사용하는 재생가능에너지 양을 늘리기 위한 투자를 진행하지 

않았다.

   재생가능에너지 지지 활동 :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지지 활동에 대한 정보가 없다. 

30%17% 24% 26%SoundClou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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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tify는 초대형 오디오 스트리밍 회사로, 전세계에 7,500만명의 실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Spotify는 음악을 제공하기 위해 구글의 

데이터센터에 의존하고 있다.257

   투명성 :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정보가 없다.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약속 및 입지 정책 :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약속이나 재생가능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하지 않았다.

   에너지 효율성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 개선된 에너지 효율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재생가능에너지 구매 정책 : 최근 AWS에서 구글의 클라우드 체제로 이전하며 온라인 시설에서의 재생가능에너지 비율이 크게 상승했다.258

   재생가능에너지 지지 활동 :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지지 활동에 대한 정보가 없다.

14%56% 15% 10%Spotify.com

Podbbang.com은 팟캐스트 사이트로 강남 케이블TV가 호스팅하는 것으로 보인다.259 그린피스에 에너지 사용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투명성 :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약속 및 입지 정책 : 에너지 목표를 세우지 않았다. 

   재생가능에너지 구매 정책 : 재생가능에너지 구매 정책을 명시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재생가능에너지 지지 활동 :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지지 활동에 대한 정보가 없다.

   에너지 효율성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 운영 시설의 에너지 효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39%2% 19% 31%Podbb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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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

5%83% 4% 5%iMessage

인터넷 기업인 카카오의 디지털 기반 설비는 KT, LG CNS, LG 유플러스, SK 브로드밴드, SK C&C 등을 통한 콜로케이션 시설에 혼재되어 있다. 

카카오는 적극적으로 그린피스의 요청에 응했으며, 모든 자료를 공개했다.260

  투명성 : 카카오는 그린피스에 데이터센터와 콜로케이션 정보를 제공했다. 또한, 단지 차원에서의 에너지 및 전력 소비 데이터도 공개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이런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웹페이지를 만들거나 리포트를 제공하고 있지 않다.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약속 및 입지 정책 : 카카오는 100%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을 약속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장 체계가 수립되면 

재생가능에너지를 구입하겠다는 내부적 합의는 이루었다. 또한 새로운 계약을 체결 할 때, 데이터센터 운영사의 재생가능에너지 구매를 

선호하기로 했다. 

  에너지 효율성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 카카오는 자체 데이터센터가 없지만, 지난해와 비교해 데이터센터들 중 한곳의 전력 소비를 23% 줄였고, 

이 기술을 모든 데이터센터에 활용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또한, 독특하게 디자인된 블랭킹 패널(blanking panel)과 브러쉬 페널(brush panel) 

기술을 적용했고, 냉각 공기 순환 구조 및 CACS(Cold Aisle Containment System)를 도입했으며, 고집적 서버들과 랙 서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적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더 높은 목표를 세워야 할 것이다.   

   재생가능에너지 구매 정책 : 재생가능에너지 구매 정책을 명시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재생가능에너지 지지 활동 : 카카오는 계약된 모든 데이터센터 운영사에 공문을 보내 재생가능에너지를 통한 서비스를 요구했다.

39%2% 19% 31%Kakao & KakaoTalk

아이메시지는 애플의 메시지 서비스로, 메시지, 사진, 비디오 등을 전송 받을 수 있다. 애플이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으며, 애플 데이터센터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애플의 퍼포먼스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51쪽 참조. 

31%32% 23% 10%Skype

Skype는 화상, 전화 통화, 메시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대규모 단지의 국제 

데이터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에 관한 자세한 평가 내용은 56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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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검색 엔진인 Bing.com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운영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대규모 단지의 국제 데이터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에 

관한 자세한 평가 내용은 56쪽 참조.

31%32% 22% 10%Bing.com

Baidu 67%24% 3% 3%

바이두(Baidu)는 중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인터넷 검색 사이트 운영사다. 중국 인터넷 사용자의 약 92%가 인터넷 검색 엔진으로 바이두를 

사용한다. 바이두는 콜로케이션 및 직접 건설한 데이터센터들을 사용한다. 에너지 데이터에 관한 그린피스의 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바이두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53쪽 참조. 

39%2% 19% 31%Daum.net

Daum.net은 카카오가 소유한 웹 포탈이다. 카카오의 디지털 기반 설비는 KT, LG CNS, LG 유플러스, SK 브로드밴드, SK C&C 등을 통한 콜로케이션 

시설에 혼재되어 있다. 카카오는 적극적으로 그린피스의 요청에 응했으며, 모든 자료를 공개했다. 카카오에 관한 자세한 평가 내용은 74쪽 참조.

15%56% 14% 10%Google.com

구글의 자세한 평가 내용은 54쪽 참조. 

39%2% 19% 31%Nate.com

Nate.com은 SK커뮤니케이션이 소유한 웹 포털사이트이며, SK 커뮤니케이션이 호스팅하는 것으로 보인다.261 네이트는 그린피스에 에너지 사용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투명성 :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약속 및 입지 정책 : 에너지 목표를 세우지 않았다. 

   에너지 효율성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 운영 시설의 에너지 효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재생가능에너지 구매 정책 : 재생가능에너지 구매 정책을 명시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재생가능에너지 지지 활동 :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지지 활동에 대한 정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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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 19% 31%Naver.com

Naver.com은 네이버가 소유한 웹 포털사이트다. 네이버는 성남에 자체 데이터센터를 보유하고 있다. 네이버의 자세한 평가 내용은 57쪽 참조.  

12%74% 5% 6%Yahoo!

야후는 주요 데이터센터 운영사들 중에서 그린피스의 “깨끗하게 클릭하세요” 평가에서 오랫동안 상위에 올랐다. 야후는 상위 25%에 속해있다. 

하지만, 규모에 상관없이 다른 기업들은 친환경 온라인 세상을 구축하기 위해 혁신적이고 새로운 방법들을 꾸준히 모색해 왔고, 그 사이 야후는 점점 

더 뒤쳐지고 있다.

  투명성 : 야후는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에 보내는 연간 자료를 통해 에너지 발자국과 지속가능성 노력에 대한 정보를 꾸준히 제공하고 

있다. 여기에는 자사의 데이터센터에 관한 에너지 소비와 에너지 실적 데이터가 포함된다.262 공개하기에 적합한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외에 에너지 실적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길 꺼려한다. 이는 업계의 다른 기업에 비해 퇴행적인 모습이다. 야후는 

지속가능성에 관해 한 장 분량의 자료만 제공하고 있고, 여기에는 실제 필요한 데이터가 매우 부족하다.263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약속 및 입지 정책 : 2009년 이후 야후는 장기적으로 에너지 효율 및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해 집중하며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는 기조를 유지해오고 있다. 또한 그린피스가 IT 업계에 대한 평가를 시작한 이후 야후는 친환경 에너지 비중 측면에서 주요 데이터센터 

업체들 중에서는 상위에 올라 있다. 이는 워싱턴과 뉴욕의 기존 수력 발전 자원을 얻을 수 있는 지역에 자사의 데이터센터를 위치시켰기 때문이다. 

  에너지 효율성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 야후는 2014년까지 자사의 데이터센터 운영에서 탄소 집중도를 40% 줄이겠다는 장기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했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고탄소 지역에 위치한 비효율적인 데이터센터들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면서 가능했다.264 야후는 에너지 성과를 좀 

더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목표를 아직은 수립하지 않은 상태다. 

  재생가능에너지 구매 정책 : 야후는 캔자스에 위치한 풍력 발전 단지와 24MW 규모의 가상 전력구매계약을 채결했다. 이 시설은 2015년 운행을 

시작했고,265 이곳의 전기는 네브라스카의 데이터센터와 같은 전력망을 공유하고 있다. 야후의 청정 에너지 전략은 주로 기존 에너지원에서 수력 

전기 공급을 확보하는데 있다.  

  재생가능에너지 지지 활동 : 야후는 과거 미국 연방정부의 재생가능에너지 생산세액공제(Renewable Production Tax Credit)의 연장을 

지지했고, 네브라스카에서는 장기 에너지 구매계약을 가능케한 법안을 옹호했다. 하지만 야후의 재생가능에너지에 관한 지지 활동은 꾸준히 

약해지는 반면, 같은 기간 다른 기업들은 더욱 강력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39%2% 19% 31%Zum.com

Zum.com은 KT가 호스팅하는 것으로 보이는 웹 포탈사이트다.266 그린피스에 에너지 사용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투명성 :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약속 및 입지 정책 : 에너지 목표를 세우지 않았다. 

   에너지 효율성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 운영 시설의 에너지 효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재생가능에너지 구매 정책 : 재생가능에너지 구매 정책을 명시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재생가능에너지 지지 활동 :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지지 활동에 대한 정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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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미디어

82cook.com은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로 Dacom KIDC가 호스팅하는 것으로 보인다.267 그린피스에 에너지 사용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투명성 :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약속 및 입지 정책 : 에너지 목표를 세우지 않았다. 

   에너지 효율성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 운영 시설의 에너지 효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재생가능에너지 구매 정책 : 재생가능에너지 구매 정책을 명시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재생가능에너지 지지 활동 :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지지 활동에 대한 정보가 없다.

39%2% 19% 31%82cook.com

Band.us는 네이버가 소유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며, LG 텔레콤 KIDC가 호스팅하는 것으로 보인다.268 그린피스에 에너지 사용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투명성 :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약속 및 입지 정책 : 에너지 목표를 세우지 않았다. 

   에너지 효율성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 운영 시설의 에너지 효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재생가능에너지 구매 정책 : 재생가능에너지 구매 정책을 명시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재생가능에너지 지지 활동 :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지지 활동에 대한 정보가 없다.

39%2% 19% 31%Band.us

Clien.net은 KT가 호스팅하는 것으로 보이는 온라인 포럼이다.269 그린피스에 에너지 사용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투명성 :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약속 및 입지 정책 : 에너지 목표를 세우지 않았다. 

   에너지 효율성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 운영 시설의 에너지 효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재생가능에너지 구매 정책 : 재생가능에너지 구매 정책을 명시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재생가능에너지 지지 활동 :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지지 활동에 대한 정보가 없다.

39%2% 19% 31%Clie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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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 19% 31%DCinside.com

DCinside.com는 하나로 텔레콤(Hanaro Telecom)이 호스팅하는 것으로 보이는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다.270 그린피스에 에너지 사용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투명성 :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약속 및 입지 정책 : 에너지 목표를 세우지 않았다. 

   에너지 효율성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 운영 시설의 에너지 효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재생가능에너지 구매 정책 : 재생가능에너지 구매 정책을 명시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재생가능에너지 지지 활동 :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지지 활동에 대한 정보가 없다.

15%67% 7% 9%Facebook.com

페이스북의 자세한 평가에 내용은 53쪽 참조.

Instagram.com은 사진과 비디오 공유 소셜 네트워크로, 페이스북이 소유하고 관리하고 있다. 페이스북은 자체 데이터센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콜로케이션 시설에도 서버를 두고 있다. 인스타그램의 성적은 53쪽의 페이스북에 대한 평가 내용 참조. 

15%67% 7% 9%Instagram.com

링크드인(LinkedIn)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소유한 비즈니스 인맥 사이트다. 링크드인이 그린피스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버지니아, 텍사스, 

캘리포니아, 오레곤, 조지아, 싱가폴 등에 데이터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투명성 : 총괄적 데이터센터 운영 및 각각의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량과 탄소 데이터를 모두 그린피스에 제공했다.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약속 및 입지 정책 : 링크드인은 지속가능성을 우선시하는 데이터센터 입지 정책을 갖고 있다. 신규 데이터센터에 대해, 

입지와 관련된 결정을 할 때 지속가능성을 가장 주요한 5가지 고려 요소들 중 하나로 정했다고 밝혔다. 

  에너지 효율성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 링크드인은 데이터센터 업체들과의 계약에 에너지효율지수(PUE) 기대치를 적시하고 이를 매일 관리했다. 

이는 협력업체들이 계약서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링크드인은 실시간 에너지 모니터링 장비를 가동하여 빠르고 효과적으로 에너지 

사용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고 조절했다. 그리고, 서버 선반의 100% 이용이라는 목표를 갖고 사용율을 관리한다. 

  재생가능에너지 구매 정책 : 2016년 링크드인은 오레곤에서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직접 접근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으로 해당 지역에서 

링크드인의 재생가능에너지 비율이 26%에서 85%로 상승했다고 한다.271   

  재생가능에너지 지지 활동 : 링크드인은 도미니온 버지니아 전력의 주요 고객으로서, 버지니아 규제 당국에 재생가능에너지 확충의 필요성을 

강력히 호소했다.

23%10% 31% 20%Linked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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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xon.com은 비디오 게임 개발 및 출판사로, KT가 호스팅하는 것으로 보인다.272 그린피스에 에너지 사용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투명성 :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약속 및 입지 정책 : 에너지 목표를 세우지 않았다. 

   에너지 효율성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 운영 시설의 에너지 효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재생가능에너지 구매 정책 : 재생가능에너지 구매 정책을 명시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재생가능에너지 지지 활동 :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지지 활동에 대한 정보가 없다.

39%2% 19% 31%Nexon.com

부록 II

기업 점수 설명

Pinterest는 사용자들이 그림이나 사진 등을 전시하고 공유하는 온라인 공간이다. 컨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AWS에 의존하고 있다.273

   투명성 :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정보가 없다. 핀터레스트는 아직 비공개 회사다.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약속 및 입지 정책 : 재생가능에너지에 대한 약속이나 재생가능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하지 않았다 

   에너지 효율성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 개선된 에너지 효율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재생가능에너지 구매 정책 : 재생가능에너지와 관련해 앞장서는 모습을 보이거나 사용하는 재생가능에너지 양을 늘리기 위한 투자를 진행하지 

않았다.

    재생가능에너지 지지 활동 :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지지 활동에 대한 정보가 없다. 

30%17% 24% 26%Pinterest.com

온라인 커뮤니티인 Ppomppu.co.kr의 호스팅 업체는 LG Dacom으로 보인다.274 그린피스에 에너지 사용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투명성 :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약속 및 입지 정책 : 에너지 목표를 세우지 않았다. 

   에너지 효율성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 운영 시설의 에너지 효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재생가능에너지 구매 정책 : 재생가능에너지 구매 정책을 명시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재생가능에너지 지지 활동 :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지지 활동에 대한 정보가 없다.

39%2% 19% 31%Ppomppu.co.kr

트위터(Twitter)는 조지아, 캘리포니아, 버지니아의 콜로케이션 데이터센터에서 늘어나는 디지털 발자국을 관리한다.275 여기서 2014년 21MW 

규모로 임대를 확대했다.276 트위터는 그린피스나 일반 소비자들에게 에너지 발자국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투명성 : 에너지 발자국 관련 정보를 공식적으로 제공하지 않고 있다.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약속 및 입지 정책 : 에너지 목표를 세우지 않았고, 데이터센터 공간을 임대할 장소를 선정할 때 에너지 발자국을 고려한다고 

밝히지 않았다.  

   에너지 효율성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 에너지 실적이나 데이터센터 에너지 효율을 개선 노력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

   재생가능에너지 구매 정책 : 재생가능에너지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조치를 취했다는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 

   재생가능에너지 지지 활동 : 업계 내에서의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트위터는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옹호하기 위해 자사의 지위를 사용하지 않았다. 

페이스북과 링크드인과 대조된다. 

21%10% 43% 14%Twitt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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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Zum 인터넷이 소유한 블로그 게시 서비스 사이트인 Egloos.com은 KT가 호스팅하는 것으로 보인다.277 그린피스에 에너지 사용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투명성 :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약속 및 입지 정책 : 에너지 목표를 세우지 않았다. 

   에너지 효율성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 운영 시설의 에너지 효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재생가능에너지 구매 정책 : 재생가능에너지 구매 정책을 명시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재생가능에너지 지지 활동 :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지지 활동에 대한 정보가 없다.

39%2% 19% 31%Egloos.com

39%2% 19% 31%Blog.me

네이버가 소유한 블로그 게시 서비스인 Blog.me는 성남에 위치한 NHN 데이터센터에서 관리된다. 이 서비스는 데이터센터를 자체 운영하는 

네이버에 부속된 것이다. 네이버의 세부 평가 내용은 57쪽 참조.

14%56% 15% 10%Blogger.com

블로그 플랫폼인 Blogger.com은 구글이 소유하고 관리한다. 구글은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구글에 대한 자세한 평가 내용은 54쪽 

참조.

12%74% 5% 6%Tumblr.com

야후가 소유한 Tumblr.com은 이미지 호스팅 사이트다. 야후에 관한 세부 평가 내용은 76쪽 참조. 

부록 II

기업 점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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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

39%2% 19% 31%11st.co.kr

SK 플래닛이 소유하고 있는 11st.co.kr은 온라인 쇼핑 사이트로, 호스팅 업체는 SK 텔레콤이다.278 그린피스에 에너지 사용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투명성 :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약속 및 입지 정책 : 에너지 목표를 세우지 않았다. 

   에너지 효율성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 운영 시설의 에너지 효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재생가능에너지 구매 정책 : 재생가능에너지 구매 정책을 명시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재생가능에너지 지지 활동 :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지지 활동에 대한 정보가 없다.

39%2% 19% 31%Aladin.co.kr

온라인 서점인 Aladin.co.kr은 Intellicenter가 호스팅 업체다.279 그린피스에 에너지 사용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투명성 :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약속 및 입지 정책 : 에너지 목표를 세우지 않았다. 

   에너지 효율성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 운영 시설의 에너지 효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재생가능에너지 구매 정책 : 재생가능에너지 구매 정책을 명시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재생가능에너지 지지 활동 :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지지 활동에 대한 정보가 없다

전자 상거래 사이트인 Amazon.com은 계열사인 AWS가 관리하고 있다. AWS는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AWS에 관한 자세한 평가 

내용은 50쪽 참조.

30%17% 24% 26%Amazon.com

eBay가 소유한 온라인 쇼핑 사이트인 Auction.co.kr의 호스팅 업체는 KT다.280 그린피스에 에너지 사용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투명성 :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약속 및 입지 정책 : 에너지 목표를 세우지 않았다. 

   에너지 효율성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 운영 시설의 에너지 효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재생가능에너지 구매 정책 : 재생가능에너지 구매 정책을 명시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재생가능에너지 지지 활동 :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지지 활동에 대한 정보가 없다.

39%2% 19% 31%Auctio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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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거래 사이트인 Bobaedream.co.kr은 SK 브로드밴드의 데이터센터(100%)를 대여하고, 가비아(Gabia)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한다. 

그린피스에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했다.281

  투명성 : 그린피스에 데이터센터와 클라우드 서비스 정보를 공개했다.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약속 및 입지 정책 :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계획에 대한 정보가 없다. 에너지 목표를 세우지 않았다. 

   에너지 효율성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 운영 시설의 에너지 효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재생가능에너지 구매 정책 : 재생가능에너지 구매 정책을 명시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재생가능에너지 지지 활동 :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지지 활동에 대한 정보가 없다.

39%2% 19% 31%Bobaedream.co.kr

전자 상거래 사이트인 Coupang.com은 포워드 벤처(Foward Ventures)가 소유하고 있고, 그 호스팅 업체는 KT(Korea Telecom)로 보인다.282  

그린피스에 에너지 사용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투명성 :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약속 및 입지 정책 : 에너지 목표를 세우지 않았다. 

   에너지 효율성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 운영 시설의 에너지 효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재생가능에너지 구매 정책 : 재생가능에너지 구매 정책을 명시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재생가능에너지 지지 활동 :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지지 활동에 대한 정보가 없다.

39%2% 19% 31%Coupang.com

부록 II

기업 점수 설명

39%2% 19% 31%Danawa.com

전자 상거래 사이트인 Danawa.com의 호스팅 업체는 KT(Korea Telecom)로 보인다.283 그린피스에 에너지 사용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투명성 :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약속 및 입지 정책 : 에너지 목표를 세우지 않았다. 

   에너지 효율성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 운영 시설의 에너지 효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재생가능에너지 구매 정책 : 재생가능에너지 구매 정책을 명시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재생가능에너지 지지 활동 :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지지 활동에 대한 정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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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PayPal과의 분사로 인해 이베이(eBay)는 환경적 성과를 측정하고 향상하려는 야심 찬 계획에 일시적인 차질이 생겼다. 하지만, 이베이의 

재생가능에너지 전력 공급은 스위치의 노력으로 인해 상당한 지원을 받게 됐다. 이베이는 기후 변화 방지와 재생가능에너지 정책에 대해 강력한 

지지의 목소리를 내고있다. 

  투명성 : 이베이는 지난 해 에너지와 관련된 정보의 공개를 확대했다. 3 곳의 주요 데이터센터에서의 에너지 성과(전력사용효율지수, PUE), 총 

에너지 소비, 물 소비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제공했다.284 하지만, 이베이는 더 이상 디지털 서비스 효율(Digital Service Efficiency) 계기판285을 

공개하지 않고있다. 이는 에너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졌었다. 이러한 정보 제공 방식이 다시 시행되지 않고 있지만, 이베이는 기업이나 

시설 차원에서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는데 쓰이는 재생가능에너지 양에 대한 세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약속 및 입지 정책 : 이베이는 과거 2015년까지 총 전력의 8%를 “좀 더 친환경적 자원286”에서 얻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지만 아직까지 탄소 배출 감축이나 재생가능에너지 소비에 대한 목표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이베이는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에 2017

년까지 새로운 목표를 수립할 것이라고 고지했다.287

  에너지 효율성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 PayPal로부터의 분사 이후, 또한 디지털 서비스 효율 계기판이 사라지면서, 이베이의 에너지 성과에 대한 

기준들이 대폭 조정되었고, 이로 인해 현재 이베이의 에너지 성적을 평가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하지만, 이베이는 유타의 데이터센터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연료 전지와 폐열을 활용한 전력 생산 프로젝트를 결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역의 전력망에서 

석탄을 통한 전력을 대체하려 하고 있다.288

  재생가능에너지 구매 정책 : 이베이는 재생가능에너지 공급을 크게 늘릴 수 있게 됐다. 왜냐하면 스위치가 네바다의 신규 친환경 에너지 요금제

(Green Energy Rider) 아래 NV 에너지와 거래를 맺었기 때문이다. 이는 스위치가 라스베가스에서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것이지만, 이베이가 이 데이터센터를 이용하게 되면서, 해당 시설 이용에 대해서 100% 재생가능에너지를 확보하게 됐다. 이베이는 유타와 

애리조나에 위치한 데이터센터를 위해 다중 재생가능에너지 전력 제품을 구입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추가적 세부 정보가 없이, 이러한 

조치가 추가적인 재생가능에너지를 의미하는 것인지 혹은 기존 자원을 재포장한 것에 불과한 것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다.289

  재생가능에너지 지지 활동 : 이베이는 더 강력한 기후 변화 방지 및 친환경 에너지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 지지 의사를 표명해오고 있다. 가장 의미 

있는 예로, 캘리포니아에서의 파격적인 친환경 에너지 법안에 대해 지지한 것과290오바마 미 대통령의 청정전력계획에 대한 지원291등이 있다. 

이베이는 또한 월 스트리트 저널에 실린 ‘Low Carbon USA’라는 광고에도 참여 했었다.292

13%38% 38% 10%eBay.com

eBay가 소유한 전자 상거래 사이트인 Gmarket.co.kr의 호스팅 업체는 KT로 보인다.293 그린피스에 에너지 사용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투명성 :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약속 및 입지 정책 : 에너지 목표를 세우지 않았다. 

   에너지 효율성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 운영 시설의 에너지 효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재생가능에너지 구매 정책 : 재생가능에너지 구매 정책을 명시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재생가능에너지 지지 활동 :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지지 활동에 대한 정보가 없다.

39%2% 19% 31%Gmark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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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 19% 31%Interpark.com

한국에서 가장 큰 전자 상거래 회사인 인터파크는 B2C/C2C 온라인 옥션과 쇼핑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Interpark.com의 호스팅 업체는 LG 

Dacom으로 보인다.294 그린피스에 에너지 사용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투명성 :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약속 및 입지 정책 : 에너지 목표를 세우지 않았다. 

   재생가능에너지 구매 정책 : 재생가능에너지 구매 정책을 명시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재생가능에너지 지지 활동 :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지지 활동에 대한 정보가 없다.

   재생가능에너지 지지 활동 :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지지 활동에 대한 정보가 없다.

39%2% 19% 31%Wemakeprice.co.kr

소셜 커머스 사이트인 Wemakeprice.co.kr의 호스팅 업체는 LG Dacom으로 보인다.295 그린피스에 에너지 사용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투명성 :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약속 및 입지 정책 : 에너지 목표를 세우지 않았다. 

   에너지 효율성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 운영 시설의 에너지 효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재생가능에너지 구매 정책 : 재생가능에너지 구매 정책을 명시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재생가능에너지 지지 활동 :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지지 활동에 대한 정보가 없다.

39%2% 19% 31%Yes24.com

소셜 커머스 사이트인 Yes24.com의 호스팅 업체는 LG Dacom으로 보인다.296 그린피스에 에너지 사용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투명성 :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에너지 사용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약속 및 입지 정책 : 에너지 목표를 세우지 않았다. 

   에너지 효율성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 운영 시설의 에너지 효율 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재생가능에너지 구매 정책 : 재생가능에너지 구매 정책을 명시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재생가능에너지 지지 활동 : 재생가능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기 위한 지지 활동에 대한 정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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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스는 전세계 환경문제와 그 원인들을 밝혀내기

위해 비폭력적이고 창의적으로 대응하는 국제환경단체입니다.

그린피스는 환경파괴 현장을 목도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며, 긍정적인 행동 변화를 유도합니다.

활동의 독립성을 위해 정부나 기업의 후원을 받지 않으며,

개인 후원자와 독립재단의 기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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